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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장장 연연구구의의 배배경경

11..  연연구구의의 필필요요성성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는는 우우수수한한 문문화화상상품품의의 자자원원이이다다..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

전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우리의

전통문화가 현대사회에 부적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므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통일지향의 문화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이

와 더불어 국제 문화교류와 지역문화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였다.

우리국민들의 의식에서 반영되었듯이, 한국의 문화발전은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라는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통해 이

루어질 것이다. 문화적 주체성 확립이란 전통문화의 근대화와

외래문화의 수용과정 속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전통문화

의 창조적 계승은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기인식에 기초할 경

우 가능하다. 자기문화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모순이나 결합은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문화의 전통은 언제나 옛 것의 새로운 재창조 과

정에서 정립된다.

전통문화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이란 한 민족

의 역사적 단계마다 그 민족의 창조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뛰

어난 표현이다. 문화유산에는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는 문화

적 자원이며 미래의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경제적 자원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창성을

지닌 과학문화재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문화재 중에서‘과

학문화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다른 여러가지 문화유산 중

에서 '과학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했나?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세기가 과학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경제성

장의 원동력이 되고 인간의 생활양식까지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문화활동에 과학기술문화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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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치도 이제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과학기술문화의 창조적 계승은 앞

으로 한국 문화발전의 과제이다. 전통문화가 화석화되어 잔존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실용생활에 적합하도록 재해석되는

것,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올

바르게 수용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인접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양문화의 진수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독창성과 동시에 최고의 우수성

을 지닌 과학문화재가 서양과학문화에 가려서 혹은 홍보 및 교

육의 부족으로 국·내외에 그 진정한 대중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는 제반 노력이 경시될 수 밖에 없었음에, 본 연구는 이러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상상품품개개발발의의 방방법법론론을을 기기초초 연연구구하하여여 향향후후 유유사사개개발발

패패러러다다임임을을 연연구구하하고고자자 한한다다..

㉮㉮..  산산업업적적 측측면면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은은 미미래래를를 내내다다보보는는 사사업업이이다다..--

앞으로 2211세세기기는는‘‘문문화화의의 시시대대’’이다. 여가생활과 문화부

문의 지출능력이 증대되고 개인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문화생활을 통해 자신의 인간다움을 표출하는 시대이다. 19세

기가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했던 시기이고 20세기가‘경제적

기본권’을 확보했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개인적 삶에 '문화

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제 대중들은 상품구입할 때 경제적 질만이 아니라 문화

적 질을 고려한다. 상품이 똑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이라도 문

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든지, 디자인이 좋다든지 하는 것에 따

라 선택된다. 문화적 질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상

품이 자신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수단을 반

영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삶과 가치

관을 보여주는 좋은 문화상품을 원한다.

문화상품은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집약된 상품이다. 이것은 공업제품에서 음반, 공연, 축제,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과 기술을 보여주는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의 문화상품은 곧 한국의 문화발전을 보여주는 척도

가 된다. 단순한 공업제품문화에서 벗어나 자랑할 만한 전통

문화, 예술, 학술적 업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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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문화상품이 문화외교에 큰 몫을 한다는 것도 직시해

야 한다. 

문화상품 개발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임에 틀림없다. 문

화재가 문화상품화 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자원을

뛰어넘어 경제적 자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문화재라는 전통

문화유산을 일상 생활용품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문화전통

을 만들고, 이것을 문화적 경쟁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앞으

로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세계는 더욱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바뀌어 나간다. 지구공

동체라는 인식아래서 각 민족의 개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미

래가 열린다면 우리 민족은 옛 것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문화

적 주체성을 정립해야 한다. 문화상품은 한국적 문화의 창달

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화상품의 개발이 앞으로 한국

문화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이 연연구구는는 우우리리의의 전전통통문문화화를를 소소재재로로한한 디디자자인인 산산업업육육성성

의의 방방법법론론을을 제제시시하하고고자자 한한다다..  우리 고유의 개발모델을 만들

어내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여 우리 문

화상품의 세계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현재 이러한 문화재 관련 산업분야의 산업체는 한국공예

협동조합 산하의 약850여개 업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산

하의 약100여개 업체 등이 있으며, 소비는 주로 전국의 박물

관, 과학관의 뮤지엄 샵을 포함, 관광지의 기념품점, 기타 공

예 관련 제품 판매점 등, 광범위한 곳에서 취급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관련

생산기업의 수익감소, 수익감소에 따른 영세성, 영세성으로

인한 제품 개발 여건의 악화, 제품개발의 부재로 인한 시장

규모의 축소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순

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점차적으로 순환의 방향을 전환

시키는 노력이 정부, 민간, 관련 학계 등 공동의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다. 더욱이 향후 몇년간 예상되는 관광산업의 활성

화, 월드컵, ASSEM회의 개최 등의 세계적 행사를 역순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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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술술적적 측측면면

--한한국국적적 디디자자인인의의 기기술술개개발발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문화상품은 무엇을 충족시켜야 하나? 문화상품은 문화적

질이 담겨져있는 상품이다. 인간은 문화적 생활환경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근원적 욕구가 있는데, 문화적 질은 미적인 것

과 예술적인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좋은 문화상품이란

좋은 디자인이 접목된 아름다운 것이라는 필요조건을 충족해

야 한다. 

디자인하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감각을

살린‘한국적 디자인’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말하게 된다. 그

렇다면 구체적으로‘한국적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한국적 디

자인은 한국적인 형식과 내용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쉽게 풀이

된다. 다시 그렇다면 '한국적'이라는 것의 정체성이란 무엇인

가?라고 물을 수 있다. 어려운 질문이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

는 것은 한국적이란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들이 언어나 지역,

종교, 국가적인 공동체와 연관하여‘우리’를 느끼게 하는 최

초의 무의식적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윤리의식

이나 미의식 등의 특별한 가치관도 이에 포함된다.

한한국국적적 디디자자인인의의 창창출출은은 우우선선 우우리리의의 특특수수한한 지지역역에에서서 나나

오오는는 풍풍토토와와 민민족족,,  사사고고형형식식과과 역역사사적적 요요인인에에 의의해해 형형성성되되어어

온온 고고유유한한 전전통통문문화화에에 바바탕탕으으로로 한한다다..  그그리리고고나나서서 우우리리의의 지지

역역환환경경에에 영영향향을을 미미치치는는 시시대대적적 요요인인,,  즉즉 국국제제화화시시대대에에 유유포포

되되고고 있있는는 다다양양한한 문문화화,,  기기술술,,  가가치치를를 비비교교,,  선선택택하하여여 새새로로운운

미미적적 가가치치를를 창창조조해해 내내는는 작작업업의의 일일환환이이다다.. 더 나아가 한국적

디자인이 세계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독자성을

바탕으로 개성과 인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

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디자인의 창출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어떤 자연관, 우주관, 사회관을

거쳐 어떤 예술을 산출시켰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과학문화재라는 독창적인 과학문화에 주목하여 한

국적 디자인의 기술개발을 시도하려고 한다. 단순한 공업제품

의 양산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입은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내

는 데에는 기술적 측면이 크게 작용한다.

본 개발과 관련한 기술분야에 있어서 효율적 기술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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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당해 연구의 기술적 필요성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 개발의 효율적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일차적

으로 본 연구의 중심 과제인 과학문화재 상품화를 위한 기술

에 대한 적용이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을 통해 향

후 과학문화재 이외의 전통문화재에 대한 개발 기술의 적용이

다.

기기술술 개개발발의의 효효율율적적 모모델델 정정립립의의 필필요요성성

본 연구의 중심적인 요소 기술인 자원화 기술, 응용화 기

술, 상품화 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모델을 확립하며, 각

요소 기술의 모델을 중심으로 통합화 한 모델을 제시함으로

써, 관련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플랫포옴으로서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는데 기여한다.

개개발발 모모델델을을 통통한한 확확대대 적적용용의의 필필요요성성

본 연구의 특정 대상 즉, 세계 수준의 과학문화재에 대한

연구 모델은 다른 문화재에 대한 적용 모델의 참고가 될 것

으로 가정하고 연구 범위를 정하고 있다. 과학적인 문화재를

확대 적용하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 될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 제외되는‘한글’과 같은 과학문화재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둔 모델을 연구함에 그 의의가 있다.

㉯㉯--11..  자자원원화화 기기술술측측면면
국내 문화상품의 자원화 기술을 적용 대상면에서 크게

두 방향으로 대분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전통공예, 민예품을

중심으로 하는 복제 또는 재현 위주의 생활 장식품이며, 다른

한 방향은 고유문양, 암각화 등의 시각적 요소가 그 주된 방

향이다. 이는 그 적용 소재의 다양성면에서 보다 폭 넓은 개

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는 인물, 건축, 사상, 지역문화, 과

학문화재 등의 문화 재단의 자원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응용화 기술의 편협성과 함께 상품개발의 폭

을 좁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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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응용용화화 기기술술측측면면
문화상품개발에 있어, 그간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된 기술은

·복제 혹은 축소복제, 현대적 재현 등을 포함한 형태변

형기술

·자원의 형태요소를 취하며 실용적 기능을 첨가하는 1

차 복합기술

·자원의 부분적인(특히 문양 등) 형태 요소를 상품대상

에 복합하는 1차 응용기술 등

이러한 단순 복합 응용기술은 앞서 언급한 한정된 자원

대상과 자원대상의 인지도, 혹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

한 것과 더불어 그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 따

라서, 새로운 적용기술의 필요와 함께 선진 외국의 활성화된

캐릭터 산업의 응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33..  상상품품화화 기기술술 측측면면
문화상품의 상품화 기술은 앞서 언급한 자원화 기술, 응

용화 기술보다 더욱 취약한 부분으로서 우리 문화 전반에 대

한 홍보부족과 그로 인한 인지도의 취약은 이러한 상황을 더

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대적인 유통·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마

케팅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문화전반의 활성화 정책과 더불

어 시장 지향적인 상품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  정정책책적적 측측면면

정책적 측면에서의 본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우리나

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디자인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방법

론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립에 있다. 우리고유의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추출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구현, 우리 문화상품의 세

계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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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연구구의의 내내용용 및및 범범위위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 과학문화재를 자원으로 한

문화상품개발의 디자인 중심적 패러다임 연구이며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  연연구구의의 내내용용

㉮㉮..  개개발발의의 내내용용
본 연구의 개발 대상은 우리의 전통 과학문화재를 의미

하며, 여기서 연구의 주 대상은 조선시대의 세종조의 천문기

상에 관계된 문화재로서 연구의 초점은 세계적으로 독창적

인 발명품이거나 그 당시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이다. 이러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어떻게 상품화 하느냐에 대한 디자인 중

심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22))  연연구구의의 범범위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문화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전

제로 3단계로 추진되는 부분 목표와 모델제시, 제시전 모델

의 대한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한 평가까지로 한정한다.

11
단단
계계

22
단단
계계

33
단단
계계

자원에대한디자인중심의

상품화를위한응용기술연구

우리나라과학문화재에대한

특성과가치연구를통한자원화기술연구

시장중심의특성부여를위한

마케팅계획제시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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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국내내외외 현현황황

11))  국국내내현현황황

국내문화상품의 개발주체를 크게 민·관으로 나누어 보면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축으로 하는 관과

삼성문화재단을 포함한 전문 개발·생산업체의 민간 단체으

로 나눌 수 있다. 

··한한국국문문화화재재보보호호재재단단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의문화상품 추진방향은 재단설립의

취지에 담겨듯이 전통 기능공예인들의 기능 전수 및 보

존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되어진 상품은 전

통 문화의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다. 물론 최근의 취급품

목이 다변화 되고 있으나 크게 그 개발의 방향이 선회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단의 개발은 다분히 시장지향적

이기 보다는 작품지향적이며, 이는 고가판매로 인해 국

내외의 문화상품 대중화에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상품개발의 전문보유 인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라기 보다는 전통 기능인의 관리에 편중

된 인적 구성으로 자체 개발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문문화화상상품품개개발발 전전문문업업체체군군

이 업체 군은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디자인 중심의 회사군이다.

이들 회사는 인적구성, 자본력 등이 한정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국제적 흐름이나 전문 마케팅 능력의 결

여로 다분히 디자인 중심의 형태적 변용 상품 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회사의 노력으로 최근 상품 소

재의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복제, 재현 이상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 회사에서 개발된 과학문 화

재·문화상품의 경우 아직 그 형태적 변용에 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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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재보호재단/컵받침

▲ 다담디자인/메모꽂이’도깨비’



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업체는 학제간 혹은 산업간의 긴밀

한 공동 개발이 가능하다면, 우수한 문화상품 개발의 주

체 세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예예품품 생생산산 관관련련 전전문문 회회사사군군

공예 협동조합 산하의 850여 업체를 포함한 가장 저변이

있는 군으로 주로 복제, 재현생산에 기반을 둔 업체군으

로 일반적으로 기획·개발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앞서

의 전문 업체군의 기획·개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

며, 관련 종사자나 기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들 업체군의 활성화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이러한 업체군들의 영향력 감소로

아래 도표상에서 나타나듯이 새로운 신상품 개발에 의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점차 다른 산업분

야에 비해 그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 전망된다.

사료에 의하면 공예산업은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특소

시기 이후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기기타타 개개발발군군

((한한국국전전통통공공예예미미술술관관,,  삼삼성성문문화화재재단단,,  국국악악진진흥흥회회))

이들 군은 그 규모나 보유인력, 보유자원 등으로 볼때 가

장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군이라 하겠다. 이들 군은

각자 전문적인 기술 인력 보유로 인해 독창적 기획·개

발 이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의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

다. 단연 이들 군의 개발적용기술 역시 형태적 요소의 변

형이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과 시장 지향

적 상품개발의 보다 확실한 목표가 부족하다 하겠다. 아

울러 이들 군의 제품은 대체로 고가인점이 대중화, 혹은

수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발지향적 구조로 홍보,

유통, 기술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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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의 수출비중

▲ 삼성문화재단

▲ 국악진흥회/조명등



··박박물물관관,,  과과학학관관 군군

현재 국내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

여개의 국·공립 박물관을 포함 약300여개의 박물관과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들이 외국의 예처럼 박

물관 상품개발을 활성화할 경우 문화상품개발의 큰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이러한 문화상품

개발에 점차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물관,

과학관의 년간 방문객 수는 내·외국인을 합해 년간

1,000만명 이상이 될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박물관이 타

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비해 각자의 뮤지엄 샵(Museum

shop)을 통해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절대적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유리한 제반조건, 즉 전문인

력, 문화자원, 판매장소를 보유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보

다 적극적인 지역 문화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상

품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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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분석

국내 주요 문화상품 개발 주체들의 상품들을 복합화 정
도, 기능성 부여 정도에 따라 개념적으로 도표화 해 보
았다.
국내 문화상품 개발의 일반적 현황은 개발소재로는 주
로 민속적 자원이 활용되고 있으며, 상품의 기능성보다
는 장식성에 치중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자원과 상
품의 연속성이 결여됨으로서, 자원의 형태적 특성은 남
아 있으되, 자원의 고유가치를 상품을 통해 느끼게 하
는 점이 부족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은 문화상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문
화에 대한 이해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 다담디자인 / 장식용 까치호랑이
한국민화’까치와 호랑이’를 주제로 만든 장식품

㉯ 다회공예사 / 노리개, 장신구 등의 소품
전통 매듭의 자연 염색으로 노리개와 옛 장신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

㉰ 신진수공예사 / 금관
금관, 거북선 등의 문화재를 복제한 제품

㉱ 개인작품 / 나전탈 문양 찻잔과 고기
양주탈의 접목시킨 제품으로 98 서울문화관광상품
전 대상 수상

㉲ 현암사 / 전통칠교놀이
일종의 퍼즐로 칠교판과 칠교조각, 설명책으로
구성된 칠교놀이

㉳ 샘터미술 / 열쇠고리
토우를 소재로 만든 한복인형 열쇠고리

㉴ 사람사랑 / 손목시계
하회탈. 상평통보 등의 전통공예요소를 디자인
적용

㉵ 시우터 / 탁상시계
전통보자기의 디자인을 응용

㉶ 다담디자인 / 메모꽂이
도깨비 삼형제를 주제로 만든 메모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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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국외외현현황황

해외의 현황은 문화상품개발의 주체가 되는 박물관을 중

심으로 파악했으며, 같은 동양 문화권인 일본의 문화상품개발

현황과 가장 왕성한 문화상품개발국이자 선진 사례가 풍부한

서양문화권의 영국과 프랑스 위주로 살펴 보았다. 짧은 역사

로 인해 비교적 역사문화자원이 적은 미국은 현재의 막강한

미국 대중 문화를 바탕으로한 캐릭터 문화산업이 번성하고 있

고 방대한 박물관, 과학관을 중심으로 자국의 역사문화 보다

는 보유한 혹은 전시되는 문화자원을 소재로 상품개발이 그

어느나라보다 활발하며, 이러한 것은 특히 전문 문화상품 유

통 회사를 통해 세계의 문화자원을 소재로하여 세계적 문화상

품의 개발, 판매에 앞장 서므로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

다. 나라별로 상품의 자원, 개발, 판매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일본본
일본은 1990년 전후부터 박물관에 본격적인 뮤지엄 샵

(Museum shop)이 도입되면서 부터 문화상품 개발의 도화선

이 되었다. 특히 1990년 4월에 개관한 동경국립박물관의 뮤지

엄 샵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규규모모별별 분분류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의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뮤

지엄 샵의 운영사례가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한해에만 전국에서 300여개의 박물

관, 과학관, 미술관이 개관하여‘박물관 붐’이 조성되고 이들

의 계획단계부터 뮤지엄 샵의 구상과 철저한 상품개발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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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화상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초기의 상품개발이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박물관 붐을 타고,

젊은 커플, 중년 여성을 겨냥한 손수건, 스카프, 넥타이 등의

상품개발이 활발해졌으며, 가격대도 200엔에서부터 4500엔

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이어졌다.

일본의 많은 문화시설들(특히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의

집객 전략의 중요 요소로서 이러한 문화상품개발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추세로 전문유통 Know-How를 축적해

나간다면 우리와 동일한 동양문화권 내에서 우리의 해외 경쟁

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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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국국
세계 최대의 문화산업국인 미국은 문화시설(박물관, 과학

관, 미술관)의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디즈니 랜드로 대표되는 테마파크와 관련된 캐릭터

산업의 축적된 Know-How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톤

미술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MOMA 등으로 대표되는,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의 문화상품의 풍부함과 독특함은 놀랄만하

다. 아울러 Museum Company와 같은 전문 판매회사를 중심

으로 자국의 박물관과 세계 유수 박물관과의 계약에 의해 소

장품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다국적 판매망을 통해 해외시

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있다.

자국내 시장은 전시회와 박물관 스토어를 통하여 교육용, 장

식용, 수장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문화상품의 제반조

건 즉 풍부한 문화자원, 다양한 개발기술, 세계시장의 판매 네

트웍 등 문화상품 생산 및 소비의 우수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다.

특히 미국 박물관에서의 뮤지엄샵의 위치는 일본이나 유

럽에 비해 더욱 중시되며 이는 독특한 설립과 운영 현상이 그

원인이 되고있다. 원래, 미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 목적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고, 무엇보다 비영리단체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이나 주민단

체라도 그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공공단체

에서 기부금을 모으거나, 재단을 만들어 시작할 수 있다. 그렇

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수입원은 입장료, 회원의 회비, 기부

금, 공적조성금, 숍의 매상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매상이 상

품개발과 매력적인 기획전의 자금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방문

객도 증가하게 되므로, 숍의 존재는 점점 커지게 된다.

한 예로서 필라델피아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 전체 수입 지

출의 약 4% 이상이 뮤지엄 샵에 의해 발생되며, 이는 형식적

인 뮤지엄 샵의 운영으로 실제로 그 역할이 불분명한 우리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이들 뮤지엄 샵에서 취급하는 상품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라델피아 자연사박물관

(1991년 1월 ∼ 1991년 12월)�

※ 자료 : 「Museum Data」, 

단청 종합 연구소



-20-

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2 장

예예술술작작품품의의 복복제제품품

박물관의 소장품인 회화·조각 등 복제품, 또는 설명이 부

가되어 있는 것(복제, 인쇄물, 슬라이드, 포스터, 그림엽서,

자연사의 복제품 등)

예예술술적적 실실용용품품의의 복복제제

실용적 속성도 있지만, 소장품과의 예술적, 문화적, 여가

적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문을 첨부하여 판매되는 것.

예예술술적적 물물품품의의 번번안안품품

소장품 중 자료의 일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실용품이 아

닌 장식품이 중심. 이것들에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

를 나타내는 설명문을 첨부하여 판매되는 것(고대 이집트

유품에 있는 예술적 고양이 그림을 바탕으로 한 고양이상

등)

예예술술적적 디디자자인인을을 표표시시한한 실실용용품품

소장품의 디자인을 번안, 현대 생활의 실용을 위해 만들어

진 것(18세기 직물의 디자인을 전용한 스카프, 고대 이집

트의 묘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독수리 날개를 디자인한 핸

드백, 넥타이 등)

서서적적··출출판판물물

박물관 간행물, 학술도서, 레코드 등

현현대대 예예술술품품

박물관은 예술을 널리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전시하는 목적

을 갖고 있으므로, 예술 원작품이 매각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 예술적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작품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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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대대 공공예예 원원작작품품

현대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미묘함. 소장품과의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 등을 강조하여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역역사사적적 예예술술품품··공공예예 원원작작품품

옛날의 기술과 제작법에 관한 지식과 인식을 장래에 유지

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교육적이지만, 이것들은 물건이 많

고, 박물관마다 사정도 다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

다.(아프리카 부족민의 가면, 인도의 직물등 민속예술, 공

예품)

토토산산품품

단지 관명을 인쇄한 토산품류는 관련품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관명과 로고마크 외에 박물관의 소장류에서

취한 디자인을 붙인 것이라면, 관련성의 판정은 달라진

다.(박물관의 소장품에서 취한 디자인을 단 스푼, 컵, 접

시, 스카프등)

박물관·미술과의 성립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예이지만,

박물관 상품의 개발, 박물관 숍의 자세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만한 것과 배울 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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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프랑랑스스
프랑스의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 내에 자체 사업부를 두

어 소장 유물들의 복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

의 복제모형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또 하나의 진품으로서

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데서 문화상품개발의 본

질을 엿볼 수 있게하고 있다.

①① 국국립립박박물물관관연연합합((RRMMNN))

루우블, 오르세, 베르사유와 같은 프랑스의 34개 국립박

물관·미술관이 가맹되어 있는‘국립박물관연합

(RMN=Reunion des Musees Nationau)’은 프랑스의

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1985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그때까지 館이 개별적으로 행해온

출판과 가이드투어, 입장객서비스, 교육보급활동 등을

공통의 업무로 이수한 것이 그 시작이다. 당초, 복제 등

에 교육용 상품이 바람직하다는 요망에서 시작되었지

만, 점차 장신구의 재현과 문방구류의 개발 등으로 확대

되었다. 이들 사업의 수익이, 전람회의 기획과 새로운박

물관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

숍은, 86년 오르세미술관, 89년에 루우블미술관, 그 후

베르사유궁전 박물관, 루안미술관, 리용미술관에 개설

되어, 92년에는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도 오픈되었다.

②② 파파리리··뮤뮤제제

국립의 RMN에 대해, 파리시립의 두개 미술관으로 똑같

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파리·뮤제’이다. 86년에 상

품의 기획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은 매

년 메인 테마를 정해 시리즈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법

과, 1, 2년 사이클로 외부에서 아트디렉터를 초대하여

개발을 맡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파리의 밤하늘을 그린

‘라피의 파노라마’시리즈, 18세기의 체스트를 기초로

디자인된‘카르나발레의 장미’시리즈 등이 있다.

③③ 루루브브르르 박박물물관관

프랑스의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 내에 자체 사업부를 두

어 소장 유물들의 복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의 복제모형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또 하나의 진

품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데서 문화

상품개발의 본질을 엿볼 수 있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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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④ 기기타타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뮤지엄 샵에는 전시관의 특성상

각종 동물관련 모형(공룡, 고래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

다. 라빌레떼 과학관은 크게 서적을 파는 곳과 과학 관

련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과학완구,

원리를 설명하는 각종 도구 등이 있다.

㉱㉱..  영영국국
영국도 문화상품의 종류나 형태는 비슷했으나 상대적으

로 프랑스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 대영박물관과 루브르박

물관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볼 때 대영박물관은 약 40∼50평

규모의 Shop에서 문화상품을 팔고 있었으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동일한 규모의 Shop이 7∼8개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방식도 영국의 Shop은 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반

해 프랑스는 상기의 RMN이 루브르박물관으로부터 임대하

여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의 상품선정과 디자인은 박물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국외사례분석-영국

영국의 문화상품은 우선 개발소재면에서 자국의 문화자원뿐만아
니라,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타국의 유물을 자원으로까지 개발되
고 있는 점이 흥미로우며, 이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상요소재 면에서, 문화상품이 주로 민속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비해 과학문화재, 유명화가를 포함한 아티스트(ARTIST)들
의 작품 및 기타 유명 문화재 전반을 활용하는 폭넓은 자원활용
을 볼수 있다.
개발의 방향은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유물은 주로 복제를 통한
고가의 장식품으로, 기타의 제품들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중시하여 개발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Narional Prodtrait Gallery / 자석사진 케이스
㉯ 과학발물관 / 온도계연필

연필에 온도를 감지할 수있는 필름을 부착한 제품
㉰ 대영박물관 / 뺏지

‘ I have been to the British Museum ‘ 이라
는 말을 여러가지 상형문자로 표시한 뺏지

㉱ On The Wall Producrions 사 / 시계
㉲ 대영박물관 / 필통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관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
㉳ Maxwell Collins  / 조각상, 화병

이탈리아 박물관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문
아티스트들이 로마, 그리스 시대의 청동과
유리로 만들어진 유물들을 복제한 제품

㉴ The Mouseio Collection / 액자, 마스크,
조각상



국외사례분석-프랑스

프랑스는 매년 세계박물관기념품전시회가 열릴 정도의 문화상품의 중
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회를 통해 전세계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등의 정보보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문화재단이 참가하고 있다.  프
랑스의 문화상품개발은 자원활용면에서, 폭넓은 자원을 활용하나, 주
로 예술성이 뛰어난 자원의 활용이 활발하다.  영국과 같이 자국의 문
화뿐만아니라 자국자원이 지닌 높은 인지도, 예술성 등을 바탕으로 복
제로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뮤지엄샵 전시회(Msem Expressions)
- 개최장소 : 루브르 박물관 ( Carrousel Du Loure)
- 개최시기 : 1999년 1월 14~16알
- 성 격 : 박물관 유물관련 상품의 제조, 유통과 관련된

전실회
- 참가업체 : 150개의 뮤지엄상품 제조 및 유통업체들

참가. 대부분 프랑스업체이고 영국. 독일.스
페인, 미국업체들도 참가

- 전시상품 : 복제품, 보석류, 시계, 옷, 액세사리, 문구류,
교육용게임, cd, 비디오 등

㉮ 프랑스국립도서관 / 물고기 게임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게임으로서 로마제국을
거쳐 4C 까지 사용되었음

㉯ 루브르박물관 / 테라코라 게임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즐겨하던 놀이

㉰ comedie-francaise사 / 촛대
유명화가의 삽화와 루이 14세 궁정의 모습을 그린
케이스로 만든 제품

㉱ 노지카해양박물관 / 머리핀
수족관에 살고 있는 고기 모양을 디자인에 응용

㉲ 르네상스 국립박물관 / 손거울
박물관 소장품을 거울로 디자인한 제품

㉳ 루브르박물관 / 아폴로 두상
1925년 발견된 아폴로 두상유물을 복제한 제품

㉴ 루브르박물관 / 푸른하마
bc 2000경에 고대 이집트의 유물인 푸른 하마상
복제품



국외사례분석 - 미국

미국은 짧은 자국의 역사로 인해 문화적 인지도가 높
지 않은 만큼 자국이 소유한 예술품을 활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아울러 고유문화상품의 개발된 마케팅 기술이 문화상품에도
영향을 미쳐, 타국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제 3국 제작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마케팅 기술 및 전문업체가 발달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내 박물관,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유물이나 작품
을 박물관 운영자원에서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어
향후의 문화 상품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의 유물이나 작품이 자국의 것이라기보다는유럽을
포함한 제 3국의 유물이므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상
품개발기술이 발달될 것이라 예측된다. 

㉮ 휴스턴 미술박물관 / 귀거리
루마니아 태생 Brancusi의 조각품에서 디자인을 응용한 상품
㉯ 뉴욕 Public Library / 책갈피, 커프스 단추
BC 4,000경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응용한 디자인

㉰ Library of Congress / 편지 Opener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미 의회도서곤 건물 지붕의 횃불
모양의 디자인을 응용
㉱ Salvador Dali 박물관 / Brooch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Salvador Dali의 사인을 응용한 제품
㉲ 뉴욕 Public Library / 사자상
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는, 1911년 미국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자상의 복제품
㉳ 스미소니언 협화 / 귀거리
1966년에 디자인된 스미소니언 협회의 심볼을 상품화
㉴ 부르클린 박물관 / 고양이상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시 하였던 고양이상의 복제품
㉵ Lowe Art Museum, 마이애미 대학 / 귀거리
파라카스(Paracas) 신화론 묘사하는 알모양의 꽃병에 새겨진 고양이
모양의 디자인을 적용
이 디자인은 여우, 고양이, 고래, 새 등의 특성을 갖는 복합적인 이미지
이다



국외 사례분석 - 일본, 기타지역

일본은 자국 문화자원을 소재로 주로 박물관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
으며,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으로 상품의 완성도가 우수한 편이
다. 
자원의 활용면에서는 자국의 문화유물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이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타의 자국유물의 자원적 가치가 세계적 경쟁력을 같추고 있
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외화 작품 외에 민속적 자원의 활용도 왕성하며, 복제보다는 단순가공
을 거친 기능성 있는 상품들이 개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향은 우리의 경우보다 비슷하나, 상품의 다양성, 완성도 면에서 우
리 실정에 앞서있다 하겠다. 
기타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문화상품은 민예품, 공예품, 토산
품적 성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남미의 우수문명(잉카, 마야 등)
을 자워느올 한 상품 개발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라 하겠다.

㉮ 동경 국립 박물관 / 엠블렘
원 형태의 천에 수를 놓아서 만든 제룸으로 옷이나 소
지품에 부착하여 사용

㉯ 일본 국립 박물관 / 자
자 표면에 돌고래의 홀로그램을 제작 생동감 있게
표현

㉰ 동경 국립 박물관 /퍼즐
일본 토우를 그림 조각으로 맞춰보는 놀이판

㉱ 스페인 / 연, 머그잔
Joan Miro의 작품에서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

㉲ 동경 국립 박물관 / 미니거울
금속 화장의 고급스러운 거울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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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기술술동동향향 분분석석

11))  국국내내 기기술술동동향향

과학문화재를 자원으로한 문화상품 개발의 국내사례는

극히 제한적으로 박물관의 전시용, 교육용으로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한 형태복제품 개발사례가 있다. 이러한 복제는 단

순 외형에 치중하여 과학문화재의 기능적 복원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개발기술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품을 대상으로 적용된 기술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보다 폭넓은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자원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주종을 이루는 자원의 형태적 요소

에서 예술, 인물, 사상, 지역문화, 과학문화재 등의 소재 개

발과 자원화 기술이 미비한 상태임.

대체로 1차적 변용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의

문화상품에서 보다 새로운 변용기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여러가지 요소들의 복합적 변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

기술의 확보로 인해 다품 종 개발의 전략이 요구된다.

기반 기술중 해외선진국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보

다 전문적인 기술 및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

화간 협력 연구가 필요하며, 선진 각국의 캐릭터 산업에

대한 분석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자자 원원 화화 단단 계계

개개 발발 단단 계계

유유통통 ,,   판판매매단단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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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원원 화화 단단 계계

개개 발발 단단 계계

유유통통 ,,   판판매매단단계계

22))  국국외외 기기술술동동향향

국외기술의 동향을 수립된 문헌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문화자원을 폭넓게 소재로 개발하고 있으며 과학문화재

뿐만 아니라 각종 예술문화재의 적극 활용이 돋보인다.

특히 대형 박물관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

의 전 분야에 걸쳐 소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품화

예측 기술의 확보로 자원의 효과적 활용성을 높이고 있

다.

개발기술은 풍부한 자원과 자원의 인지도 등으로 문화자

원의 경쟁력을 살려, 대부분의 경우 복제 상품화하고 있

으며, 1차적 변용기술 적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자원 자체의 경쟁력으로, 복제 이외의 상품화 기술개발

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다. 한편 그러

한 복제 상품의 생산측면에서의 Know-How가 축적되

어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기술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지니고 있는 분야로,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기념품 점(Museum Shop)을 통한

직접판매부터 전문 유통회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비지니

스를 하므로 자국내의 수요 뿐만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

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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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경쟁쟁력력 분분석석

11))  자자원원화화 단단계계

문화상품개발의 첫 단계로서, 어떠한 자원을 개발 소재

화 하는 기술이다. 이에 수반되는 구체기술로는 상품화 예측

기술, 문화자원의 경쟁력 분석, 대상자원이 지니고 있는 형태

적·기능적 요소 추출 기술 등이다. 상품화 예측기술은 전반

적으로 선진외국에 의해 열세이며, 이는 보유 경험과 통계자

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하겠다.

문화자원의 경쟁력 분석기술은 관점에 따라 틀린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 우리 문화의 인지도가 대체로 낮은 상황

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다는 객관적 평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소추출기술은 그것을 주로 형태요

소 추출기술에 편향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요소 추출기

술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반화되어 있다.

22))  응응용용화화 단단계계

응용화 단계의 선진외국과의 적용기술 수준은 대등하

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화 단계에서의 흐름분석, 디자인, 제

조기술 등은 다소 경쟁력이 뒤진다 하겠다. 선진외국이 자

국 문화자원의 높은 인지도와 문화 경쟁력을 이유로 새로운

상품개발기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 할 때 우리문

화자원의 상품개발 기술을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상상품품화화 단단계계

개발기술에 의해 완성된 문화 상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판매 하느냐 하는 판매기술이다. 이는 현재의 국내 관련 샵을

통한 소극적 유통기술에 비해 선진 외국의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판매기술과 월등한 격차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판

매기술은 자국문화의 높은 인지도와 예상 계층 소비자층의

기호를 결부 시키는 세부기술 확보로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지

고 있다 하겠다.

44))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정정책책

정정부부차차원원에에서서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을을 지지원원하하는는 정정책책은은 시시범범문문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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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품품 제제작작지지원원,,  우우수수 문문화화상상품품 전전시시회회 개개최최,,  박박물물관관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 등등이이 있있다다..  시범문화상품 제작지원은 문화상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들 업체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세성을 고

려할 때 시범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우수 문화상품 전시회 개최는 문화상품의 판매가 생산 못

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관련업체들

이 영세하여 판매시설과 유통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

는게 현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전시, 판매장인

‘문화상품 상설전시관’을 설치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전시관은 400-500평 정도의 규모로 전시, 판매장 뿐

만 아니라 자료실, 개발연구실, 휴게실, 사무실, 시청각센터 등

우리의 문화상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90년부터 민간기업에 아이디어

를 제공하여 324점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왔으며 더 조직적

으로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1995년도에 박물관에 디

자인 연구실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문화상품 디자인을 연구

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앞으로 좀더 우수한 문화상품 생산을 위해 박물관‘문화

상품 개발모형’을 설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즉 아이디어,

디자인 개발, 상품 생산 및 판매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즉 유물

의 연구분석과 자료를 통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한

문화상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공예제작실에서 상품으로 제

작한다. 제작한 상품은 먼저 박물관 매점인 뮤지엄 숍에서 판

매하고 호응도를 보아서 공항면세점이나 한국관광공사 관련

상품점 등으로 확대하여 판매토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한국의 전통이 담긴 우수한 문화예술적 유산을 고급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과 문화 애호국

민들에게 우리 문화와 상품의 우수성과 세련된 멋을 알려나가

야 할 것이다.

선선진진외외국국의의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정정책책과과 우우리리의의 정정책책차차이이는는 우우리리

가가 개개발발지지향향적적 보보호호정정책책인인 것것에에 비비해해 선선진진외외국국은은 개개발발에에서서 유유

통통까까지지의의 개개방방정정책책이이라라는는 점점에에 있있다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는

외국의 경우, 자국의 보유하고 있는 타국의 문화자원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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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세계상품 개발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문화상품

의 유통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방정책은

상품개발에까지 그 영향이 피드백되어 다품종 개발은 물론 자자

국국의의 문문화화와와 타타국국의의 문문화화가가 동동시시에에 표표출출되되는는 제제33의의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정책의 결과로

자자국국문문화화의의 확확산산이이라라는는 정정책책적적 목목적적이외의 문문화화상상품품 산산업업의의

활활성성화화란란 경경제제적적 목목적적도 동시에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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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33장장 자자원원화화 기기술술 연연구구

11..  연연구구개개요요

본 연구의 1단계는‘‘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를를 어어떻떻게게 개개발발 자자원원화화

할할 것것인인가가??’’에 대한 연구이다.

자원화 대상은 세종조의 과학 문화재 중 천문 기상 관련

분야로 유물이 현존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선행연구에

의해 그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자료수집, 분석까지

는 대상자원 전반에 걸쳐 수행하며 그 중 선정기준에 의해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판단되는 자원군의 대표적 과학문화

재를 대상으로 소재화작업, 즉 기능적·형태적 요소를 추출,

분류한다. 국내외의 개발된 문화상품의 자료는 분석을 통해

자원화의 트랜드를 살피고 개발의 패러다임을 추출해 본다.

이러한 분석은 1단계, 2단계 연구의 차별화 방향설정의 데이

타로 활용된다. 이러한 1단계 연구의 결과는 2단계 응용화

모델 구축연구의 데이타로 활용된다.

현존하는 또는 복원기술이 확보된 세

종조의 천문, 기상 관련 과학문화재

수집된 자료를

·우리고유의 독창성 및 동시대의 외

국 과학문화재에 대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는가?

·동양 과학문화권의 일원으로 대 서

양과학재에 대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가?

에 관한 자료

수집

의 기준에

의한 분석 및

평가

한후자원의 기
능적, 형태적, 문
화적요소추출

상기 평가에 의해 경쟁력 있는 자원으

로서의 과학문화재군 중 집중 연구대

상을 선정

1

단

계

자

원

화

모

델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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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의의 역역사사적적 특특성성

11))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에에 비비춰춰진진 한한국국의의 과과학학정정신신

앞서 한국적 디자인에 대한 설명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창

출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적 특성을 파악하

는데에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자연관, 우주관, 사

회관을 거쳐 어떤 예술을 산출시켰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과학문화재에 담겨져 있는‘한국적’

의 의미를 밝혀보도록 한다. 즉 과학문화재를 통해 한국적 디

자인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과학문화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과학은 우리 사회가 탄생시킨 사회적 산물이

다. 그 속에서 우리 과학의 창의성과 독창성은 인정받을 수 있

으며 그 기준은 오로지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과학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이다. 우리 과학기술 전통에 대한 재평가 기준은

결코 서구의 과학기술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

학발명품이나 선진성만을 소리높여 외치는 조급함보다는 인

간과 자연의 조화를 생각했던 우우리리 과과학학의의 유유기기체체적적 세세계계관관을

올바로 읽어내는 일이 더 필요하다. 또다시 우리 전통과학은

사회적 소산임을 확신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창조성, 우리

과학 특유의 인간과 자연과 과학이 함께 공존했던 유기체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과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자연을 분석하는 서양 근대

과학만이 절대적이고 생각하던 습관을 버리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세계관을 지닌 과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서양과학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전통을 본다면 이전에

불합리한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자연과 인간을 파악하

는 다른 방법과 틀이었음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명의 여러 요소들 사이의 조화로운

연결을 지향하던 조상들의 과학이 자연과 인간의 분리, 이기

적이고 근시안적 합리성, 한 요소의 극단적인 독주로 특징지

어지는 서양과학을 제한하고 그에 물든 우리의 상상력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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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 과학문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

가? 그것은 뉴튼이래로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과학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뉴튼의 표현대로 과학은 말하

자면 고대의 자연철학을 조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함직하다.

이렇게 시작된 과학은 그 후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며 세상

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특히 18세기 말부터는 기술 역시 놀라

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과학과 손을 잡고 세상을 혁명

시켜 갔다. 당연히 세상을 보는 인간의 눈도 크게 달라졌다. 과

학적 방법으로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고 무엇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보

였다. 사람들은 대단히 희망에 차서 세상은 이상향을 향해 발

달해 간다고 믿게 되었고 어떻게 그런 이상사회를 빨리 들어

갈 것인가만이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이상주의에

흥분하고 희망에 불탔다. 그러나 과학주의가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속에서 엉뚱하게도

원자탄을 만들고 우주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른 환

경파괴가 놀라운 속도로 인류 존망을 위협하는 상태로까지 악

화되고야 말았다. 물론 환경파괴의 주범은 다름이 아닌 과학

기술의 발달임을 누구에게나 분명한 일이다. 이제 과학기술은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악몽으로도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전통과학문화에 담겨 있는 사상은 생생명명

중중시시,,  생생태태적적,,  환환경경친친화화적적 특특성성을 지니고 있다. 즉 생태적, 환

경친화적이란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 취해 온 지배적

위치로부터 물러나 생태계의 내부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전통과학정신에 있다. 다

음에는 전통시대의 우주관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문화재가 창조되었음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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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서양양과과 비비교교해해 본본‘‘동동양양의의 우우주주관관’’

㉮㉮ 기기하하학학적적인인 모모형형보보다다는는 관관찰찰과과 기기록록을을 중중시시한한 우우주주관관

고대 서양의 우주관은 인간의 세계를 폐쇄된 공간으로 본

것이다. 겹겹이 둘러싸인 천구 제일 밖에는 각 천구의 운동을

조절해 주는 또 하나의 천구가 있다. 이것이 종동천(宗動天)이

다. 그밖에 세계는 신의 영역으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

유한한 우주(지구-달-수성-금성-해-화성-목성-토성-항

성천구)는 또한 지구 둘레에서 달까지의 세상(지상계)과 달 저

쪽에서 우주의 끝(천상계)까지 둘로 나뉘어졌다. 

또한 지구 둘레에서 달까지의 세계는 4원소로만 되었고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변화하는 세계이다. 이와는 달리 달과 달

저쪽의 세계는 조화와 질서가 지배하는 영원불멸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그리스 사람들은 코스모스라 불렀고 이 코스모스는

모든 천체와 천구와 더불어 완전물질인 제5원소로 되어 있고

모든 천체는 구형으로 되어 있고 또 완전 원운동만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믿었다. 지구 중심의 폐쇄 우주 속에서 천체는 받

드시 원운동을 했다.

▲ 코페르니쿠스 ▲ 天球들의 回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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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니쿠스의 혁명](우주는 무한, 태양중심, 타원운동)

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우주관에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

이 있다. 즉 우주를 기하학적인 모델로 파악하려는 기본적 태

도가 그것이다. 그리스 이후 모델의 중심은 원 또는 구형이었

고 케플러 이후 그것이 타원으로 바뀌었을 뿐 우주를 기하학

적인 모델로 설명하려는 기본 입장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바로 이점에서 동양의 우주관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국시대 이래의 중국에도 우주에 대한 기하학적 설명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또한

발전되지 못했다. 고대의 동양 우주관에는 개천설(蓋天說), 혼

천설(渾天說) 등있다. 개천설은 하늘은 마치 우산을 편 것처럼

둥근 뚜껑이며 그 아래 평평한 땅이 있다.‘천원지방(天圓地

方)’이란 동양의 전통적 표현은 여기서 비롯하며 동양인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크게 떠난 적이 없다. 후한 때의 천문학자

장형(張衡)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혼천설은 우주를 무한한

것으로 보았다.

전한시대 개천설은 천원지방의 모형에 하늘은 좌시(左施)

하고 일월은 우행한다고 보았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지고 상하에 위치하며 북극에 그 중심을 둔다. 고체로서의 하

늘은 북극을 중심으로 좌선, 즉 동에서 서로 회전하고 해와 달

은 우행 즉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

후한시대 장형의 혼천의, 혼천설은 다음과 같다. 혼천은

달걀과 유사하다. 달걀 껍데기는 하늘에 해당되고 노른자는

땅에 상응한다. 하늘의 형체는 탄환처럼 둥글고 땅으로 둘러

싸여 있다. 하늘의 외부와 내부에는 물이 있다. 천, 지에 상, 하

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립시킨 것은 기(氣)이며 모두 물위에 떠

있다. 땅은 정지하고 하늘은 남, 북극을 축으로 하여 쉬지 않고

회전한다. 지구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천원지방의

모형이다. 그러나 하늘을 회전하는 고체의 구로 간주하여 황

도, 적도를 설정하고 천문현상에 구면천문학적인 설명을 덧붙

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우주모델이 중국에서는 거의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양사람들은 우주모델을 가상

하여 그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체들의 위치가 이

렇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한데 반하여 동양인들은 우주모델은

완전히 무시한 채 철저한 관찰과 기록만을 고집해 왔다. 실제

로 고대중국이 발달시켜 놓은 천문 관측기구들이나 관측의 기

록은 서양을 오히려 앞선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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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학의 융성은 우리 역사에서도 15세기 세종에 의해 당시에

서는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기간

의 관측결과와 계산방법의 개량으로 역법은 개선되고 정확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거의 발달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동양 천문학의 한계성이며 특징이

다. 17세기 이르러 서양의 지구설 등장한 후, 18세기 중반 우

리나라의 홍대용이 지구가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고 지동

설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은 것도 이 때

문이다. 서양에서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중세의 신학체

계와 그것에 연관된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위협이 되었던

데 반해 홍대용의 지동설은 아무것도 파괴할 것이 없었기 때

문이었다.

㉯㉯ 유유기기체체적적인인 우우주주관관

한편 동양과 서양은 이러한 우주관에서 비롯해서 물질과

운동에 대해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기계론과 유기체론, 혹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

이라고 한다. 서양은 17세기 과학혁명이후 기계론적 자연관을

정립하였다. 보일, 데카르트, 뉴튼 등은 우주의 모든 운동을 물

질과 그것 사이에 일정한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힘만으로 설

명하였다.

동양은 우선 물질을 보는 태도에서부터 물질의 근본 원소

를 엄격히 구분해서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보다 근본적인 물

질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기(氣) 역시 물질이란 뜻보다 훨씬 다

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양의 기(氣)가 우주를 채우고 있어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다고 동중서(董仲舒)고 말하였고 허공도 기로 채워져 있어

서 이것이 모이면 나타나고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있다(有)고

하지만, 흩어져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다(無)고 왕부지

(王夫之)가 언급하였다. 이런 경우 기는 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맹자가 호연지기를 말하고 양기(養氣)를 거론할 때

는 이미 물질적인 것은 뛰어 넘기 시작한다. 맹자는 또한 기를

지배하는 것이 지(志)라고 함으로서 기(氣)를 더욱 형이상적안

것으로 끌어 올리기도 한다. 주희(朱憙)는 이후 이기론(理氣論)

이 발달하면서 기는 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되돌아 오기도 한

다. 그에 의하면 이는 형이상지도(形而上之道)인데 반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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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이상지기(器)이기 때문이다. 성리학 체계 속에서 기(氣)가

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은 있었으나 그것은 결코

완전히 물질의 근본으로만 정착하지 않았다.

물질과 정신,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이 서양처럼 뚜렷이

전개되지 않은 가운데 동양의 자연관은 물질, 에너지, 정신을

모두 미분화된 것으로 파악하려는 기라는 개념을 발전시켜갔

던 것이다. 기하학적인 모델을 엄정하게 사용하여 우주를 설명

해 보려던 서양과 달리 극히 조잡한 정도의 우주관 밖에 인정

하지 않은 채, 천체의 운동을 계산하는 데만 골몰했던 동양인

은 하늘과 땅을 나눠 생각하지도 않았다. 천상계, 지상계로 나

눠 설명하던 서양인과 달리 동양에서는 천(天)과 지(地)뿐만 아

니라 인간과 자연도 모두 한 덩어리라는 사상이 일찍부터 뿌리

를 내렸다. 천(天), 지(地), 인(人)의 삼재(三才)는 하나의 유기체

라 여겨진 것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에 의해 인격신 비슷한 천의 개념이

유교에 도입되고, 도교의 자연주의적 태도가 흡수되자 중국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천, 지, 인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려는 방

향. 유교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치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

기체론 역시 그런 맥락에서 발전되었다. 동중서는 왕이란 삼

재(三才)를 관통하는 책임을 하늘로부터 위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삼(三)을 관통하는’글자로서 왕(王)이 되었다는 것이

다. 천명을 받은 왕이 이 세상의 정치를 잘 하지 못할 때면 천

은 자연속에서 이상현상을 일으켜 왕을 꾸짖고 경고하며 그래

도 잘못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천명을 회수한다. 일식, 월식으

로부터 지진, 혜성, 홍수에 이르기까지 온갖 자연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기체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다. 성리학의 등장과 더불어 반신(半

申)정도의 의미를 부여했던 천은 더욱 신성을 잃고 태극과 동

격이 되었다. 동양인은 언제나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직관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던데 반해 서양사람은 분석적 논리를 존중

하였다.



-48-

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3 장

다⃝다⃝‘‘자자연연 위위의의 인인간간’’이이 아아닌닌‘‘자자연연 속속의의 인인간간’’

서양과 동양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양이‘자연 위의 인간’이라는 입장

을 지켜나간 것에 비해 동양의 전통사상은 인간을 자연 속에

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위치에 대한

서양의 태도는‘자연의 사다리’이념과 중세 신학의 세계관 등

에서 잘 나타난다. 아리스토델레스가 생각했던 자연의 위계질

서 즉‘자연의 사다리’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조금

의 흔들림도 없는 상하관계를 가진 채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모습의 자연현상이다. ‘자연의 사다리’맨 위에 있는 신(神)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놓인 인간은 다른 모든 자연물 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생각은 중세에 들어와 신학과 연

결되어 신->인간->자연이라는 3층 구조를 낳게 되었다. 인

간과 자연은 동등한 피조물이 아니라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불

평등한 피조물인 것이다. 특히 17세기 이후 기독교가 위세를

잃어감에 따라 신의 권위가 추락했고 이에 따라 자연 위에 군

림하는 인간이라는 사고는 점점 그 자리를 확고히 잡게 되었

다. 그 결과“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이라는 자연관이 싹트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18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해 진다. 

동양의 전통사상은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 대

표적인 예로 도교는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으

며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일 뿐 인간이 자연 위에 올라 서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가르친다. 유교에서는 처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으나 한대(漢代)

이후 도가의 사상을 흡수하고부터는 인인간간이이 만만물물의의 영영장장으으로로

다다른른 존존재재물물보보다다 뛰뛰어어남남을을 인인정정하하면면서서도도 인인간간 역역시시 자자연연의의 일일

부부이이며며 이이 세세상상은은 어어떤떤 절절대대자자가가 아아닌닌 자자연연의의 법법칙칙성성에에 의의해해

움움직직이이는는 것것이이라라는는 사사상상으으로로 전전개개되되어어 갔갔다다..  결결국국 서서양양에에서서는는

자자신신을을 제제외외한한 나나머머지지 자자연연을을 보보는는 데데에에 관관심심을을 기기울울였였다다면면

동동양양에에서서는는 자자신신이이 포포함함된된 전전체체로로서서의의 자자연연에에 관관심심을을 기기울울였였

던던 것것이이다다..

결국 서양에서는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관심과 분리하여

사물의 존재양상 그 자체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임에

비해 동양에서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틀로서의 자연에 대해서

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자연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그 어

떤 유기적 관련 아래서만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동양의 이러한 자연관은 결과적으로 두가지 특징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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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하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도덕적 행위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다. 격물치지를 통한 인격의 완성이라든가 천

문기상 현상을 천인감응의 형태로 이해하는 입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에서 자연현상을 중시하였다면 이는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을 전제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넘어서

혹은 이와 무관한 자연자체의 이해는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

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 삶과의 연관 아래서는 자

연을 바라보려는 동양의 관점이 결과한 다른 한 가지의 특징

적 양상은 바로 실용과학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의 그

어떤 연관을 발견하기 어려운 자연이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

었으나 이를 통한 기술적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적극적

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서구의 근대기술

문명 이전에 동양의 기술문명이 오히려 앞서 있었던 사실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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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동양양에에서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가가 지지닌닌 역역할할

㉮㉮ 천천체체관관측측과과 역역법법의의 발발달달

원래부터 태양력은 달의 운동을 완전히 무시한 채 1년의

길이를 태양운동으로 정하고 그것을 또 해가 떳다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날짜수와 맞추는 노력만을 하게 된다. 태양력

으로는 달의 모양은 전혀 짐작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반면

태음력은 태음태양력으로서 달의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

해의 운동이 좌우하는 계절의 변화를 삽입시키는 복합적인 달

력이다.

‘후한서(後漢書)’율력지(聿曆志)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에

이런 것이 있다. 세수지지월수삭지 지식통일위지장(歲首至也

月首朔也 至朔同日謂之章);1년의 시작이 至이며,  한달의 시작

이 朔이다. 지와 삭이 같은 날에 만나는 경우는 章이라 한다

동양의 음력에서는 바로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보고 삭

일을 한달의 시작으로 보는 해와 달의 운동을 결합시켜 달력

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이미 고대로부터 동지와 삭일이 만나

는 것을 대강 19년에 한 번임을 알고 있었다.(19년=235월) 따

라서 음력은 그냥 음력이 아니라 태양운동을 기준으로 1년을

정하고 있다. 또 계절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태양운동을

바탕으로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배치시키기도 했다.

기원전에 이미 중국에서 발달된 역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전은 삼국시대부터였다. 고구려, 백제가 먼저였고 그 후 신라

가 이를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중국측의 사료에 의햐면

고구려 사람들은 기원 31년에 이미 후한에 조공사를 보낸 것

으로 되어 있다.

중국 달력이 한국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이 중국과

지속적인 외교관계에 들어갈때쯤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법의 이치를 이해하기는 그 보다 좀 뒤였을 것이다.

백제에는 6세기까지에는 중국역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그

결과 554년 백제의 역박사인 고덕(固德) 왕보손(王保孫)이 일

본에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고 602년에는 승 관근(觀勤)이 역

서를 일본에 전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는 원가력(元

嘉曆), 고구려는 무인력(戊寅曆), 신라는 인덕력(麟德曆)에서

선명력(宣明曆)을 바꿔 사용하였다. 일본은 690년 원가력을

백제로부터 갖게 되었다. 6세기 중반부터 일본은 백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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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박사(醫博士), 역(曆)박사, 역(易)박사 등을 파견받아 그들의

과학기술을 비롯한 문화를 건설하였다. 신라는 650년부터 당

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고 따라서 역도 당의 것을 정식으로 얻

어쓰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역법에 대해서는‘고려사’의 역지(曆志) 첫머

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고려는 역을 따로 만들지 못하

고 당의 선명력을 계속해서 썼다. 장경(長慶) 임인년(壬寅年)

822년부터 태조가 개국할때(918)까지가 벌써 100년이 되고

역술도 그 사이 차가 나게 되어 당은 개역해 버린 뒤였다. 이

역법이 생긴 뒤 중국에서는 22회나 역이 고쳐졌는데도 고려는

여전히 선명력을 사용한 것이다. 충선왕에 이르러 이를 고쳐

원의 수시력(授時曆)을 쓰기 시작했으나 개방술(開方術)(제곱

근을 알아내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교식(交食)관계는 여

전히 선명력의 방법을 따랐다." 이 기사에 의하면 822년 즉 신

라후기부터 쓰기 시작한 역법이 고려 충선왕때까지 400년이나

그대로 사용됐다는 뜻이 된다. 얼핏 보아 고려시대의 역법이

아무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를 거듭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당나라 이후의 수많은 개역은 보다 정확

한 역법으로 고쳤던 것이 아니라 수명개혁의 유교적 이상이 나

타났던 것일뿐 새 역법이 옛 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었다. 중국

천문 역학사의 세계적 권위 수내청(藪內淸)교수도 지적했듯이

‘송대의 역법은 당대의 아류’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의 역법이 진정한 개역을 거쳐 더욱 정밀해진 것은 원대

아라비아 천문학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이 1281년에 발표된 뒤

부터 였다. 원의 수시력은 1309년에 고려에 수입(충선왕 9년)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 역지의 기록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초

기부터 여러차례 중국의 역법이 전달된 기록이 남아 있다. 특

히 고려 초의 왕들은 중국에서 책봉(冊封)을 받은 경우가 많은

데 그 때마다 중국역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동양의 정

치사상에 의하면 사대 관계란 역과 연호의 사용을 필수적으로

동반하였다.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 역법 발달이 미비하고 중

국역을 도입해 사용한 원인은 책왕사역(冊王賜曆)의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1세기 고려가 역산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가지 있다. 첫째, 역산과는 끊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천문학이 11세기부터 뚜렷히 발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천변

기록이 증가하며 또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관측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고려의 역산학이 상당수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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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은 일본측 사료를 통해서도 방증이 된다. 1048년 역의 부

정확함을 개량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송이나 고려로부터 이를

배워오자는 논의가 있었다. 셋째, 1052년(문종 6년)에는 재난

을 물리치려는 희망에서 다섯가지 역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

다.(金成澤의 十精曆, 李仁顯의 七曉曆, 韓爲行의 見行曆, 梁元

虎의 遁甲曆, 金正의 太一曆) 이에 대해 전상운교수는 선명력

의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용범

교수는 인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들 미신적 위력의 발간이

역법에 관한 인식이 한민족과 같이 충분치 않았고 독자적 역

법제정의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어쨋

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명력의 개역이 필요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의 역이 대단히 발달하여 뚜렷이 독창적인 업

적을 낳지는 못했다. 원의 수시력을 1280년에 반포하자 고려

는 이를 받아들였고 명의 개역에 따라 1370년 명의 사신으로

다녀 온 이가 새 역법 대통력(大統曆)을 받아들였다. 이 역은

이름만을 바꿔 새 왕조의 체통을 밝히는 것이었고 원의 수시

력을 계승한 것이었다.

서울의 경도, 위도가 확실하게 측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천

문현상이 보다 정밀하게 측정된 것은 세종대였다. 세종대에는

초기에서부터 왕의 각별한 관심속에 천문학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 결과 1442년(세종 26)을 전후해서‘칠정산’내편과

외편이 완성되었다.

칠정이란 칠효(七曉)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며 金, 木, 水,

火, 土의 5星에다가 해와 달을 덧붙인 것이다. 칠정산이란 달

력이 아니라 천문계산법이다. 우리가 말하는 행성운동, 일월

운동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기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계산공식 등을 모두 모아 놓은 책이다.

이 책에는 내편과 외편 두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전통적

으로 내려온 선명력(대통력 포함)의 방식을 바탕으로 계산법

을 보여 준 것이 내편이고 회회력(回回曆)(즉 아라비아 천문역

산학)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 외편이다.

이 책은 주로 이순지(李純之), 김담(金淡) 등이 중심이 되

어 준비되었으며 세종실록 뒤에 불어있다. 특이한 사실은 외

편은 아라비아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톨레미의 기하

학적인 그리이스 우주관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의 기하학적 우주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 계산 기술만을

보여 주어 동양천문학의 특징을 뚜렷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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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정산 간행의 의의는 우리나라 독자적 역서간행이라는

점이다. 15세기 전반의 천문역산학자들은 중국의 천문학과 역

산의 기본원리, 이론을 정확히 소화할 수 있었다. 혼천의와 간

의와 같은 정밀한 천문관측기구들은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한양의 경위도와 동지.하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

여 새로운 역법의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전쟁중 사용된 명의 대통력이 칠정

산내편과 차이가 나자 대통력의 우위로 해소되고 이후 청의

시헌력(時憲曆)이 조선에 강요되면서 자주적 역법발전의 길이

막혔다.

㉯㉯ 자자연연현현상상을을 통통한한 인인간간사사회회의의 해해석석

천문현상은 동서양 모두 중요시되었다. 이것은 인간사와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람들은 규칙적인

천체의 운동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었다.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되고 달이 찼다 기울면 한달이 되고 해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주가 한번씩 반복될 때마다 꽃이 피고

새우는 계절이 한 번씩 어김없이 되찾아온다는 인식에서 1년

이라는 시간 관념이 나왔다. 둘째, 그것이 갖고 있다고 믿어졌

던 계시성 또는 예언성과 관련해서 천문현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 예로서 점성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앞서

본 우주관의 차이에서 비롯해서 서양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다. 동양의 전통시대 역사에는 왜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이 점

철되어 있는 것일까? 인인간간의의 자자연연에에 대대한한 관관심심은은 자자연연현현상상 그그

자자체체에에 대대한한 관관심심이이라라기기 보보다다는는 그그것것과과 인인간간과과의의 관관계계라라고고 할할

수수 있있다다.. 인간에 관련이 깊은 자연현상만이 역사의 관심거리

가 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와 전통사회의 우리조상들 사이

에는 인간과 관련되는 자연현상의 범위가 크게 달랐을 뿐이

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큰 직접적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만

을 인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우우리리조조상상들들은은 그그 범범

위위를를 훨훨씬씬 넓넓혀혀 일일체체의의 자자연연현현상상은은 모모두두 인인간간의의 행행동동과과 유유기기

적적 연연결결을을 갖갖고고 있있다다고고 보보았았던던 것것이이다다..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식이

동양의 전통사상의 밑에 깔려 있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각각 일관(日官), 일자(日者)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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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전문적 천문관측보다는 오히려 별

점이 대부분이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

것이 인간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는 별점은 동

서양에서 모두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의 전개는

삼국시대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국가점성술로 발달하였다.

별들의 움직임에서 국가의 안위를 점치려는 것이었다. 바

로 이와 같은태도가 자연현상 모두를 국가의 운명과 연관시켜

설명하려는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낳았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

러한 자연 해석은 삼국시대부터 확립되어왔다. 자연현상은 그

저 자자연연현현상상이이 아아니니라라,,  그그것것이이 가가진진 정정치치적적 의의미미 때때문문에에 더더욱욱

주주목목되되었었고고 따따라라서서 관관측측하하고고 기기록록된된 것것이이다다..  자자연연의의 이이상상 현현

상상을을 재재이이((災災異異))로로 보보고고 그그 정정치치적적 사사회회적적 의의미미를를 해해석석하하려려는는

전전통통적적 자자연연관관은은 전전통통시시대대 과과학학사사상상의의 가가장장 핵핵심심이이었었다다..

㉰㉰ 하하늘늘의의 관관찰찰은은 제제왕왕의의 의의무무

고대 민족의 농경생활을 하는 데에 달이 차고 기울음을 미

리 알고 계절을 맞추기 의해 역(曆)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농업

의 수확은 그것을 경영하는 개인의 생활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적 체계를 가졌던 민족에서는 그 주권자가

가장 유의하는 바였기에 관상수시(觀象授時)((서서경경의의 관관천천상상수수

인인시시((觀觀天天象象授授人人時時))--天天을을 관관찰찰하하여여 民民에에게게 時時를를 주주는는 것것은은 제제

왕왕의의 의의무무))를를 위위해해 역역법법이이 발발달달하하였였다다..  중중국국에에서서는는 한한무무제제이이

후후 역역법법시시대대로로 접접어어든든다다..  그그러러나나 曆曆은은 관관상상수수시시보보다다 포포괄괄적적으으

로로 정정치치사사상상의의 색색채채를를 띠띠고고((춘춘추추에에서서 수수천천명명개개제제((受受天天命命改改

制制))--왕왕조조가가 흥흥하하면면 구구제제도도를를 바바꾼꾼다다..  새새로로 천천명명을을 받받아아 지지배배

자자가가 되되면면 역역법법 등등 기기본본 제제도도를를 새새로로 고고쳐쳐야야 한한다다는는 것것))  왕왕조조

의의 흥흥망망에에 따따라라 개개역역((改改曆曆))을을 거거듭듭했했다다..

고대 중국의 자연관(우주관)은 정치이념과 관련이 깊다.

그 이유는 당시 유학자들이 자연이나 우주의 현상을 정치현상

과 결부지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하늘은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평가해 자연현상을 발생시키는 존재로 인식되

었다. 

즉 중국의 정치는 하늘의 정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배

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天’에 대한 독특한 관념(세계관, 자연관)은 중

국의 천문학을 형성시켰다. 중국의 천문학은 천문과 역법의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천문(天文)이란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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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정사(正史)들에 일

반적으로 포함되었던‘천문지(天文志)’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

보면 하늘과 자연세계의 이상(異常)현상들에 대한 관찰기록

들, 그리고 정치적 사건들과 그것들과의 상관관계들로 대부분

할애되어 있다. 즉 중국의 천문은 하늘에서의 현상이 땅위의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성술적인 믿음에서 천체

현상을 해석하였다. 특히 황제의 정치적 행위는 하늘의 현상

을 통해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큰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면 이

것은 하늘이 통치자인 황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경고로

보았던 것이다. 중국의 황제는 천명(天命)을 받은 자로서 하늘

에 뜻에 따라 백성을 지배하는 집행자이다. 따라서 중국의 천

문학은 궁정점성술과 결합하여 발달하였다. 

일본의 과학사학자인 중산 무(中山 茂)는 이러한 중국 천

문의 점성술적 성격을‘천변(天變)점성술’이라 밝히고 있다.

그 특징은 중국의 점성술이 개인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존망과 통치자의 안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는 것, 그리고 통치자는 하늘의 경고를 항상 탐지하기 위하여

궁정점성가(당대의 훌륭한 천문학자)를 고용, 관료적 기구로

묶어두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중국 천문학이 황제

의 권위하에서 관료적이고 국가적인 형태로 형성, 발전되어왔

다는 것이다.

에버하드(Eberhard)는 중국 천문학이 재이론(災異論)(하

늘과 자연의 현상이 받드시 인간의 정치사(政治事)와 연결되

어 있다) 성격이 지니고 있어,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능을 발

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어떠한 재해(災害)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면 이것이 하늘의 경고라는 해석이 황제의 정치력을 견

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관료들은 재해나 불길한 징

조에 대해 황제의 잘못을 묻고 정치적 해결(변화)를 요구하였

다. 그럼으로써 황권을 견제하고 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에버하드는 중국의 황제를 전

제군주로 볼 수 없으며 황제와 신하의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배분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중국 천문역법은 농경생활과 관련하여 발달하기 시

작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중국 천문학의 성격으로 인해 한대

(漢代)이후 집권의 정당화와 통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 역법은 서경의 관천상수

인시(觀天象授人時)(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時를 주는 것

은 제왕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발달하였다. 한무제 이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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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대로 접어든 중국 역법은 왕조가 바뀔때마다 역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춘추(春秋)의 수천명개제(受(天)命改制)(왕

조가 흥하면 구제도를 바꾼다. 새로 천명을 받아 통치자가 되

면 역법 등 기본 제도를 새로 고쳐야 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개역(改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에버하드가 지적하

였듯이, 새로운 역법의 제정이 역법의 실제 내용을 향상시킨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즉 개역(改曆)은 처음부터 역법의 정

확성을 개선시키려는 관심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천문역법

이 지닌 수명개제(受命改制)의 정치적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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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세종종시시대대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의의 역역사사적적 의의미미

㉮㉮ 유유교교적적 정정치치이이념념의의 구구현현

유교는 공자의 학문인 원시유학에서 출발하여 국가교학의

성격을 지닌 한당(漢唐)유학의 거쳐, 남송(南宋)대의 주자학으

로 발전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교의 사상적 특성도 변화한

다. 이 변화의 모습은 한국의 유교발전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원래 한당유학이란 13개의 경서에 대한 주석

체계에 기반한다. 그러한 주석체계로 인해 한당유학은 개별사

물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위주로 한다. 따라서 해석체

계는 국가에서 통일하지 않은 이상 각각의 개별성을 갖는다.

반면에 주자학은 고도로 철학화한 사서(논어, 맹자, 중용, 대

학)가 중심 텍스트이다. 그에 따라 주자학은 하나의 철학원리

로 통일된 세계관을 갖는다. 자연히 이것은 자신의 교리에서

어긋난 것을 배척하는 정통론을 갖게 되며, 교리가 다른 도교,

불교를 배척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원원래래 사사상상이이란란,,  나나름름대대로로의의 사사유유구구조조가가 있있으으며며,,  이이것것은은 세세

계계관관에에 바바탕탕을을 둔둔다다..  세세계계관관이이란란 인인간간과과 그그들들이이 모모여여사사는는 사사

회회,,  그그리리고고 이이를를 둘둘러러싼싼 환환경경((우우주주,,  자자연연 등등))을을 보보는는 눈눈이이다다..  따따

라라서서 그그 시시각각은은 인인간간성성과과 인인간간사사회회를를 보보는는 인인간간관관 및및 사사회회관관,,

그그리리고고 자자연연과과 우우주주를를 보보는는 우우주주관관으으로로 나나타타난난다다..  이이것것이이 현현

실실의의 문문제제와와 부부딪딪쳐쳐 정정치치에에 반반영영된된 것것이이 정정치치론론의의 바바탕탕이이 되되

는는 것것이이다다..

한당유학의 세계관과 그것이 지닌 정치이념적 성격은 이

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세계관 중에서 한당유학의 자연 내지 우주관이 정치

이념과 관련깊다. 그 이유는 당시 유학자들이 자연 내지 우주

의 현상을 정치현상과 결부지었기 때문이다. 천인합일설(天人

合一設)은 이것이 정치논리화한 것이며, 그 특징은 특별한 자

연현상을 인간의 정치행위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점이다. 예컨

대 큰 홍수의 발생에 대해 이것은 하늘이 통치자가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한당유학에서 하늘

은 초기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를

평가해 자연현상을 발생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인간 자신의 노력보다 하늘의 의지를 살펴야 하

며,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하늘의 노여움에 대한 제사로 해



-58-

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3 장

결해야 했다. 여기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하늘의 그것보다

도 왜소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주자학적 세계관은 이기론에 기초한다. 이기론의

특징은 자연, 우주에 대한 철학체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윤리

도덕론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

징은 한당유학의 세계관에서 발전된 것이며, 하나의 철학원리

로 세계를 설명하려 시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기론이란 모든 현상의 법칙이 되는 이(理)와 실재의 사

물을 구성하는 기(氣)로 설명하는 철학체계이며, 자연관의 기

초이다. 여기는 하늘의 개념이 이전과 달리, 이(理)와 동일시된

다. 이제 하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닌 인간이 지켜야 할, 원리내

지는 법칙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자체도 하늘처럼 이(理)를 지

닌 존재로 여겨졌다. 따라서 인간은 원리상 하늘과 동등한 위

치를 갖는다.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는 인간사회는 자연히 하

늘 내지 자연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양자는 동

등한 존재로 각기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그 결과 주자학단계

에서는 이전처럼 통치자들이 하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자신

의 의지에 입각해서 하늘의 원리에 맞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같은 자연현상에 대해 통치자는 이전처

럼 하늘에 잘못을 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유교정치이념화한 것이 천명론

(天命論)이다. 천명이란 원래 하늘의 지식이며, 이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군주였다. 따라서 한당유학의 단계에서 군주는

하늘의 지식을 받는 절대적 존재로 상징화되었다. 

그러데 고려후기에는 주자학의 영향으로 천명론이 변화하

였다. 이제 군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하늘의 법칙인 도(道)

를 알고, 이에 맞도록 통치해야 하는 인물이 되었다. 따라서 군

주 자신은 도(道)를 닦아 성인처럼 될 것을 요구받는다. 이 정

치논리가 군주 성학론(聖學論)이다.

한편 하늘이 지닌 법칙은 일종의 자연질서이나, 그것은 원

리상 상하적인 관계이다. 예컨대 하늘과 땅은 각기 위와 아래

에서 위치한다고 본 것이다. 이 처럼 자연적인 상하질서는 인

간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상하적

인 질서로 편재되며, 그것의 표현이 중세적인 신분제이다. 주

자학적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사회질서를 결합시켜 중세적 신

분제를 뒷받침하는 논리였다.

조선초기는 정권교체를 확립시킨 과도적 시기로서, 특히

유교로서 지배이념을 확립시키려는 노력을 필요로 했다. 15세

▲ 측우기도 : 세종대왕이 세자와 함
께 측우대에 나아가 우량을 측정
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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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문화발달은 이러한 필요성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과학의 배경이 되었던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

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만 성립하는 어떤 법칙을 찾으려는 노

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구체적 사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의

연구를 필요로 하였다. 천재 재이(災異)는 모두 국왕의 실정(失

政)에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자연의 부조화에 책임을 느껴야

되는 국왕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천재재이의 정체를 밝

히려는 노력에 따라 천문, 기상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는 개국 때부터 유교정치를 표방했다. 그러나 유

교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문물제도의 정비와 유가적

관료군의 육성이 시급했다. 세종대에 특히 힘을 기울인 인재

의 양성과 학문진흥은 시대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현전을 활성화하여 수많은 연구가 추진

되었고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또 집현전

학사들의 학문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세종 10년경부터

세종은 이들을 동원하여 고제(古制)연구와 편찬사업을 본격적

으로 펼쳐나가게 되었다. 편찬사업을 통하여 조선 왕조는 국

가의 문화적, 사상적 원칙을 공고히 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제

도의 기틀이 잡혀갔다. 유교 경서를 비롯하여 역사서, 의례서,

중국법률, 문학, 음운, 지리, 천문, 역수(曆數), 의약, 농서 등 사

회와 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적, 사상적인 정리가 행해졌던 것

이다. 이것은 세종조가 문화의 황금시대임을 넘어서 당시의

문화가 그 이전과 다르고 그 이후와도 다른, 시대를 가르는 문

화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과학기술적 성과들은 세종시대 전반

을 규정하는 여러 사회 정치적 조건들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그 역사적인 의미를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세종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와도 달리 안정된 왕권과 정치질서를 유지했고

새로이 국가이념으로 채택괸 유학이 그 사상적 실천을 모색하

는 시대였다. 그리고 유교정치의 진전은 곧바로 유교적 교양

을 갖춘 관료들이 사회질서의 중심에 서서 사회를 이끌어 가

는 유교 관료사회로의 진전을 의미했다.

아직 주자학이 제대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왕

조는 고려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로서의 불교적 세계관을 확

실하게 벗어가고 있었다. 세종 시기는 그런 가운데 전통유학

의 지배이념보다는 한층 더 배타적인 속성을 지녔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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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의 전제성을 뒷받침하는 주자학적 또는 성리학적 이론체

계가 서서히 자리잡아 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왕

권은 새로운 이념체계를 배경으로 하여 새롭게 정당화되지 않

으면 안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새 왕조의 왕권은 전

제권을 보장받는 대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가부장으로서의 의

무를 다할 것을 동시에 요구받았다. 세종시대의 문화적 성취

는 이러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기 시작한 새 왕조가 국가 사

회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리학은 사대적

인 위계와 예의를 중요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지배이념은

새롭게 변화된 이 시기에 와서 새로운 자기 주체의 정립을 요

구하는 사상이 되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생활중심의 윤리 의식을

진작시켰고 이것은 곧바로 조선의 고유한 문화 창달로 이어졌

다. 우리 식의 의약품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간행되었고

중국의 농사책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음이 드러나자 조선의

풍토와 수준에 맞는 농서로서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권장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

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세종대에 이루어진 천문역산학

의 성과도 원나라와 고려를 거쳐 내려온 중국과 이슬람 과학

의 영향 아래서 조선의 창조적인 정신과 성과가 결합되어 가

능했던 것이다. 이 또한 조선 왕조의 정체성과 이씨 왕가의 지

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적 노력과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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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권권 강강화화와와 안안정정된된 사사회회

조선 왕조 초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왕권이 한층 강화

되었는데, 세종은 이러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문화

사업들을 벌일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정치는 귀족이나 호족

이 아닌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령이 국왕을 대

리하는 관료들에 의하여 보다 일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는 행정적, 관료적 성격이 훨씬 강화되었다. 국가

는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법례,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경

국대전>과 같은 기본법전을 정비하고 법제적 지배를 강화시

켜 갔다. 세종은 부왕인 태종의 정치기반을 이어받았고 1422

년(세종4년)까지는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으므로 즉위 초부터

태종이 이룩한 안정된 정치체계를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다. 1414(태종14)년에 성립된 육조직계제(六曹直啓

制)는 의정부 대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의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었다. 

물론 의정부의 비중이 여전히 컸으나 육조직계제 아래서

는 제도상의 행정실무 부서인 육조를 통해 구체적 정책건의가

올라가고 국왕과 직접 통신하게 되어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결정권이 더욱 왕권으로 집중될 수 있는 정치구조가 마련되었

던 것이다. 세종은 부왕 대에 이룩한 이러한 안정된 정치기반

아래서 왕권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1432년(세종 14년) 세종은 경연에서 천문, 역법의 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정인지에게 천문을 관측하는 기기를 제작해

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초와 함께 천문의 고전을 연구

하여 관측기기를 만들어 천문관측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

다. 세종은 북극출지도(위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간의를 만

들라고 지시하였다. 정인지와 정초가 연구하여 정리한 천문

고전자료를 바탕으로 간의제작 사업이 추진되었다. 먼저 나무

로 만든 간의를 완성하고 이 나무 간의를 써서 한양의 북극 출

지38도 1/4를 측정하였다. 이 관측지의 북극출지도를 표준으

로 해서 이천과 장영실은 청동으로 여러 천문관측기기를 만들

었다. 이 사업은 7년만인 세종 20년(1438)봄에 끝이 났으며 다

음과 같이 15가지 기기가 완성되었다. 대간의(大簡儀)와 소간

의(小簡儀), 규표(圭表), 혼천의(渾天儀)와 혼상(渾象), 앙부일

구(仰釜日晷),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소정시의(小定時儀),

현주일구(懸珠日晷), 행루(行漏), 천평일구(天平日晷), 정남일

구(定南日晷), 정방안(正方案), 자격루(自擊漏), 옥루(玉漏) 등

▲ 서운관도 : 세종대왕이 경복궁
후원의 간의대에 올라 대간의
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관찰하
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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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함께 그 기기들을 설치할 천천문문대대의의 건건설설을 착수하였

다. 세종15년에 시작한 사업은 세종16(1434)에 준공하였다.

그것이 대간의대(大簡儀臺)이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호조판서 신 안순에게 명하여 후원 경회루의 북쪽에 돌을 쌓

아 대를 만들었는데 높이 31자(6.3미터), 길이 47자(9.1미터),

너비32자(6.6미터)로 하고 돌로 난간을 두르고 꼭대기에 간의

를 설치하고 그 남쪽에 정방안을 부설했다”고 되어있다. 화강

암으로 쌓은 상당히 규모가 큰 천문대였다. 세종은 대간의를

기본관측기기로 하는 국가의 중앙 천체관측시설로서의 간의

대를 설립하였다.

대대간간의의는 {元史}에 실린 곽수경의 제도에 따라 만들어졌

다. 곽수경의 것은 적도환의 직경이 1.8미터의 거대한 청동제

관측기기였는데 세종대의 대간의도 거의 같은 크기의 청동제

관측기기로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것이었다. 대간의는 세 개

의 둥근고리가 자유로 움직여 천체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원조 표시 방식에 따라 둘레를 365 1/4

도로 나누어 놓은 적도환(赤道環), 12시를 100각(刻)으로 표시

한 백각환, 그리고 관측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는 사유환(四游

環)으로 이루어졌다. 적도환은 365도 4분의 1의 각도를 측정

할 수 있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서 동서로 움직이며 그 안에 있

는 백각환에는 12시각과 100각의 시간표시가 눈금으로 그려

져 있다. 사유환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나 움직일 수 있으며

여기에 눈을 대고 먼 곳을 관측할 수 있는 규형이 달려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망원경 관측에서 좌표 고정원리와 똑같은

것이다. 간의는 근본적으로 혼천의를 간소화하여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혼천의가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반해 간의는 이 가

운데 환을 세개만 남기고 그 위치를 고침으로써 가장 편리하

게 천체의 위치를 관측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간의의 규형

에는 양쪽에 횡이(橫耳)라는 돌출부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지

름 6분의 구멍을 뚫고 그 구명에 다시 얇은 줄을 장치해 두었

다. 별을 관측할 때 양쪽 줄과 관측대상이 일치하도록 사용하

려는 때문이었다. 망원경이 나오기 이전의 가장 정밀한 관측

기술을 총동원한 것이라 하겠다.

소소간간의의는 북부 황화방(廣化坊) 서운관의 관천대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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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소간의는 성종25년(1494)에 제작된 것으로 직경이 2자

(약 42센치) 낮에는 해그림자를 측정하고 밤에는 별자리를 관

측하기에 유용하였다. 청동으로 주조된 정밀한 적도의식 관측

기기였다.

정정방방안안((正正方方案案))은 방위지정표라고 할 수 있는 방위권이 그

려져 있는 방위판이었다.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는 천문관

측으로 시각을 알아내는 장치였다. 낮에는 해를 관측하고 밤

에는 별을 관측해서 시각을 아는 장치로서 최근 남문현교수에

의해 복원되었다.

규규표표는 간의대의 서쪽에 설치된 청동으로 만든 표이다. 높

이가 40자(약 8.3미터)이고 청석을 깍아 만든 표의 표면에는

장(丈), 척(尺), 촌(寸), 분(分)의 눈금을 새겨, 태양이 남중했을

때의 표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여 동지점과 하지점을 확정하

는 데 사용되었다. 이 규표는 원나라 곽수경이후 동아시아에

세워진 가장 큰 천문관측기기이다. 세종 때 천문학자들은 그

것으로 1년의 길이를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하

고 동지점을 비롯한 24절기를 측정하여 역계산을 하였다.

혼혼천천의의와와 혼혼상상은 물레바귀를 연결하여 하루에 천체의 운

동만큼한 움직여 항상 천체 위치와 일치하도록 자동조절하게

교묘히 만들어졌다. 혼천시계는 혼천의와 혼상을 기계시계장

치와 연결하여 움직이는 천문시계이다. 그것은 물레바퀴를 동

력으로 하고 조속기로 컨트롤되는 여러개의 톱니바퀴들로 연

결된 자동장치였다. 그것은 천문, 역법을 확립하는 표준시계

로 그리고 천문교습을 위한, 움직이는 실험용 천문기기로 매

우 중요한 의기(儀器)였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간의에 의한

관측을 혼천시계와 맞추어 조정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간의대에서 1438년부터 서운관이 주관하여 매일밤 5명의

관리가 교대로 관측하여 {서운관지(書雲觀志)}에 관측기록이

작성하였다. 15세기 전반기에 이렇게 규모가 큰 천문대에서

제도적으로 끊임없는 관측이 계속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세종대 과학기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 과학기술은 국가경영의 핵심지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천문학과 역산학은 나라의 근본을 받쳐

주는 이념적인 기둥 노릇을 담당했다. 세종이 천문역산학을

▲남회인의혼상
(북경고관상대옥상)

▲복원한 경복
궁의흠경각

▲ 정방안(북경 고관상대)

▲ 명대간의(자금산 천문대)

▲명대의규표 ▲청대의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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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이와같은 유교

이념적 구조아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새로 조선 왕조를 개

창한지 30년정도의 왕조의 초석을 다져야 할 시기에 왕위를

계승한 세종으로서는 이미 아버지 태종시대에 정치적으로 안

정을 구축하고 있던 새왕조를 이념적으로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갈 필요가 있었다. 세종은 바로 이런 당대의 필요성을 그

의 적극적인 천문역산학 연구로 표현했던 셈이다. 

당연히 세종대의 과학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연구개

발은 이러한 이념적이고도 정치적인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하

고 있다. 관상수시야말로 왕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여겨지던 시

대에 세종은 온갖 천문관측기구들을 만들게 하여 완벽한 천문

역산의 연구구조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유명한 경

회루 둘레의 여러가지 천문기구들이었고 측우기, 수표 그리고

온갖 해시계와 물시계 등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여기에 속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노력이 1442년 <칠정산>내

외편의 완성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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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독자자적적인인 천천문문학학 연연구구의의 확확립립

<칠정산>이란 1442(세종 24년)년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역법서로서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

칠정산>의 편찬이 중요한 것이 이 역법이 우리나라의 학자들

에 의해 독자적으로 편찬된 최초의 역법서라는 점에서이다. 

우리나라는 세종시대 이전에는 중국의 역서-즉 달력-을

받아다 사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인 조공정

책의 일환이었던 책왕(冊王), 사력(賜曆)의 형식으로 이루어졌

다. 즉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로부터

자신들의 즉위를 책봉의 형식으로 인정받고 매년 중국에 조공

을 바침과 동시에 역서를 내려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부터 역서를 받았다고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

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절기와 일출

입 시각에서 약간의 오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위도와 경도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역법 자체도 완전한 것

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었

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역서의 바탕이 되는 역법을 중국

으로부터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경위도에 맞추어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것은 역법자체가 난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역

법을 연구하고 역서를 제작, 반포하는 일을 천자만의 고유한

임무로 생각해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이후 많은 학자들

이 중국으로 가서 당시의 역법을 배워오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사용하던 <수시력>의 어려운 계산

법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시작되었다. 결국 <수시력>의 완전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의 편찬은 세종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세세종종과과 조조선선의의 학학자자들들

은은 2200여여년년간간에에 걸걸쳐쳐 광광범범위위한한 문문헌헌을을 수수집집,,  연연구구하하고고 지지속속적적

으으로로 천천문문기기구구들들을을 제제작작,,  개개량량해해나나갔갔다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종과 당시의 조선학자들이 <

칠정산>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혼천의와 간의와 같은 정밀한

천문관측 기구들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한양의 경

위도와 동지, 하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새로운 역법

의 바탕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
▲ 칠정산 : 1442년 편찬, 

1444년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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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칠정산>은 비록 중국의 역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만 당시까지 발달한 여러 역법체계들을 모두 소화, 정리한

후 만들어진 우수한 역법이었다. 또한 <칠정산>의 편찬은 이

후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법을 소화하고 독차적인 역서를 제대

로 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세세종종의의 탁탁월월한한 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책책

어떠한 정책적 조건이 세종시대에 과학기술을 비약적 수

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인가?

㉱㉱--11.. 국국책책과과제제로로서서의의 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책책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아직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오늘의 과학기술이 국가의 힘

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 노릇을 하는 것과는 달리 세종 시대

의 과학기술이란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그야말로 국

가적 차원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과학기술은 당시에도 이미 국가경영의 핵심지식을 형성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천문학과 역산

학은 나라의 근본을 받쳐주는 이념적 기둥 노릇을 담당하기

마련이었다. 세종이 천문역산학을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

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유교 이념적 구조아래서 가능

한 것이었다. 새로 조선 왕조를 개창한지 30년 정도의 왕조의

초석을 다져야 할 시기에 왕위를 계승한 세종으로서는 이미

아버지 태종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구축하고 있던 새왕조

를 이념적으로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갈 필요가 있었다. 세종

은 바로 그런 당대의 필요성을 그의 적극적인 천문역산학 연

구로 표현했던 셈이다. 

<칠정산>은 그 시기 조선의 천문학이 세계천문역산학의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웅변해 준다. 고려말에 이미 원

의 곽수경 등이 완성한 수시력이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을 서울 기준으로 스스로 계산할 길은 터득하지 못했다.

세종대의 집중적이고 종합적 연구를 통해 완성한 칠정한을 바

로 이 숙제를 해결하여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맞는 천

체운동의 정확한 예측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인에 의해 개발된 한국에 맞는 천문계산법이 정립된 것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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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과학연구는 이와 같은 당대의 천문역산학 연구개

발이라는 당면 과제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이 당시의 국가적 과제라고는 하

더라도 어느 임금이라도 꼭 세종처럼 열심히 연구를 했겠는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새로 왕조가 시작된

당시의 시점에서는 규모와 열성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어느 정

도의 천문역산학 연구개발은 필요했다. 새왕조의 개창이 필연

적으로 천문역산학의 정비를 새삼 요구하리라는 것은 천명을

받아서만 왕조는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당시의 이데올로기

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그

기세를 몰아 용비어천가를 완성해서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밝히려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세

종의 천문학 역산학 연구개발은 새왕조 조선의 역사적 정통성

을 더욱 굳은 반석 위해 놓으려는 정치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도 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당시의 천문학연구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면 우리도 지금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종대와는 또 다르게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전반적으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절

대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오늘의 과학기술정책이 과거

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국가정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거국적인 체제 속의 과학기

술 발전전략은 상당히 독재적인 연구주제의 선정으로 진행되

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잇다. 연구성과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전에 세종대의 과학연구는 주로 세종 자신의 판단에 의해 진

행된 것이 분명하고 그 방향은 다분히 독재적인 것이라 지적

할 수 있다. 집현전 학사들의 연구는 그들의 연구희망이나 필

요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왕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의“왕의 필요”란 과연 무엇인가? 1397년

에 태어난 세종은 1418년 22세에 임금의 자리에 오른다. 그리

고는 곧 집현전을 만들고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연구를 지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록 당시의 기록은 이런 모든 연구계획

이 세종 혼자의 머리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

지만 아직 20대 젊은 왕의 능력을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아직 젊은 왕은 오히려 바로 그

젊음 때문에 당시 그를 보필했던 나이든 지도층 학자들의 조

언을 널리 받아들여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명했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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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의 과정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젊은 학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특정한 연

구과제를 지정해 주어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담당하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연구과제가 그들 젊은 학자들이

선택해서 시작한 연구과제가 아니었던 것도 또한 분명하다.

예를 들면 당대의 대표적 천문학자로 크게 성공한 이순지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또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은 그 자체가 왕의 일방적인 연

구정책에 따라 움직인 기구였다. 세종은 말하자면 군주이면서

동시에 집현전이라는 유일한 국립연구소의 소장이었다. 38년이

나 되는 그의 재위기간 동안은 이 연구소의 정책은 크게 흔들릴

까닭이 없었고 안정된 연구정책방향을 확립한 가운데 국책연구

가 수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2.. 최최고고통통치치자자의의 과과학학기기술술에에 대대한한 집집념념

세종이 학문을 대단히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한 군주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스스로 수학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대표적 수학서인 <산학계몽>을 정인지의 지도

아래 공부한 적도 있다. 그는 학문에 대해 대단히 열광적이었

고 자신의 그러한 학문적 태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

는 특히 천문 기상, 산학, 중국운서, 역서, 법제 등에 관심을 가

졌고 산학에는 더욱 흥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학문하는 태도에서도 그 시대의 과학발전의 추동력

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그의 학문태도는 과학성과 실증성을

중요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다섯 마리의 용이 함께

승천했다는 보고를 들은 세종은 이 보고를 더 상세히 올리도

록 명했다. 용의 크기와 모양, 색깔 등을 누구 상세히 보았는

가, 용을 전체를 본 것인가 아니면 몸의 일부만 본 것인가, 용

이 승천할 때 구름의 상태나 번개의 유무, 용이 처음 솟아오른

정확한 지점, 목격자의 용으로부터의 거리, 용이 승천하는데

걸린 시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다시 상세

하게 보고하라고 할 정도로 그의 태도는 대단히 실증적이었

다.

세종은 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기를 강조했다.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농업서와

의약서 등의 출판, 그리고 지리서의 완성 등은 모두 세종 자신

이 강조한 현장조사의 결실이라는 측면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모든 연구는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경험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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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말을 들어 관계되는 정보를 수집하도록 철저하게 지시

된 것이었다.

㉱㉱--33.. 과과감감한한 투투자자와와 포포장장,,  그그리리고고 인인재재등등용용

일단 세종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가 연구과제로 설정

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필요한 투자를

했고, 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포상이 주어졌다. 또 필요한 인재라면 신분의 차이나 승진과

정의 예외를 두면서까지도 이를 발탁하여 일을 맡겼을음을 알

수 있다. 과과감감한한 인인재재 등등용용의의 구구체체적적인인 예예로로는는 장장영영실실을을 들들 수수

있있다다.. 원래 동래의 관노였던 장영실은 당초에 등용되기 시작

할 때부터 관노로서는 특채를 받아 궁정 기술자로 진출한 것

이었다. 그 후 여러 차례 양반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세종은 장영실의 재주를 귀하게 여겨 그를 점차적으로

진급시켜 그 직위가 대호군까지 오르게 되었다. 세종은 자격

루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재주있는 인재

를 파격적으로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영실은 말하자면

당시로서도 아주 드문 미천한 신분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른,

바로 세종의 과감한 인재 등용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세세종종은은 발발견견발발명명의의 아아이이디디어어를를 중중시시하하고고 이이에에 귀귀를를 기기울울

였였다다.. 1431년 5월 행사직 유순도가 갈오(渴烏)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물을 자동으로 끌어 올려 가뭄을 물리치는

장치를 만들어 시험하기를 청한 일이 있었다. 세종은 선공감

의 관원들에게 유순도의 말을 들어 그대로 갈오를 만들어 시

험해 보게 했다. 그는 몇차례 실험을 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

하고 말았다. 유순도는 자신이 작은 대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물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아마 큰 대나무로 큰 장치

를 만들어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몹시 부끄럽게 여겼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고 한다. 갈오는 사이펀을 가리키는 것

으로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그의 실패가 당연하지만 당시의 과

학으로는 충분히 유추해 봄직한 생각이었고 시도였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신하들의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이를

실험하게 했던 세종의 과학정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44.. 자자유유로로운운 연연구구분분위위기기

세종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학자들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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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연히 완전히 자유롭게 학자들이 각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연구하고 또 기술자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제작해 보는 그런 자유 속에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맡겨진 연구제목이 결정된 다음에는

학자들이 연구를 가능한 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을 알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집현전 학자들에게 주어진 사가독서

(私家讀書)제도를 들 수 있다. 1426년 12월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직무로부터 자유로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

게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사가독서는 완전히 자

유로운 독서에 맡겨지지는 않았다. 그 후 이들이 독서한 기록

에 의하면 그들의 공부과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 후 문종 때에도 사가독서제도는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 때에도 사가독서에는 받드시 읽을 책이 지정되어 있었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처음에는 집에서 출근하지 말고

공부하게 했던 재가(在家) 사가독서였던 것이 나중에는 일정

기간동안 절에 들어가 공부하는 상사(上寺) 사가독서로 바뀌

었다. 세종대의 학문연구와 유능한 학자의 양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던 까닭으로는 이와 같은 철저하게 잡무로부터

자유로워진 환경속에서 이미 확고하게 지정된 주제에 대해 자

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던 사가독서제의 연구분위기가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55.. 과과학학기기술술의의‘‘민민족족화화’’

세세종종대대의의 과과학학기기술술의의 당당면면 최최대대 과과제제는는 중중국국으으로로부부터터 들들

여여오오고고 있있던던 학학문문수수준준을을 하하루루 속속히히 중중국국수수준준으으로로 높높이이는는 일일이이

었었다다.. 이것은 특히 중국에서 이미 원대에 완성된 새로운 역법

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기술의 도입은

그 자체로서는 그대로 조선에도 유익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

는 것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많은 부분에서는 중

국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기만 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

는 수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천문계산법인 역법이었다. 중국 원의

수시력은 북경중심의 천문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

든 자료를 얻어 왔더라도 어차피 서울 기준으로 그 모든 상수

의 계산방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중국인들은 역

대로 천문역산학을 제와의 학으로 여겨 조선인들에게는 비밀

로 지켜왔으므로 그 내용 전부를 얻어오는 것부터가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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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그 역법의 계산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해 받을 길은 전혀 없은 일이었다. 

화약도 마찬가지였다. 고려말의 최무선이 화약을 혼자 힘

으로 발명한 것처럼 평가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에서는 이미 오래 전 원대부터 화약이 발명되어 사용되고 있

었지만 고려 왕조에는 화약의 완제품 약간만을 무역해 갈 수

있게 했을 뿐, 그 제조과정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무

선은 그 비밀을 스스로 연구해서 깨우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천문학이 비밀로 지켜진 까닭은 중국황제만이 천명을 직접 받

아서 지상을 통치한다는 정치사상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화약

제조법을 비밀로 한 것은 그것이 군사기밀었던 때문이다.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용해 들어오는 과학기술에 관한 정

보들은 네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다. 첫째는 천문역산처럼 정

치적 이유 때문에 그 지식내용이 감춰진 정보이면서 일단 받

아들여진 다음에는 그 내용을 조선에 맞게 고쳐야만 조선의

지식이 되는 종류가 있다. 둘째로는 중국이 비밀로 하고는 있

지만 일단 수입만 된다면 그대로 국내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즉 화약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특별히 비밀은 아닐지

라도 일단 조선에 들여온 다음에는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보들이 있다. 이 부분에 속하는 경

우는 아주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농작물,

농사방법 등이 비밀은 아니지만 모두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국내에서 쓸 수는 없다. 넷째부분은 물론 비밀스런 것도 별로

없어 국내에 들여오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에

사신을 다녀오는 고려의 학자들이나 조선의 선비들이 다투어

중국에서 갖가지 서적을 구입해 들여왔던 것은 바로 이런 새

로운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66..  기기초초조조사사와와 외외국국기기술술의의 도도입입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기본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의 그

것을 충분히 수용하는 일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앞에

서 보여 준 것처럼 우리나라에 알맞은 의학체계를 세우기 위

한 향약연구를 위해서 일부러 의학자들은 중국에 파견하여 당

약재와 향약재를 비교 연구하여 돌아오게 했다. 이런 중국의

과학적 내지 학문적 정보를 최대한 흡수해 보려는 노력은 한

글을 창제하기 위한 음운연구과정에서 성삼문 등 집현전 학자

들이 16차례나 요동지방에 파견되어 그곳에 유배되어 있던 당

대 중국의 대표적 학자 황찬을 만났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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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외국 과학기술과 그 밖의 학술정보를 수집하려는 정성은

여러 갈래로 나타났다. 집현전이 당시 조선이 필요로 하던 중

국의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은 이

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세종대에 완성되었으나 너무나 책의

규모가 방대하여 성종대에서나 처음 출간되었던 동양의학 대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의방유취>는 당대 세계의학정보의

가장 뛰어난 수집이었던 것이다. 또 천문학자 이순지가 간행

한 <제가역상집>은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역대 중

국 천문역산가들의 천문학 역산학 업적을 수집 정리하여 참고

에 편리하게 써 놓은 것이었다.

세종대의 모든 연구개발은 또한 통시대적인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세종이 세운 학술연구기관 집현전의

기본정신은 다름 아닌 계고(稽古)였다. 이 정신은 물론 자칫하

면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이 정신이 제대로

잘 활용될 때 그것은 그야말로 뿌리 깊은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고 더욱 튼튼한 연구기반을 제공하기 마련이다. 옛것을 살

펴 연구의 기초로 하는 태도, 즉 계고제는 집현전 연구의 대명

사가 되었다. 세종은 언제나 어떤 과제가 있을 때면 전례를 조

사해서 참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독창적인 연구성과의 바

탕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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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의의 자자원원화화 과과정정

11))  대대표표적적인인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의의 선선정정과과 가가치치평평가가

과학문화재의 자원화 과정은 문화상품 개발자원으로 경쟁

력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선정과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발표된 과학사의 학술적 입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의의 역역사사적적,,  과과학학적적 가가치치,,  예예를를 들들면면 세세계계에에서서 얼얼마마나나 오오래래된된 문문

화화재재인인가가??,,  세세계계적적으으로로 얼얼마마나나 독독창창성성을을 인인정정받받고고 있있는는가가??  또또

한한 세세계계의의 문문화화재재와와 비비교교하하여여 어어떠떠한한 독독창창성성을을 지지니니는는가가??  등등

등등을을 고고려려하하였였다다..  간간단단하하게게 살살펴펴보보면면,,  ‘‘천천상상열열차차분분야야지지도도’’는는

세세계계에에서서 두두 번번째째로로 오오래래된된 석석각각 천천문문도도라라는는 점점에에서서,,  해해시시계계

인인‘‘앙앙부부일일구구’’는는 그그리리스스나나 로로마마시시대대이이래래로로 서서양양에에도도 이이와와 비비

슷슷한한 오오목목 해해시시계계가가 있있었었으으나나 독독창창적적인인 면면에에서서 이이를를 능능가가하하는는

것것이이 없없었었다다는는 점점에에서서,,  물물시시계계인인‘‘자자격격루루’’는는 1155세세기기에에 자자동동시시

보보장장치치 물물시시계계를를 발발명명하하고고 더더구구나나 독독창창적적인인 기기술술적적 특특성성으으로로

움움직직였였다다는는 점점에에서서,,  ‘‘측측우우기기’’는는 세세종종이이 서서양양에에 비비해해 220000년년이이

나나 앞앞서서 강강우우량량을을 측측정정하하였였다다는는 점점에에서서 가가치치를를 평평가가받받고고 있있

다다..  

㉮㉮ 천천문문도도::  천천상상열열차차분분야야지지도도((天天象象列列次次分分野野地地圖圖))

개개 괄괄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는 즉위하면서부터, 새 왕조가 하

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 권위

의 표상으로 새로운 천문도를 갖기를 염원했다. 즉위한 지 4년

만인 1395년 이루어졌다. 조선 천문학의 첫 업적인 이 천문도

는 서운관의 공식 작품이다. 권근, 유방택, 권중화 등과 8명의

서운관 관료 천문학자들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완성하였다.

권근의 {양촌집(陽村集)}에 제작경위가 밝혀져 있는데 천상열

차분야지도 석각본에 새겨진 것과 꼭 같다.

이 천문도는 고려에 전해진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것이다. 고구려의 천문도 석각본은 원래 평양성에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가 망하면서 전란으로 대동강물에 빠져

버렸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인본도 희귀해졌는데, 태조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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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 얼마 후 그 천문도 인본을 바치는 사람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천문도를 만들었다. 서운관에서는 새로운

관측에 의해서 성도(星度)에 오차를 교정하여 새로 별자리 그

림을 그려서 돌에 새겼다. 그것이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이

다. 천상(天象) 즉 천문현상을 12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늘어

놓은 그림이란 뜻이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도대체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복잡한 제목은 무슨 뜻

인가? ‘천상’이란 하늘의 현상 또는 천체의 현상을 가르킨 말

이다. ‘열차(列車)’란 당시 사용되던 하늘의 구역 12차를 가르

킨 말이다. ‘분야’역시 하늘을 구분하는 당시의 방법을 가르

킨 것이다. 특히 동양의 전통 천문학은 하늘의 황도 가까이를

28개의 별자리로 대표시키고 있었는데 이들 별자리 즉 28수

가 바로 분야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옛 천

문도에는 언제나 12차와 28수가 표시되기 마련이었다. 이밖

에도 이 천문도에는 하늘의 중심 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3원도

표시되어 있고 많은 별자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 천문도의 표제가 고구려의 전통을 그대로 이은 이름인

지는 분명치 않으나 중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이름이

다. 가로 122.8cm, 세로 200.8cm의 흑요석에 새겨졌다. 천문

도는 직경 76센치의 원을 그려 별자리 그림을 그렸다. 원의 중

심에 북극, 북극을 중심으로 적도와 황도권이 그려져 있다. 별

자리 그림의 별은 모두 1464개, 원의 둘레는 28수, 적도(宿度)

가 기록, 천문도 중간아래 천문도의 이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가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글에 이어 28수 거극분도(去極分度;

북극거리)를 기술, 그 아래 단에 천문도 제작 경위와 태조를 찬

양하는 천문도 제작의 역사적 천문사상적 의의, 끝으로 천문

도 제작에 참여한 학자들의 관직과 성명, 제작년월일이 적혀

있다.

자자원원가가치치

이렇게, 천상열차분야지도는 14세기 말 조선 천문학의 지적

총체를 결집하여 규격화한 것이다. 이 천문도는 고구려의 천문

도(4세기 후반으로 추정)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한국 고

대 천문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것은 지금 중국에 남아 있는 11세기 송나라 때의

순우(淳祐)의 천문도 석각본과 함께 완전한 천문도로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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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귀중한 자료이다. 이 천문도는 18세기 초 서양 천문도

가 조선에 도입되기까지 조선 천문도의 표준이었다. 또 일본

에도 전해져 17세기 에도시대 일본 천문도 제작의 바탕이 되

었다.

㉯㉯ 해해시시계계::  앙앙부부일일구구((仰仰釜釜日日晷晷)),,  현현주주일일구구((懸懸珠珠日日晷晷)),,
천천평평일일구구((天天平平日日晷晷)),,      

정정남남일일구구((定定南南日日晷晷))

··앙앙부부일일구구

개개 괄괄

조선초기 세종대에 나온 해시계에는 몇가지 있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솟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의 앙부일구(仰釜日

晷)(해그림자, 해시계 구)이다. 큼직한 대접모양의 앙부일구는

곡면 해시계로서 세로줄로 시각을 알 수 있게 했으며 가로줄

을 13개 그어 놓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시각전뿐만 아니라 계절선이 있는 것이

다. 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동지에서 춘분, 하지,

추분을 거쳐 다시 동지에 이르는 24절기를 금방 알 수 있게 하

였다.

24절기는 옛 달력 속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음력이

라 생각하는 수가 많다. 정확히 말하면 옛 사람들은 달의 운동

을 중심으로 날짜를 표시하는 음력을 쓰면서 그것이 계절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24절

기를 만들어 넣었던 것이다. 따라서 24절기는 음력 속에 들어

있는 양력인 셈이다. 당연히 24절기의 날들은 양력의 어느 날

짜에 딱 맞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24절기를 나타낸 앙부일구

의 13줄은 바로 양력 날짜를 가르킨다. 따라서 앙부일구는 양

력 날짜를 붙여 놓은 시계가 되는 것이다.

기기능능적적 특특성성

해시계의 디자인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3가지가 있다. 하

나는 시표의 디자인이다. 반구형의 시반면에 막대모양의 시표

는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구석이 있었다. 그것을 불꽃모양의

멋진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듬어진 곡면에 잘 어울

리게 했다. 거기에 4개의 용기둥을 다리로 했는데 이것은 조각

을 단순화해서 시원하게 세웠다. 용다리는 임금의 시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리에 십자가로 교차한 다리받침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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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그것은 단순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해

시계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살리기 위한 수평잡이로서의

물고랑을 거기에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해시계는 정확한 수평

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

앙부일구는 [원사]천문지의 앙의(仰儀)조에 보이는 곽수

경법에 의하여 제작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이 해시계가 곽수경

의 앙의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 앙의는 앙부일구

와 같은 해시계가 아니고 천문관측기기의 한가지인데, 그것이

반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리를 따랐다는 뜻이

다. 그러니까 앙앙부부일일구구는는 세세종종때때 천천문문학학자자들들이이 만만든든 창창조조적적 해해

시시계계이이다다.. 다른나라에는 없는 조선의 독특한 해시계이다. 더욱

이 그것은 서운관이나 궁궐에서의 시간측정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민중을 위한 공중시계로 만든 것이

다. 이것은 각별한 의의가 있다. 

세종대에는 이 시계를 시내 번화가 두 곳에 설치하여 공중

시계로 사용하게 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처음 등장한 공중

시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모양이 가마솥과 같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돈의 글에 구조와 제작의의가

밝혀있는데, 글을 모르는 민중들도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시신

(時神)을 그려 넣었고“이때부터 백성도 이것을 만들 줄 알게

되었다”고 우매한 백성들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게 서울의 혜

정교와 종묘앞에 설치하였다. 시간측정 기기가 지배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이

다. 세종대에 만든 해시계는 오늘날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제도에 따라 복제한 것은 현재 서울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고 국립과학관에도 비슷한 모작이 만들어져 있다.

중국인은 노몬을 언제나 직각으로 세우는 전통을 고수하

였다. 그그런런데데 한한국국인인은은 세세종종때때에에 이이르르면면 경경사사진진 노노몬몬의의 해해시시

계계를를 만만들들기기 시시작작했했다다..  앙앙부부일일구구는는 그그런런 새새로로운운 전전통통의의 출출발발

점점에에서서 나나타타나나는는 독독특특한한 모모델델의의 조조선선식식 해해시시계계였였다다.. 실제로는

노몬이 직작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경사진

노몬이 붙어있는 이 독특한 구조의 해시계가 서양식의 해시계

가 들어오고 그것들이 조선에서 비교적 쉽게 잘 정착되어 간

시기에도 여전히 조선 해시계의 주류로 이어지고 있었다. 

··현현주주일일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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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 괄괄

세종대 해시계의 또 한 가지에 현주일구가 있다. 이것 역

시 다른 해시계와 마찬가지로 1437년 이전 언젠가에 이미 만

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모양을 알기가 어렵다. 또 중국에서도 같은 이름의 해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양이 기록

으로는 남아있어서 구조를 대강 알 수 있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우선 크기는 6촌 3분으로 휴대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북

쪽에 기둥을 세우고 꼭대기에서 추를 늘어뜨려 그것이 아래

그려놓은 십자표지에 맞으면 시계가 수평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가운데에 작은 원을 그려 100각을 표시해 두었는

데 이 원의 지름은 3촌 2분이었다. 한 가운데 구멍이 있어 가

는 줄을 꿰어 올려 그것을 기둥 꼭대기에 매어 두었는데 그 줄

이 던져주는 그림자가 시간을 알려주게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여러 가지 분명치 못한 것이 있어 이

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해시계에“매달린

구슬”이란 명칭을 붙인 것은 수평을 잡기 위해 매달아 둔 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천천평평일일구구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현주일구와 마찬가지로 천평일구 역시 구조를 분명히 알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그 구조는 현주일구와 거의 비슷하다.

물통의 남북으로 구멍을 뚫어 그 중심에 기둥을 세우고 그 끝

에 줄을 매달아 자석으로 남북의 차이를 보정하였다. 대체로

현주일구와 마찬가지인데 다만 기둥이 시반 한 가운데 있는
▲ 현주일구 : 15세기 세종때 만든

휴대용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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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일구 : 1437년(세종19)에
만든 해시계들과 일련의 천문기기
중의 하나인 정남일구를 1987년에
복원한 것.

제3 장

점이 다르다. 

역시 100각이 표시된 시반에 매어 단 줄의 그림자를 보고

시각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소정시의, 현주일구, 행루 등의

시계를 몇 개씩 만들어 양계(兩界)에 보내고서 실록에는“말위

에서도 시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특히 천평일구가 필요하

다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용의 야전 해시계가 아닌가

한다.

··정정남남일일구구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이것 또한 유물이 남아있지 않고 중국의 기록에도 나타나

지 않는다. 이 해시계는 주로 지남침 없이 시각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장점이지만 바닥의 길이가 1척 2촌

5분이나 되어 휴대용은 아니다. 정남일구는 어느 것보다 정밀

한 해시계로서 그 상세한 구조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특히 여

기에는 규형과 지평환 등이 달려 있어서 천문관측을 통해 방

향을 확정한 다음 해시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었다. 말하자면 간단한 간의가 달린 해시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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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시시계계 ::  자자격격루루((自自擊擊漏漏)),,  옥옥루루((玉玉漏漏))

개개 괄괄

한국의 역대왕조의 공적인 표준시계는 물시계였다. 조선

왕조가 도성을 한양으로 옮기고 경복궁을 지으면서 표준시계

로서의 물시계를 제작하였다. 이 물시계는 유입형 물시계로

흔히 물항아리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맨위의 항아리에 흘러내

리는 물이 2개 중간단계를 거쳐 시각을 새긴 잣대가 떠오를 수

있게 만든 맨 아래 물받이 항아리에 흐러내리게 만들었다. 그

사업은 태조7년(1398)에 격루(更漏)라는 물시계를 종로 네거

리에 설치하고 종루(鐘樓)를 세우고 새로 만든 큰 종을 걸어

도성에 표준시간을 알렸다.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움

직이는 이 종루는 국가의 표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는 서운관에서 관장하였다. 해가 져서 물시계로 밤시간의 측

정이 시작되는 초경에는 28수(宿)의 수에 따라 종은 28회 울렸

고, 밤시간이 끝나는 오경(五更)에는 33天에 따라 33회 종을

쳤다. 초경의 종소리를 인경(人定)이라 성문을 닫았고 오경과

그것을 바라(罷漏)라 하여 성문을 열었다. 날이 밝아 물시계,

즉 루각의 시각측정을 파한다는 뜻의 파루인 것이다.

장영실에 의해 1425년 세종7년에 준공된 경복궁 서운관

보루각(報漏閣)에 설치, 가동되었다. 이 공로로 장영실은 노비

의 신분을 벗고 관직을 받아 물시계 관장하였다. 그후 10년후

1434년 세종16년 자격루라는 자동물시계를 만들었다. 이것은

세종이 한밤중에 지키는 사람없어도 자동으로 울리는 물시계

는 원해서 였는데, 자격루는 그 후 조선왕조의 새로운 표준시

계가 되었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자격루는 파수호(播水壺) 4개, 수수호(受水壺) 2개, 12개

의 살대, 동력 전달 장치 및 자동시보 장치로 되어있다. 파수호

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수수호로 들어가 살대를 띄워올리면 그

부력이 지렛대와 쇠구슬에 전달되어 격발하면 구슬이 떨어지

면서 시각을 알리는 장치를 움직이는 것이다. 시각을 알리는

장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파수

호보다 높은 곳에 목인(木人; 의관을 갖춘 나무인형)이 3명 서

있어서 하나는 시(時)를 알리기 위하여 종을 치는 일을 맡고,

다른 하나는 경(更)을 알리는 북을 치고, 나머지 하나는 점을

알리는 징을 치게 했다. 그보다 낮은 곳에 회전하는 원반이 있

어서 그 둘레에 12시신(時神)을 배치. 이 인형들은 각각 1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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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를 맡았다. 자시(子時)가 되면 종소리가 울리고 쥐의 얼굴

을 한 시신의 인형이 자(子)의 글이 씌어 있는 패를 들고 솟아

올라왔다가 내려가게 된다.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

자격류는 15C까지는 모든 정밀 자동기계 장치의 제작기

술을 집약한 최고의 시계이다. 자격류에는 장영실이 개발한

새롭고 창조적인 기술이 여러곳에 담겨있다. 그래서 이 자동

시계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라 평가된다. 장영실은 이 자동물

시계를 만들면서 그때까지의 전통적 물시계를 바탕으로 했다.

거기에 자동시보장치를 붙인 것이다.

그 자동시보장치는 중국의 그것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것

까지 참조되었다. 동서양의 모든 물시계의 첨단기술이 조화되

고 거기에 새로운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① 당시 세계적인 정밀 자동시계장치를 만들수 있는 나라

는 중국과 이슬람세계의 몇나라 뿐이었다. 장영실은 이

러한 외국의 기술을 완전히 소화해냈다. 자격루는 중국

의 누각과 소송이 만든 천문시계에다 원대에 곽수경이

만든 대영전등루와 순제의 궁루, 그리고 더 거슬러 올

라가 비잔틴의 자동장치와 알자자리의 물시계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모두 소화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② 자격루는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의 전통기술을 이어받

아 단절되었던 자동기계 시계장치의 기술을 되살렸다.

옛문헌들에 나와있는 혼천의 (또는 선기옥형)의 설명을

기술적으로 복원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구조와 설명을

가지고 실제로 작동하는, 그것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

고 정밀 자동시계 장치로 재현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매

우 어려운 일이었다. 장영실은 혼천의 자격루에 이어

옥루에 이르는 자동기계 시계의 출연에 창조자였다.

③ 자격루는 오늘날 평가해도 매우 탁월한 정밀기술의 쾌

거였다. 자격루는 자동화 시스템의 복합형태였다. 이것

은 자동인형장치의 신비성과 일괄성을 초월한 시간측

정 및 시보 시스템으로 정밀기술의 극치이며, 시간측정

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인 시계인 것이다. 김빈이 서

문에서 밝혔듯이 이 시계는 매우 정확하고 신비로우며

동방에는 전에 없던 훌륭한 것이였고 조선족의 과학기

▲ 수수호와 부전의 실물

▲ 자격루 : 1434년(세종16)의 자격

루를(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라 남

문현 교수가 연구 복원한 그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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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끌‘열쇠기계(Key machine)’였다.

④ 기계장치는 그때까지 다른나라 자동 물시계들과 현저

히 차별화된 (독창적인)새로운 모델이다. 자동시보장치

의 추진방식과 격발방식은 기술적으로 매우 앞선 독창

적 과학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남문현교

수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물시계에서

수력(부력)에 의해 얻은 힘으로써, 1차적으로 시보용

시간신호를 발행시킨다. 또, 이것으로써 기계적인 2차

구동신호를 발생시켜 12시 시계와 밥시계의 시보장치

를 동작케 하였다. 이를 위해 물시계와 시보장치의 접

속부분에 액면의 높이 (측정된 시간간격)를 시보용 시

간신호를 변환해 주는 시보용 신호발생장치를 두었다.

그런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위를 일정한 시

간 간격마다 이산적인 시간의 지표로 변환해 주는 일종

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nalog-digital converter)

이다.

시보장치의 내부에는 시간유지기구들을 설치, 현재의

시간을 신속 정확하게 시보하도록 기계장치들을 논리적

으로 배열하였다. 이 장치들은 지렛대와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얻은 기계적인 힘에 의해 동

작된다. 최종적인 시보는 타격기구와 연결되는 인형이

말단기구(종, 북, 징)를 작동시켜 청각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회전식 수평바퀴에 설치한 인형이 차례에 따라

교대로 도약하여 시의 진행(passage of doublehour)을

전시한다. 시보장치는 역한적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초

보적인 제어용 디바이스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형

적인 자동시보장치(clock automata)이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옥옥루루))

옥루는 글자 그대로 임금의 물시계로 세종의 은총에 보답

하려고 만든 천상(天象)시계였다. 천추전 서쪽 흠경각(欽敬閣)

을 지어 설치하였다. 물레바퀴의 회전을 그 동력으로 해서 움

직이는 천상시계이며 자동 인형시계였다. 구조는 집 한가운데

풀을 먹인 종이로 만든 7자 높이의 산이 자리잡고 있다. 산 속

에는 옥루의 모든 기관을 수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바퀴가 설치

되어 있고 금으로 탄환만한 크기의 태양의 모형을 만들었고

오색의 구름이 둘러싸여 산허리 위로 지나가게 했다. 자연현

상을 재현, 여기에 인형에 의한 자동시보장치를 작동. 요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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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드는 4명의 옥녀(玉女)와 시간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4신과 시간에 따라 종을 치고 경마다

북을 치고 점마다 징을 치는 3명의 무사와 사진(司辰)이 있다.

그리고 산밑에 평지에는 12신의 인형. 자시가 되면 주의 신

뒤의 구멍이 열리면서 옥녀가 시패를 들고 나오오는는 동동작작을을 한한

다다..  하하늘늘의의 현상과 한국의 자연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과 농촌의 정경을 입체적으로 구성 배열하여 천상시계의 배경

을 파노라마식으로 연출하였다.

또 김돈의 흠경각기에는 문장의 끝에‘또 산의 사방에는

농가 사시(四時)의 광경을 계절마다 그려 세웠고 인물, 조수(鳥

獸), 초목의 모양을 나무에 새겨 절후마다 해당한 것을 진열하

여 민생의 고초를 알게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옥옥루루의의 자자원원적적 가가치치

① 옥루는 천상시계와 인형시계를 복합시킨 기계식 자동

물시계로서 특이한 디자인에서도 그 독창성이 발견된

다. 

한국의 자연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과 농촌의 정

경이 입체적으로 구성 배열하여 천상시계의 배경을 구

성하게하여 파노라마식 전시효과를 낸 것이다. 이것은

옥루를 훨씬 돋보이게 하여 웅장하고 생동하는 장치로

만들었다. 

② 옥루는 기계장치와 메카니즘이 15세기의 세계적 시계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옥루는 세가지 보시기구를 갖추었다. 
ⅰ) 4개의 여자인형이 목탁을 쳐서 시(時)를 알린다.  

ⅱ) 종, 북, 징을 쳐서 매시의 초(初)와 정(正)을 알람과 동시에 밤

시각인 경과 점을 알린다. 

ⅲ) 정지해서 있는 인형들은 시패를 들어 12지시 (十二支時)를

알린다. 그 밖에 태양의 모형을 만들어 하루에 한바퀴씩 산봉

우리를 돌게 하였는데, 이것은 황도를 나타내는 간단한 혼의

를 만들었고 황도환에 태양모형을 부착하여 회전시킨 것으

로 볼수 있다. 또 자격루에 쓰였던 것과 같은 쇠공을 써서 모

든 보시기구들을 작동시켰다. 이처럼 모든 기구들은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되었다. 동력발생장치는 소송의 수운의 상대

에서와 같은 물바퀴를 이용한 방식이 쓰였다.

③ 옥루는 당시 중국과 아라비아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새

로운 시계 모델을 창조했다는 독창성이 주목된다. ▲ 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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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실이 8C 당(唐)나라의 천문시계에 대한 기록들과

10C 송(宋)나라의 자동물시계의 기록, 그리고 11C의 유

명한 소송(蘇頌)의 거대한 천문시계 제작 보고서인 신

의상법요(新儀象法要)를 연구했다. 옥루의‘기계바퀴’

는 소송의 천문시계 모델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그

리고 옥루의 인형에 의한 시보장치들은 중세 아라비아

물시계에서 보이는 특징들과 이어진다. 즉 사신(司辰)과

무사(武士)에 의한 시보장치들과 시신(時神)과 옥녀(玉

女)의 출입에 의한 시보장치와 매우 비슷한 장치들이 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그림들이나 기록들을 보았더라

도 옥루와 같이 정밀한 시계장치를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돈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여러 모델들

은 모두 사람의 손이 조금씩 가야 했는데, 옥루는 인력

(人力)에 조금도 힘입지 않고 스스로 움직였다고 한다.

여기서 장영실의 여러가지 독창적 고안과 개량이 있었

음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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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우기 : 측우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써 1770년 제작.

여기에 쓰여진 (경륭경인오월)

은 그당시는 중국의 연호를 빌

려 썼기 때문이다.

제3 장

㉱㉱ 측측우우기기((測測雨雨器器))

개개 괄괄

측우기는 강우량을 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왕의 정치가

잘되고 있는지를 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우량의 측

정, 풍흉의 예측, 정치의 실득이 측우기의 효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는 천명을 받은 제왕이 백성에게 정확한

시각을 알리는 것이 지배자의 의무로 여겨졌기 때문에, 관상

수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모범적인 군주가 되려는

노력이 세종으로 하여금 그토록 천문역산에 열심이게 한 것이

다. 자연현상 속에 내재하는 법칙성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

라 자연이라는 거울 속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려

했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측측우우기기에에 의의한한 강강우우량량 측측정정제제도도가가 완완전전히히 확확립립된된 것것은은

11444422년년 세세종종2244년년에에 이이르르러러서서이이다다..  쇠쇠로로 부부어어 만만든든 측측우우기기는는

길길이이가가 11자자 55치치((3322센센치치)),,  지지름름77치치((1155센센치치))의의 철철체체 원원통통을을 설설치치

하하였였다다..  강강우우량량은은 비비가가 그그쳤쳤을을 때때 주주척척((周周尺尺 ;;  길길이이 약약 2299..77센센

치치))을을 써써서서 자자((尺尺)),,  치치((寸寸)),,  푼푼((分分))까까지지 정정확확하하게게 재재고고,,  비비가가 내내

리리기기 시시작작한한 일일시시와와 갠갠 일일시시를를 기기록록한한다다..  강강우우량량의의 측측정정은은 각각

도도와와 군군현현에에 이이르르기기까까지지 전전국국적적으으로로 시시행행한한다다는는 것것이이었었다다..  기기

록록에에 의의하하면면,,  측측정정방방법법이이 조조직직적적이이고고 광광범범위위하하게게 제제도도화화되되어어

있있어어,,  관관측측 결결과과의의 보보고고 제제도도와와 통통계계 기기록록 보보존존방방법법에에 이이르르기기

까까지지 모모든든 내내용용이이 남남아아있있다다..

자자원원 및및 가가치치

조선초 가뭄을 걱정하여 언제나 비가 온 뒤에는 땅을 파서

물이 땅속에 얼마나 스며들었나를 검사하였다. 그러나 비가

오기 전에 땅의 건조상태, 같은 양의 비가 와도 땅의 차이에 의

해 땅속에 스며드는 빗물의 깊이가 같지 않아서, 측정치의 부

정확함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였다. 측우기

는 일정한 그릇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서 그 깊이를 잰다는 아

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15세기에 강우량의 측정법과 제도

의 확립은 매우 과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이 날을 <발명의 날>로 정

한 것은 세종 때의 측우기(測雨器)가 이 날 발명되었기 때문이

다. 그 만큼 측측우우기기는는 우우리리의의 대대표표적적 발발명명인 것이다. 서양에서

는 17세기에 들어가서야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을 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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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종 때의 측우기에 비하면 꼭 2백년쯤 뒤진다. 비가 내릴

때 그 양을 정확하게 재어 본다는 것은 과학사에서 중요한 일.

무엇이거나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어떤 법칙성을 찾

는 것이 과학일진대 그 관찰에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

다. 17세기 서양에서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등등이 발명되었

지만 우량계로서의 측우기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던

것이다. 

㉲㉲ 일일성성정정시시의의((日日星星定定時時儀儀))  ;;  천천문문관관측측으으로로 시시각각을을 알알아아
내내는는 장장치치

개개 괄괄

원래 세종은 4개의 일성정시의를 만들게 하여 하나를 만

춘전 동쪽에 두고, 다른 하나는 서운관에 주었으며 나머지 2개

를 동서 양계(兩界)의 원수영(元帥營)에 보냈다. 이 때의 기록

에 따르면“임금께서는 변경의 군문(軍問)에 시간측정 장치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어”해시계, 물시계를 비롯하여 시각

법에 대한 참고서인 <누주통의> 등을 군영에 보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운관의 관원을 파견하여 시간측정법을 가르쳐주

게 했다. 이를 보면 군사적인 목적에서 시간측정 장치가 매우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성정시의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지만 않으면

밤낮으로 정확한 시각을 잴 수 있는 편리함을 가졌으면서도

너무나 복잡하고 커서 불편했다. 특히 야전용으로는 쓰기가

곤란하여 이를 간편히 개량해 낸 것이 소일성정시의 또는 소

정시의였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이름에 이미 표시된 것처럼 해와 별을 관측하여 시각을 알

아내는 장치로서 실록에는 이것 역시 1437년(세종19)년 4월

에 완성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구리를 원료로 만든 둥근 테

는 지름이 2척이나 되는 큰 것으로 여기에는 또한 세개의 테가

붙여져 있는데 주천도분환, 일구백각환, 성구백각환이 그것들

이다. 이 장치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극환에 달

린 구멍들을 통해 구진(句陳)과 천추(天樞; 북극성 근처의 별

자리)를 관측함으로써 남북의 방향을 바로잡고 기계를 적도에

맞춰 놓는다. 그리고 주천환으로는 동지 새벽전 자정에 북극

제2성을 관측하여 천구를 재는 첫 눈금으로 삼는다. 그러나 여

▲ 일성정시의 : 낮에는 해로, 밤
에는 북극성을 관측해 시각을
잴 수 있도록 한 주야겸용 시간
측정기로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함께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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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제3 장

러 해가 지나면 이를 고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16년이면 1분을

물리고 66년이면 1도를 물린다. 일구환의 눈금은 100각을 표

시하고 1각을 6분해 두었고 성구환 역시 마찬가지다.

일일성성정정시시의의의의 자자원원적적 가가치치

일성정시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북극성을 관측해서 시간

을 잴 수 있도록 한 주야겸용 시간 측정기로 해시계와 별시계

의 기능을 함께 지녔다. 

원나라 때는 해시계와 별시계가 별도로 된 것이 있었는데

두가지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은 일성정시가 처음이다. 

자격루와 더불어 세종대 최고의 발명품이다.

㉳㉳ 간간의의((簡簡儀儀))  ;;  간간편편하하게게 만만든든 천천체체관관측측의의

개개 괄괄

1432년(세종 14년) 7월 세종은 천문역법에 관해 신하들과

경연에서 논의하던 자리에서 예문관 제학 정인지에게 천문 기

구의 제작을 명했다. 세종은 우선 대제학 정초와 협력해서 옛

문헌을 조사하여 기구를 만들되 간의부터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령에 따라 정초와 정인지가 옛날에 만들던 방법을

조사하고 이천이 실제 제학을 감독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이

때는 임시로 나무로 모조품을 만들었다. 나무로 만든 간의로

북극의 고도를 측정한 결과 38도를 얻어 <원사(元史)>에 기

록된 것과 비슷한 값을 얻었다. 이에 자신을 얻어 이번에는 정

품으로 구리를 녹여 주조해낸 것이 간의이다. 이를 계기로 경

회루 북쪽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높이 31척, 길이 47척, 너

비 32척의 난간을 둘러 간의를 설치했다.

이 간의가 정확히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앞에

이미 나온 것처럼 간의 제작이 시작된 것은 1432년이었고 이

듬해 1433(세종 15)년에는“간의 제작을 맡은 책임자 정초, 이

천, 홍리, 정인지 등"이라는 표현이 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보

아 이 때 제작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간의를 비롯한 모든

관측기구와 시설에 관한 기록이 세종 19년 4월의 실록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마도 1437(세종 19)년까지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세종은 또한 1434년 운반하기 쉽고 관측에 용이한 작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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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만들 것을 이천, 정인지에게 명했다. 이에 따라 제작된 것

이 소간의로 이것도 역시 구리로 주조했다. 이것은 지구 본 모

양으로 3개의 둥근 고리를 서로 엇이어 놓은 모양이라 보면 된

다. 이들을 각각 적도환, 백각환, 사유환이란 부른다. 적도환은

365도 4분의 1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서

동서로 움직이며 그 안에 있는 백각환에는 12시각과 100각의

시간표시가 눈금으로 그려져 있다. 사유환은 동서남북 어느 쪽

으로나 움직일 수 있으며 여기에 눈을 대고 먼 곳을 관측할 수

있는 규형이 달려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망원경 관측에서 좌표

고정원리와 똑같은 것이다. 당시 소간의는 2개를 만들어 하나

는 경복궁 천추전 서쪽에 두고 다른 하나는 서운관에 주어 관

측에 사용토록 했다.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

간의는 근본적으로 혼천의를 간소화하여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혼천의(또는 혼의)는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반해 간의

는 이 가운데 환을 세개만 남기고 그 위치를 고침으로써 가장

편리하게 천체의 위치를 관측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수시력을 만든 원대의 천문학자 곽수경이 고안해 낸 것이다.

이 간의의 규형(窺衡)에는 양쪽에 횡이(橫耳)라는 돌출부를 만

들고 그 가운데에 지름 6분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다시 얇

은 줄을 장치해 두었다. 별을 관측할 때 양쪽 줄과 관측대상이

일치하도록 사용하려는 때문이었다. 망망원원경경이이 나나오오기기 이이전전의의

가가장장 정정밀밀한한 관관측측기기술술을을 총총동동원원한한 것것이이라라 하하겠겠다다.. 현재 중국

의 남경 자금산 천문대에는 명나라인 1437년에 만든 곽수경

방식의 간의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남북을 방향을 맞추어

간의를 설치하기 위한 정방안(正方案)과 평형을 맞추는 수준

기역할을 하는 수구(水溝) 등이 붙어 있다.

간의는 중국의 전통적 천문관측장치인 혼천의를 개량하여

곽수경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원나

라 때 밀려들어온 이슬람 천문학의 영향도 없지 않았던 것같

다. 곽수경이 이슬람 천문기구의 영향 속에 혼천의를 개량했

다고 볼 때 곽수경의 완전한 독창은 아닐 것이다. 세종대의 학

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모두 알고서 곽수경 방식을 따라 간의

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남경 자금산에 남아있는 1437년

의 간의와 비교하여 세종대의 간의도 대강 비슷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남경에 있는 간의는 환의 지름이 6피트(거의

2m)이다. 이순지의 <제가역상집> 의상편에도 <원사>의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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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천의 : 조선시대 제작.조선시

대에 천문 교습용으로 제작된

나무 혼천의의 하나로 드물게

보는 훌륭한 유물이다.

▲ 혼상의 모형 : 나일성 교수가

신라시대의 별자리를 계산하여

복원한 모형(신라역사과학관,

1994)

제3 장

기록이 상세히 옮겨져 있어 그 상호관련을 암시하고 있다. 

㉴㉴ 혼혼의의,,  혼혼상상((渾渾儀儀 渾渾象象))  ;;  천천구구모모델델

개개 괄괄

간의는 중국에서도 원대에 처음 만들어졌던 만큼 우리나

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는 세종대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것으

로 보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혼천의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서 사용되었는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래

의 수많은 천문기록으로 볼 때 혼천의 같은 기본적 장치가 일

찍부터 사용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우리 기록에 처음 혼천의

제작이 나오기는 세종 15년(1433)이다. 이에 6월 정초,  박연,

김진이“새로 혼천의를 만들어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세종대의 혼천의가 어떤 모양의 것이었느지는 알

길이 없다. 원래 혼천의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관측기구로서

그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다. 외층은 육합의라 불렀는데 자오

환, 지평환, 적도환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층은 삼진의로 그 안

에 선기환, 적도환, 백도환, 황도환이 있었다. 가장 안쪽 층은

사유의인데 여기에 적경쌍환과 관측구멍이 있어 별을 관측하

게 되어 있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혼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세종대

의 것은 칠목으로 제작되었다. 또 혼상은 검은 천을 가지고 둥

글게 만들었는데 그 둘레가 10자 8치 6푼이었다. 여기에 주요

별자리를 모두 그려 놓고 이들이 하루 한번씩 돌게 만들어 황

도에 태양을 매어두고 별자리 위를 태양이 하루에 1도씩 옮겨

가게 만들었다. 이것은 실제 천체의 운동을 그대로 재현한 것

이다. 이 모든 운동은 숨겨진 수력장치로 동력을 얻게 되어 있

어 자동식 천체운동 모델이었던 셈이다.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

혼혼의의는는 흔흔히히 혼혼천천의의로로 알알려려져져 왔왔고고 동동양양의의 대대표표적적인인 천천문문

관관측측기기구구로로 발발달달해해 왔왔다다.. 고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선기옥형

(璇璣玉衡)도 일종의 혼천의였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또 혼상

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혼의와 혼상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장치이다. “혼(渾)”이란“원(圓)”또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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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球)”를 뜻하는 것이고“의(儀)”는 실제 관측장치를“상(象)”은

모델을 뜻한다. 따라서 혼천의란 실제 천체운동을 관측하여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려는 것인데 반해 혼상은 천상을 그대로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려는 모델장치인 것이다.

㉵㉵ 규규표표((圭圭表表))  ;;  해해그그림림자자 측측정정기기구구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세종대의 규표는 1437년 4월 간의대 서쪽에 세워졌다. 규

표는 가장 옛날부터 있어온 기본적인 천문기구라 할 수 있다.

즉 평지에 일정한 길이의 막대기를 반듯이 세우고 그 그림자

를 재기만 하면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하루의 시간

을 재는 해시계로도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남중하

는 때의 길이를 측정하여 계절의 변화와 1년의 길이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워 둔 나무 또는 돌기둥을“표(表)”라 부른

다. 그리고 그림자를 측정하기 위해 눈금을 새겨 땅에 수평으

로 놓아둔 부분을 "규(圭)"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 보통 규표

라 부르는 것이다.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

세종대의 표는 높이가 40척이나 되는 아주 높은 것이었

다. 중국에서는 보통 8척을 표준 높이로 썼는데 이것을 5배나

크게 만든 것이었다. 간의대 서쪽에 구리로 만든 표를 세웠는

데 높이가 8척짜리의 다섯 배나 되었다. 푸른 돌을 다듬어 규

를 만들고 규의 표면에 장척촌분의 눈금을 새겨놓고 경부(景

符)를 써서 해가 남중할 때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계절의 바뀜

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 밖에 8척짜리 소규표도 있었다. 다만

8척의 규표는 표준 규표로서 옛부터 천문관측에 널리 사용된

만큼 세종대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늘 있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개개 괄괄

이순지의 <제가역상집>에는 40척짜리 규표와 경부, 그리

고 관측을 위한 규궤(閨机)등에 대하여 <원사>를 인용하여 적

고 있다. 곽수경은 그림자의 길이를 정확히 재기 위해 높이를

5배로 하고서 측정기구도 개선하여 새로운 장비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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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막대(高表)”라 불리는 곽수경의 규표는 첫째, 그 꼭대기

에 지름이 3촌되는 가로막대를 올려놓았다. 이 막대로부터 규

면까지의 높이는 40척을 이룬다. 이 가로막대 위에는 수평을

맞추는 수준(水準)장치가 있어 막대를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었다. 둘째로, 규면 위에는 경부를 장치했는데 이

것이 극히 중요한 곽수경의 발명으로 평가된다. 가로 2촌 세로

4촌의 구리판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것을 규면상에서 남북으

로 자유로 이동하게 만든 축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구리판은

태양광선에 직각이 되도록 방향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부를 이동하여 태양-가로막대-경부구멍을 일직선 위에 모

아 놓으면 구멍을 통과한 태양의 영상이 가운데에 가로줄이

그어진 채 바닥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셋째로 곽수경은 가로막대로 갈라진 태

양의 상을 정밀히 측정하기 위해 경부 아래에 일종의 관측용

탁자를 마련했는데 그것이“규궤”였다. 1976년에 발표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경부를 1.5-2mm만 이동하면 규궤안에 나타

나는 태양의 상을 양분해주던 막대의 그림자가 이미 양분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얼마나

정확한 관측이 가능하게 만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대의 규표가 얼마나 곽수경의 방식을 따른 것인지는 분명

치 않다. 세종대에 40척짜리 규표와 경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곽수경의 것을 상당히 따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대의 규표는 높이가 40척이었는데 이는 높이31척의

간의대 서쪽에 있었다. 경회루 북쪽에 나란히 세워졌던 이들

두가지 시설은 아주 가까이에 서 있어서 간의대 위에 올라서

서 바로 서쪽에 세워진 표의 꼭대기에 가로지르는 막대를 조

정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수수표표((水水標標))

개개 괄괄

세종대에 측우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만 측우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강에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수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

만 측측우우기기와와 마마찬찬가가지지로로 흐흐르르는는 강강물물이이나나 시시냇냇물물의의 유유량량을을 눈눈

금금이이 새새겨겨진진 기기둥둥으으로로 정정확확하하게게 관관측측한한 것것은은 우우리리 조조성성들들이이

세세계계에에서서 처처음음이이었었다다..  1441년 호조는 측우기를 설치하자는

건의를 올렸는데 이 때 하천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수표도 제작

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결과 서울의 두 곳에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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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워졌다. 하나는 청계천의 가운데에 세워 서울 시내의 물

을 알아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한강가의 바위 위에 세워 한강

물의 수위를 측정하려 했다. 한강 가의 수표가 정확히 현재의

어디쯤에 세워졌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청계천의 경우

당시의 마전교 서쪽 물속에 수표를 세워 호조 관원으로 하여

금 수량을 측정 보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표가 생기면서 그

다리 이름을 마전교가 아니라‘수표 다리’로 바뀌어 뒤에는

아예 수표교가 되어 버렸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원래 세종대에 측우기와 함께 최초로 수표를 만들었을 때

에는 돌받침을 세우고 그 사이에 나무 기둥을 세워 쇠갈고리

로 고정시킨 형태였는데, 그 나무 기둥에는 몇 자, 몇 치, 몇 푼

까지를 잴 수 있는 눈금이 그려져 있었다. 흐르는 물의 양을 몇

푼까지 잰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측정이었으며 나무 기둥에

눈금을 새겼기에 그 수명이 그리 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에 만들어진 수표는 나무가 아닌 화강석이 사용되

었으며 상세한 눈금은 사라지고 큰 눈금만이 표시되었다.

세종대의 수표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고 현재 서울

홍릉의 세종기념관 마당에는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표가 보관되어 있다. 이 수표는 보물 제838호로 지

정되어 있는데, 높이 3m, 너비29cm의 단면 6각형 화강암 기

둥의 형태로 꼭대기에는 연꽃 무늬를 곁들인 지붕이 살짝 덮

여 있다. 눈금은 1자에서 10자까지가 글로 써 있고 눈금이 앞

과 양옆으로 그어져 있으며 한 자의 길이는 약21.5cm이다. 그

리고 3자, 6자, 9자 눈금에는 동그라미를 그려 넣고 갈수(渴

水), 보통, 홍수 위험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표를 통해 자연 현

상을 정확하게 관찰하려 했던 조상들의 슬기를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 도도량량형형

개개 괄괄

도량형 제도는 과학기술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한 국가의 표준제도이다. 그것은 국가의 산업 기술과 경제에

서 기본이 되는 계량 체계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산업

경제적 기반이 여기서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이므로 역대 왕조

는 도량형의 국가적 통제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다. 도량형 제

▲ 수표(水標) : 17~18세기경제작. 
(눈금이 주척으로 새겨져 있으며
높이 약 3m, 너비 20㎝, 부정육면
방추형 돌기둥이다. 세종대왕기념
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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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통제하는 일은 왕조의 집권력과 직결되

는 것이었다.

태조 2년(1393)에 주척(周尺)의 길이를 교정하여 국가의

표준척을 만들었던 일은 도량형에 대한 인식이 올바름을 나타

내는 주목할 만한 조처였다. 그러나 그 척도 교정은 완전한 것

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세종 12년(1430)에 도량형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확립하려는 논의가 실천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새

왕조의 산업 경제 구조의 확립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일이었다.

기기능능 및및 특특성성

세종대의 도량형 정비는 표준 황종률관(黃鐘律管)을 새로

만들어 그것에 따라서 길이와 무게의 표준을 삼는 것을 기본

으로 해서 출발하였다. 박연이 당시의 아악의 기본음이 중국

의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해 오던 향약과 혼합되어 있었

을 뿐 아니라 악기들의 음률과도 잘 맞지 않기에 새로운 기본

음을 갖는 황종률관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의해 황종

척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해주산(海州産) 기장의 굵

기가 중간 정도인 것을 골라 100알을 나란히 두어 그 길이를 1

자로 삼았다. 이 척도에 의해 길이가 9치 내부 직경이 9푼으로

균일한 대나무 관을 만들어 그 관이 내는 소리를 국악의 기본

음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길이를 나타내는 척도의 기준이 되었던 주척이 다

시 정확히 정비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모든 문물 제도가

주대(周代)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유가 이념의 영향으로 고

려 때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도량형의 기본단위로 주척을 채택

하였는데, 세종대의 척도 교정에서는 황종척을 근본으로 하였

으나 실제 척도의 운용에서는 많은 경우 주척의 중심으로 삼

았다. 세종대의 주척 1자는 0.606황종척에 해당하였다.

주척, 황종척의 확립과 함께 제반 척도의 정비 사업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척도가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별도의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었다. 황종척의

길이가 기준이 되어 목공과 건축에 사용된 척도인 영조척(營

造尺)이 만들어졌으며 예기(禮器)와 제물(祭物)을 법규에 맞게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 조례기척(造禮器尺)도 정비되었

다. 영조척 1자는 황종척 0.899자에 해당했으며 조례기척 1자

는 0.823황종척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옷감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했던 포백척(布帛尺)도 교정하였으며, 종서척(縱黍尺),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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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척(橫黍尺) 등도 바로잡게 되었다. 이렇게 교정된 척도를 정

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각 척도의 표준을 청동으로 주조하여

각 지방 관청에 보내서 표준척으로 삼게 하였다.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

이러한 척도의 정비사업은 세종28년(1446)에 이르러 대

체로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길이를 나타내는 척도의 정비와

함께 부피와 무게의 척도도 정확한 표준이 마련되었다. 부피

의 경우, 새로 만들어진 영조척을 근거로 하여 곡(斛), 두(斗),

승(升), 합(合) 등 양의 체제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황종률관에

우물물을 채워 그 중량을 표준으로 무게의 기준을 정해 형(衡)

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중국에서는 황종률관에 들어가는

1200알의 기장의 무게를 기준으로 표준을 삼았으나 조선은

그 변화가 큰 기장이 아닌 물을 무게의 표준을 삼아 훨씬 정확

한 기준을 얻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세종대에 만들어진 도량형의 표준 척도들

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당시 사용된 자들의 정확한 길이를 아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만 <경국대전>이나 <세종실록>에 그려진 척도의

길이와 크기가 기록된 유물로부터 해당 척도의 값을 유추해

내고 있다. 비록 세종대에 확정된 척도들의 정밀한 값을 결정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지만, 세종대 도량형 제도의 정비가 보

여준 체계성과 과학기술적 의미는 충분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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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자원원화화 기기술술모모델델 연연구구

㉮㉮ 자자원원으으로로서서의의 요요소소추추출출

과학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유형문화재는 크게

- 문화재를 구성하는 형태적인 면,

- 문화재가 사용되었던 기능적인 면,

- 문화재를 만들어 낸 사상, 정신적 배경 등의 문화적인 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는 그 어떤 유형문화재

도 위 3가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위 3가지의 요소는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를 형성하며, 특징지울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재의 고유가

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위 3가지 요소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동시대, 동종의 여타 문화재에 비해 어떠한 창작

성, 예술성, 과학성 등을 지녔는가에 혹은 얼마나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간에도 동일한 문화재를 보유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의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과 자연환경이 서로 다르며, 여기에

독특한 문화 인류적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재가 남의 문화재와 다르다고 해서,

즉 우리 고유성을 지닌 세계에 없는 문화재라고 해서 세계적

문화재라 볼 수 없으며, 한국적인 것이 모두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이다. 문화상품은 바로 이러한 문화재를 자원으로 상

품을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우수한 문화자원은 우수한 문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이다. 크게는 하나의 완성된 우수 문

화재뿐만아니라, 그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형

태적, 기능적, 문화적 요소 하나하나도 자원이 될 수 있다.

상품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 혹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다양한 소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의 우리 문화상품이 한

정된 자원, 즉 주로 민속적 문화자원에 치우친 점이 우리 문화

상품의 다양한 개발을 저해 했을 것이다. 우리의 과학문화재

가 이러한 문화상품의 개발소재로 어떠한 경쟁력을 지니는가

에 대해 앞에서 검토해 보았다.

과학문화재는 그 기능적,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의 기타문

화재나 외국의 과학문화재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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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별화된 자원의 가치가 부각되는 상품은 차별화된

문화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문화재를 부분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그 요소의 구분방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전체체요요소소

-하나의 대상 문화재를 지칭하는 말로서 형태적, 기능적,

문화적 요소를 전체적으로 포함된 상태를 말한다.

부부분분요요소소

-하나의 대상문화재에서 분리 추출가능한 모든 요소를

형태요소, 기능요소, 문화요소의 하나하나이거나 몇개의

군집적 요소

관관련련요요소소

-대상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로서 대상문화재와 형

태적으로, 기능적으로,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원

중 대상자원에 첨가되어 자원의 고유가치를 상실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재자원을 말한다. 

관련요소를 다시 세분하여 형태, 기능, 문화관련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 형태관련요소 : 대상자원과 형태적으로 근접된 기타

국내 문화재의 전체이거나 부분으로, 가급적 동시대

나 인접시대의 문화재에서 추출되거나 특정목적(상품

화) 측면에서의 인지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 기능관련요소 : 대상자원과 유사한 기능(원리, 구조)의

국내문화재이거나, 유사한 기능을 지닌 현재의 제품

들의 전체 혹은 부분

- 문화관련요소 : 대상자원의 문화요소와 문화적 관련

이 있는 국내문화요소들과 유사기능의 해외문화요소

및 특정목적(상품화)에 필요한 인지도 있는 제 문화요

소들

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러한 분류 및 구분은 서로의 경계나 구분 자체는 큰 의

    과학문화재 다시  99.7.8 6:39 PM  페이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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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소소추추출출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

앙앙부부일일구구

과학문화재 중에서 대대표표적적인인 문문화화재재인인 앙앙부부일일구구를를 대대상상으으로로

형형태태적적,,  기기능능적적 요요소소를를 추추출출,,  분분석석해해 보보도도록록 한한다다..  큼직한 대접모

양의 앙부일구는 곡면 해시계로서 세로줄로 시각을 알 수 있게 했

으며 가로줄을 13개 그어 놓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시각전뿐만 아니라 계절선이 있

다. 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동지에서 춘분, 하지, 추분

을 거쳐 다시 동지에 이르는 24절기를 금방 알 수 있게 하였다. 해

시계의 디자인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표

의 디자인이다. 반구형의 시반면에 막대모양의 시표는 어딘지 모

르게 어설픈 구석이 있었다. 그것을 불꽃모양의 멋진 형상으로 만

든 것이다. 그래서 다듬어진 곡면에 잘 어울리게 했다. 거기에 4개

의 용기둥을 다리로 했는데 이것은 조각을 단순화해서 시원하게

세웠다. 용다리는 임금의 시계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리에

십자가로 교차한 다리받침을 붙쳤다. 그것은 단순한 모양새를 갖

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해시계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살리

기 위한 수평잡이로서의 물고랑을 거기에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해

시계는 정확한 수평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형형태태요요소소

① 오오목목한한 반반구구형형이라는 점이다. 앙부일구가 원대 곽수경의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지만 전상운교수에 의하

면 곽수경의 것은 천문관측기기이지 해시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해시계는 평면형이 많지, 앙부일구와 같은

오목반구형은 조선이 만들어 낸 독특한 형태라는 주장이

다.

② 불불꽃꽃모모양양의의 시시표표가 특이하다. 대부분이 해시계의 시표는

막대모양이지만 앙부일구는 불꽃모양의 멋진 디자인을 하

고 있다.

③ 44개개의의 용용기기둥둥을을 다리로 하고 있다. 용다리는 임금의 시계

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

방위와 태양환경

앙부일구



-97-

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3 장

··기기능능요요소소

① 시시각각선선과과 계계절절선선이이 있다는 점이다. 13개의 가로줄로 그어

진 계절선은 태양운동을 기준으로 한 24절기를 알게 해준

다. 

② 시시표표가가 경경사사진진 구구조조로 되어있다. 중국의 시표는 직각으로

세우는 전통을 고수하는데 앙부일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사져 있는 형태이다.

③ 다리에 십십자자로로 교교차차한한 다다리리받받침침을 붙쳤다. 정확한 수평을

잡기 위한 해시계의 기능을 살린 디자인이다.

④ 청동으로 주조 후에 검은 칠을 하고 글자와 선은 은상감으

로 처리하여 귀품을 더하였다.

··문문화화요요소소

① 글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1122시시신신((時時神神))을 그려 넣었다.

공중시계라는 세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② 백성들을 위해 앙부일구를 제작한 세종대왕

③ 당시 우리의 12지신의 상징성과 시간과 방위의 개념

④ 당시의 과학정신

⑤ 당시의 천체실

평 면 도

입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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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격격루루

분석 및 평가단계에서의 앙부일구, 옥루, 자격루 중 대표 문

화재로서, 자자격격루루가 지닌 형태적, 기능적 요소를 추출해 보기로

한다.

「「자격루는 불어나는 수위를 재서 수시력(授時曆)에 맞춰

1일 12시 100각(刻)과 밤시간인 5경(更)을 측정하는 물시

계와 지정된 시각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시보장치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물시계들이 나타내는 12지시(支時)와

5경 25점(點)을 시각과 청각으로 알리는 장치가 시보장치

인데, 12시를 보시하는 장치는 매 지시마다 종을 울리는

인형기구와 종이 울리면 그것이 무슨 시(時)인가를 시패로

알리는 종표(鍾表) 기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움직이는

모양은 모두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고 때에 따라 종, 북,

징소리만이 들리고 시패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5경과

매경의 점을 알리는 인형기구는 매우 복잡한 보경(報更)

및 보점(報點)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매경과 그것의 초점

(初點)은 북과 징으로, 2점부터 5점까지는 징만을 울려 점

수를 알리게 되어 있다.

이 자격루를 넣어 둔 건물을 보루각이라 했는데, 이 건물

은 경복궁내에 있었고 후일에는 창경궁에도 자격루를 설

치하였던 관계로 조선조 3대 궁궐에 모두 건립되었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현존하는 것이 없어, 그 본래

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물시계, 남문현 지음

··형형태태요요소소

자격루의 형태는 대부분의 과학문화재 처럼 기능을 따른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물시계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

요한“기능부”와 설치·운영상의“운영부”로 나눌 수 있

다.

기능부 형태요소로는 파수호, 수수호, 시보장치, 인형기구

등이 있으나 현존하는 확실한 형태자료는 파수호와 수수

호 밖에 없다. 따라서 자격루의 형태요소는 다양한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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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고 있다.

··기기능능요요소소

자격루 복원에 관한 세부자료를 분석해 보면 보다 더 많은

기능요소를 추출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이

해가 쉬운 5가지의 기능 요소를 추출해 보면 아래와 같

다.(자료 3)

이는 향후 실제개발 여건이 이루어질 경우 학제간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요소추출이 가능 할 것이다. 

- 누기 및 부전

- 방목 및 접속통로

- 동통 및 철환 방출기구

- 12시 시보장치

- 경점 시보장치

··문문화화요요소소

- 자격루를 제작한 장영실

- 자격루를 포함 과학문화재를 제작케 했던 세종대왕

- 당시 과학정신 (한국적 과학관)

- 당시의 천체우주관

▲ 파수호

▲ 수수호



자원 메트릭스 (metrics) 구축

자원 메트릭스 구축은 1차로 전체요소( 대상자원)을 중심으로 크
게 형태, 기능, 문화로 분류 추출된 요소를 배치한다.
2차로 관련요소를 분야별로 추출해 부분요소 밖으로 위치시키며
상품개발목적이나 상품성 등을 고려한 요소들의 추출에 유의한
다.
이때 대상자원과의 연계성이 적을수록 중심에서 멀리 위치시킨
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앙부일구의 관련요소를 분야별로 추출해
보면

형태관련요소
- 형태적으로 유사한 국내 문화재(도자기류)
- 동시대에 유사과학문화재(혼의,일성정시의)
- 특정 목적에 따라 형태적으로 유사한 자원(축구
공)

기능관련요소
- 기능적으로 유사한 국내과학문화재(자격루, 첨성
대, 앙부일구의 발전된 문화재 등)
발전된 문화재 등)

- 유사구조와 기능을 가진 현재의 제품들(시계류, 
인공위성)

문화관련요소
- 유사구조기능을 지닌 서양과학문화재
- 서양과학, 예술의 대표인물(레오나르도 다빈치)
- 세종대왕의 창의적 문화들(한글, 칠정산, 용비어
천가 등) 

- 특정목적에 따라 인지도 있는 문화자원들(둘리, 
미키마우스 등)

관련요소
부분요소
전체요소
a : 대상자원
b : 문화요소
b’: 문화관련요소
c : 형태요소
c’: 형태관련요소
d : 기능요소
d’: 기능관련요소

㉮ 앙부일구



㉯ 자격루

앙부일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축하며, 관련 요소들은 앙부일
구와 동시대의 과학 문화재이므로 연관 요소 추출은 동일하다.
다만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기능적 요소들은 자격루 원리를
응용한 콩나물 재배기 자격루의 기능 부분 요소 중 방목실 접
속 통로의 원리를 이용한 서양의 과학 놀이 기구 등이 해당된
다.

관련요소
부분요소
전체요소
a : 대상자원
b : 문화요소
b’: 문화관련요소
c : 형태요소
c’: 형태관련요소
d : 기능요소
d’: 기능관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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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자원원화화 기기술술연연구구의의 향향후후과과제제

-자료수집단계에서 문헌상 대대부부분분의의 자자료료가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의의 형형태태와 외외관관에 치중되어 있었다. 과학문화재의 역사

적 가치나 기능이 도외시되고 일반적으로‘외관지향적’

인식이 대체로 지배적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천문관련 과학문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었는데 그중 해시계, 물시계, 천문시계 등은 19세

기초 서양의 기계식 시계가 도입되기까지 우리의 생활

과 가까운 문화재였다. 이러한 과학문화재의 역사적 변

천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존

자료의 부족으로 변천, 발전과정을 보기에는 어려운 실

정이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대부부분분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는는 문문헌헌자자료료만만 남남

아아있있고고 실실제제로로 복복원원되되어어 있있지지 않않다다.. 그 이유는 전문가들

도 그 기능과 운영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데 있다. 따라서 과학문화재의 기능적 요소를 분석하

여 상품화하는데 제약이 많다. 앞으로 과학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과학문화재의 형태적 미(美)만을 추구하여

편협한 선택이 이루어졌었다. 보다 폭넓게 자료를 수집

하여 천문기기에만 국한된 과학문화재의 이미지를 벗어

야한다. 상품화할 때도 소재를 넓히고 복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디자인개발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앙부일구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과학문화재가 가지는 세세계계적적

인인 독독창창성성 등등을을 홍홍보보하하는는 과과정정에에 등등한한시시 하하였였다다.. 홍보부

족은 문화적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앞으로 한국문화

의 창출에 과학문화재의 홍보, 소개는 하나의 과제일 것

이다

    과학문화재 다시  99.7.8 6:40 PM  페이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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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44장장..    응응용용화화 기기술술 연연구구

11..  연연구구 개개요요

응용화 모델연구는 크게 2가지 기술 즉, 복합화 기술과 디

자인 중심의 전개기술 연구로 나누어 전개한다. 복합화 기술

은 형태적 변형 혹은 기능적 변용의 1차적 응용보다는 요소간

혹은 타문화 요소간의 결합과 요소의 확대 혹은 축소 등을 복

합화 하므로서 새로운 성격의 제품을 형성시키는 기술을 의미

한다.

요소들간의 복합화에 있어 시장형성의 주요 요인 즉 기호

적 요인, 실용적 요인들을 고려한 결합형태가 되어야 한다. 아

울러 국내외의 기존 문화 상품들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1차

적 응용기술은 앞서의 기술동향, 국내외 현황 등에서 언급되

었으므로 별도의 분석작업은 생략하고, 앙부일구를 대상으로

복합화 기술적용의 상대적 평가를 해봄으로서 복합화 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다.

■■ 연연구구 전전개개 개개요요

제4 장

1단계의 자원화연구의 결과로서의 과학

문화재 자원요소의 분석 및 응용화의 기

본방향을모색하고

추출된 각 요소를 기능적·형태적 요소

간, 문화요소간결합, 확대축소, 등의복

합화및기존의국내외개발기술의적용

등의

분석·예측기술

연구

복합화기술연구

전개기술연구
제시된 복합화 기술 중 특정적인 몇가지

방향에대해상품과시뮬레이션

2

단

계

응

용

화

모

델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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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응용용화화전전개개의의 방방향향 모모색색

11))  문문화화상상품품에에 대대한한 소소비비자자태태도도 분분석석

설문조사는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파악하여

향후의 응용화 전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본연구

결과인 복합화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려는 2가

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설문조사의 한계(소비자들의 문화상품에 대

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제문제 및 계층간의 격차, 개개인의 문

화적 성향에 따른 큰 편차 등)를 보완하고자. 서대문형무소역

사관의 기념품점에서 98년 11월부터 99년 2월 현재까지의 운

영성과 분석 및 방문자 상담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

다.

가⃝가⃝ 설설문문조조사사

·개요

- 표본설계

모 집 단 : 서울시민

표본크기 : 292명(유효표본)

표본추출 : 단순무작위추출법

- 실사설계

자료수집 :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접근방법 : 면 접 원 에 의 한 개 별 면 접 법(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 1999년 1월 20일 ∼1월 27일(8일간)

·자료처리

수집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age for

the Social Science)로 전산처리 하였다.

·표본 구성

본 조사의 지역별 표본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별

남

40.4 59.6
100.0
(292)

15.0 42.5 37.7 4.8
100.0
(292)

여 합 10대 20대 30대 40대 합

연 령 별

비 율

(표본수)

제4 장



평균 1곳 2곳 3곳 4곳 5곳 6곳 7곳이상

4.03

25.3

21.2
19.2

6.2

9.6

1.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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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응답자 분석
▷ 지난1년동안 박물관이나 기타 전시관

을 방문한 횟수는 평균 4회로 나타나고
있다

▷ 그렇지만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 6.5
명은 방문횟수가 3번이내로 나타남

문) 지난 98년 1년동안이나 기타 전시관을 몇군데나 방문하셨나요?

•전체 응답자 분석

1-1)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 성별: 남자가 평균 4.75회로 여자

(3.55회)보다 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40대이사의 방문횟수가 평균
5.57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직업별: 사무직(4.45)�학생(4.14)�전
문직(3.96)�주부(3.05)순으로 나타남

▷“10대”와“학생”이 박물관이나 전시
관의 주요 방문객임을 알 수 있슴

문) 지난 98년 1년동안이나 기타 전시관을 몇군데나 방문하셨나요?

•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30

25

20

15

10

5

0

구 분
성 별

남 10대

연 령 별

평균
1곳
2곳
3곳
4곳
5곳
6곳

7곳이상

4.75
2277..11
18.6
18.6
8.5
3.4
1.7
22.1

여

3.55
2244..11
23.0
19.5
4.6
13.8
1.1
13.9

3.95
2222..77
18.2
18.2
9.1
9.1
0.0
2222..77

20대

3.55
24.2
2255..88
21.0
4.8
8.1
1.6
14.5

30대

4.42
2233..66
20.0
20.0
7.3
10.9
1.8
16.4

40대

5.57
5577..11
0.0
0.0
0.0

14.3
0.0

28.6

구 분
직업별

학생

평균
1곳
2곳
3곳
4곳
5곳
6곳

7곳이상

4.14
2255..00
14.3
17.9
10.7
7.1
0.0

2255..00

주부

3.05
3333..33
23.8 
19.0
0.0

14.3
0.0
9.6

사무직

4.45  
2277..55
23.5
13.7  
5.9  
5.9  
3.9

19.6 

전문직

3.96
19.6
21.7
2266..11
6.5
3.0
0.0

13.1

11..  박박물물관관 방방문문홧홧수수



평균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학생 주부 사무직전문직

71.9

61.0

79.0

54.5

74.2 76.4
71.4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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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기념념품품점점 방방문문경경험험

제4 장

1) 전체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7.2명은 기념

품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성별에서 여자는 방문경험이 79.3%로
남성의 61.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방문경험은 30대(76.4)�20대
(74.2)�40대(71.4)�10대(54.5)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 방문경험에서 주부는 전원 기
념품점은 방문하였으며, 다음으로 사
무직�전문직�학생순으로 나타남

▷ 박물관이나 전시관 방문은“10대”와
“학생”이 많지만, 전시관 방문은“10
대”와“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남.

문)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방문하여 기념품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나요? 

•전체 응답자 분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00

70.6 69.6

평균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학생 주부 사무직전문직

44.8 44.4 44.9

25.0

50.0

40.5

80.0

31.3

33..  기기념념품품 구구입입경경험험

1) 전체응답자 분석
▷ 기념품점 방문자의 약4.5명만이 기념

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구입경험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연령별에서는 40대 이상의 구입경험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대(50.0)�30대(40.5)�10
대(25.0)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에서는 주부가 61.9%구입경험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 음으로 사무직 (50.0)�전문직
(34.4)�학생(31.3)순으로 나타남.

▷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도“10대”와”학
생”의 구입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문) 기념품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나요? 

•구입 경험자 분석

80

70

60

50

40

30

20

10

0

61.9

50.0

34.4



10대
열쇠고리(66.7)
안내책(33.3)
우 표(33.3)
칼제품(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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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열쇠고리 안내책 인형 책갈피 셔츠 탈 조각상

34.0

27.7

21.3

8.5 8.5

4.3 4.3

44..  구구입입 기기념념품품((중중복복응응답답))

1) 전체응답자 분석
▷ 엽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열쇠고리 27.7%, 안
내책자 21.3%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념품이 지역적 특성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평범한 기념품임을 알
수 있슴.

문) 기념품점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무엇인가요? 

•구입 경험자 분석

35

30

25

20

15

10

5

0

1-1) 성별/연령별/직업별 분석
▷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 관계없이 주로

엽서와 열쇠고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
타남.

▷ 특이한 점은 40대의 경우 “액자
(25.0)”나“시계(25.0)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문) 기념품점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무엇인가요? 

4.3

•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구

분

성 별 연 령 별

1
2
3
4
5
6
7

남
엽 서(25.0)
열쇠고리(25.0)
안내책(18.8)
인 형( 6.3)
셔 츠( 6.3)
우 표( 6.3) 
엽 서( 6.3)

여
엽 서(38.7)
열쇠고리(29.0)
안내책(22.6)
인 형(12.9)
셔 츠( 9.7)
우 표( 6.5) 
엽 서( 6.5)

20대
엽 서(43.5)
열쇠고리(21.7)
안내책(21.7)
인 형(13.0)

책갈피(13.0)조
각상( 8.7)
셔 츠( 4.3)

30대
열쇠고리(35.3)
엽 서(23.5)안

내책(23.5)
인 형( 5.9)
셔 츠( 5.9)
탈제품( 5.9) 
라이타( 5.9)

40대
엽 서(50.0)
액 자(25.0)
시 계(25.0)
심볼마크(25.0)
VTR테잎(25.0)

구 분
직업별

학생

1
2
3
4
5
6
7

열쇠고리(40.0)
안내책(40.0)
필기구(20.0)

칼제품(20.0)우
표(20.0)

주부

열쇠고리(40.0)
엽 서(40.0)
안내책 (20.0)
인 형( 7.7)셔

츠( 7.7)책갈피(
7.7)

조 각 상( 7.7)

사무직

엽 서(44.4)
열쇠고리(27.8)
안내책(16.7)셔
츠(11.1)탈제품

( 5.6)
조 각 상( 5.6)

전문직

엽 서(45.5)
안내책(27.3)책

갈피(27.3)
열쇠고리( 9.1)
뺏 지 ( 9.1)

과학상품( 9.1)



가격비쌈기념성없다실제품없다실용성없음마음에안듬디자인안좋음질떨어짐

22.4

19.0
17.2

13.8
12.1

10.3

1.4

25

20

15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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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기념념품품 구구입입하하지지 않않은은 이이유유 ((중중복복응응답답))

제4 장

1) 전체응답자 분석
▷ 가격이 비싸서(22.4)가 주요 이유로 나

타나고 있슴.
▷ 다음으로 제품과 관련해서 기념할만한

제품이 없다(19.0)�살만한 제품이 없
다(1732)�실용성이 없다 (13.8)순으
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기념품의 제품 자체에 대
한 불만이 주로 이루고 있슴.

문) 기념품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요? 

•기념품 구입하지 않은 이유

1-1)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 성별에서 남자는“제품에 대한 불만”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은“가격”
과 실용성”,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주로 나타내고 있슴. 

▷ 전체적으로“특성없는 제품”과“제품
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슴.

문) 기념품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요? 

•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구 분
성 별

남 여

연 령 별

1
2
3
4
5
6
·
·

살만한제품이없어서 (35.0)

가격이비싸서 (25.0)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 (20.0)

실용성이없어서 (10.0) 

제품질이떨어져서 (10.0)

제품자체가없다 ( 5.0)

가격이 비싸서 (21.1)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18.4)

마음에안들어서 (18.4)

실용성이 없어서 (15.8)

디자인/색상이안좋아서(15.8)

살만한제품이없어서 ( 7.9)

구

분

직업별

10대

1
2
3
4
5
6
·
·

가격이비싸서 (44.4)

마음에안들어서(22.2)

이쁘지않아서 (11.1)

·

·

·

20대

가격이 비싸서 (44.4)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 (22.2)

살만한 제품이 없어서 (21.7)

실용성이 없어서 (17.4)

디자인/색상안좋아서 (13.0)

제 품 이 떨 어 져 서 (4.3)

·

·

30대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20.0)

살만한제품이없어서 (20.0)

실용성이없어서 (16.0)

마음에안들어서 (16.0)

제품이떨어져서 (10.0)

디자인/색상안좋아서 (12.0)

·

·

40대
모름/무응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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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별 분석
▷ 직업별에서 학생은“가격”, 주부

는”디자인/색상”을 지적하고 있으
며, 사무직은“가격”, 전문직은 :
제품력 부족”을 주로 지적하고 있
슴.

▷ 직업별에서도“특성없는 제품”과
“제품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슴.

문) 기념품점에서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요? 

•직업별 비교

구

분

직업별

학생

1
2
3
4
5
6
·
·

가격이비싸서 (36.4)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 (18.2)

마음에안들어서 (18.2)

이쁘지않아서 ( 9.1)

·

·

·

주부

실용성이없어서 (37.5)

디자인/색상안좋아서(25.0)

가격이비싸서 (12.5)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12.5)

살만한제품이없어서(12.5)

마음에안들어서 (12.5)

·

·

30대

가격이비싸서 (22.2)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 (22.2)

살만한제품이없어서 (16.7)

실용성이없어서 (11.1)

마음에안들어서 (11.1)

제품질이떨어져서 (11.1)

·

·

40대

살만한제품이없어서(28.6)

가격이비싸서 (19.0)

그곳을기념할제품없음(19.0)

실용성이없어서 (14.3)

디자인/색상안좋아서 (14.3)

마음에안들어서 ( 9.5)

·

·

비싸서 필요성못느낌다른곳과비슷좋은제품없다시간없다구입필요성못느낌기념성없다

24.4

19.5

12.2

7.3

4.9 4.9 4.9

25

20

15

10

5

0

66..  기기념념품품점점 방방문문하하지지 않않은은 이이유유((중중복복응응답답))

1) 전체응답자 분석
▷ 기념품점을 방문하지 않 주요 이유로
“가격이 비싸서(24.4)”�”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19.5)”, “다른곳 제품과 비
슷하다(12.2)”순으로 나타남.

▷ 이미 방문객 스스로 기념품에 대한 태
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가격이 비싸고, 기존의 다른 지역 제품
과 차별성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
리하고 있슴. 

문) 기념품점을 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요?

•기념품점 방문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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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기기념념품품 구구입입시시 중중요요 요요소소

제4 장

1) 전체 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5.3명은 그곳을

기념하는“기념성(53.4)”을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디자인(30.8)”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슴.

▷ 이러한 결과는 이제 기념품도 과거와
같은 단순판매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
을 살린 :기념성”과 어디네 내놓아도
뒤떨어지지않는“제품력”을 갖춘 제품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문) 기념품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요?(1순위)

•전체 응답자 분석

1-1)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 성별, 연령별, 직업별 모두에게 주로”

기념성”과“디자인”을 기념품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남.

▷ 특히 방물관이나 전시관을 자주 방문
하는“10대”와“학생”이 기념성에 대
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이것은 아직 연령이 어린층은 같은 장
소를 방문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념성
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짐.

문) 기념품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요?(1순위)

60

50

40

30

20

10

0

10대
기념성(81.8)
품질( 9.1)
가격( 4.5)
디자인( 4.5)

D/K(0.0)

•성별/연령별/직업별 비교

구

분

성 별 연 령 별

1
2
3
4
5

남
기념성(55.9)
디자인(23.7)
가격(13.6)
품질( 5.1)

D/K(1.7)

여
기념성(51.7)
디자인(35.6)
품질( 6.9)
가격( 3.4)
실용성( 1.1)

D/K(1.1)

20대
기념성(48.4)
디자인(38.2)
가격( 9.1)
품질( 5.5)

D/K(0.0)

30대
기념성(47.3)
디자인(38.2)
가격( 9.1)
품질( 5.5)

D/K(0.0)

40대
기념성(57.1)
가격(14.3)

D/K(1.7)

구 분
직업별

학생

1
2
3
4
5

기념성(75.0)
품질(10.8)
디자인( 7.1)
가격( 7.1)

D/K(0.0)

주부

기념성(38.0)
디자인(33.3)
품질(14.3)
가격( 4.8)

실용성( 4.8)

D/K(4.8)

사무직

기념성(58.8)
디자인(31.4)
가격( 9.8)

D/K(0.0)

전문직

디자인(43.5)
기념성(41.3)
가격( 6.5)
품질( 6.5)

D/K(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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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기기념념품품의의 차차별별화화에에 대대한한 태태도도((44점점척척도도))

제4 장

1) 전체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9.6명은 박물관

이나 전시관의 기념품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함.

▷ 성별에서는 납자(3.57점)들의 부정적
시각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
령별에서는 20-30대가 부정적시각이
강한 것으로, 그리고 직업별에서는 주
부와 사무직의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기념품의 처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만연되어 이에 대
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보여짐. 

문)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가도 기념품점의 판매상품들은 별로 차이가 없다.

99..  기기념념품품의의 질질에에 대대한한 태태도도((44점점척척도도))

문)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질은 좋지 않다.

•전체 응답자 분석

1)전체 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7명은 박물관이

나 전시관 기념품의 질에 대해 블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남자(2.97점)들의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별에서 10대는 긍정적 시각이 68.1%
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40대는
모두 제품의 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슴. 직업별에서는 주부
(3.10)의 시각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 분석

성 별
전체구 분

남 10대

연 령 별

평균
매우 차이 있다

차이가있는편

차이가없는편

전혀차이없다

3.56
0.7
12.8
36.6
6600..00

여

3.57
1.7
3.4
31.0
6633..88

3.55
0.0
2.3
40.2
5577..55

20대

3.23
4.5
9.1
4455..55
40.9

30대

3.61
0.0
0.0
38.7
6611..33

40대

3.63
0.0
3.7
29.6
6666..77

3.57
0.0
0.0
42.9
5577..11

직 업 별
구 분

학생 사무직 전문직
평균

매우 차이 있다

차이가있는편

차이가없는편

전혀차이없다

3.32
3.6
7.1
42.9
4466..44

주부

3.67
0.0
0.0
33.3
4466..44

3.69
0.0
0.0
31.4
6688..66

3.51
0.0
4.4
40.0
5555..66

성 별
전체구 분

남 10대

연 령 별

평균
질이 매우 좋다

질이좋은편이다

질이나쁜편이다

질이매우나쁘다

2.86
2.8
27.6
5511..00
18.6

여

2.97
1.7
24.1
5500..00
24.1

2.78
3.4
29.9
5511..77
14.9

20대

2.18
13.6
5544..55
31.8
0.0

30대

2.77
1.6
30.6
5566..55
11.3

40대

3.22
0.0
14.8
4488..11
37.1

2.86
0.0
14.3
8855..77
0.0

직 업 별
구 분

학생 사무직

평균
질이 매우 좋다

질이좋은편이다

질이나쁜편이다

질이매우나쁘다

2.32
10.7
5500..00
35.7
3.6

주부

3.10
0.0
14.3
6611..99
23.8

3.02
2.0
17.6
5566..99
23.5

2.89
0.0
3.1
4488..99
20.0



성 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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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기기념념지지역역 특특성성 표표현현에에 대대한한 태태도도

1111..마마음음에에 드드는는 기기념념품품 구구입입의의사사

제4 장

1) 전체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7.5명은 기념품

이 그곳의 특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함.

▷ 성별에서는 남자(3.31)들의 부정적 시
각이 여자(33.3)에 비해 상대작으로 강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에서는
10대만이 긍정적 시각이 59.1%로 높
게 나타나고 있을 뿐, 20-40대는 모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슴. 직업별에
서는 주부(3.29)와 사무직(3.24)의 시
각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기념품이 그곳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남.

문)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특징을 담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분석

1)전체 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6.8명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납자(3.26)들의 구입의사
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에서
는 20대와 30대, 직업별에서는 주부
(3.48)와 전문직(3.33)의 구입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기념품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 시각의 만연으로 마음에 든다
면 가격과 관계없이 기념품을 구입하
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슴.

문) 정말 의미있고 마음에 드는 기념품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도 구매할 용의가 있다. 

•전체 응답자 분석

구 분
남 10대

연 령 별

평균
매우잘담고있다

담고 있는 편

담지 못하는 편

전혀 담지못함

3.10
4.8
19.3
36.6
3399..44

여

3.31
0.0
17.2
34.5
4488..33

2.97
8.0
20.7
37.9
3333..33

20대

2.45
18.2
4400..99
18.2
22.7

30대

3.11
3.2
21.0
37.1
3388..77

40대

3.35
1.9
11.1
37.0
5500..00

3.14
0.0
0.0
85.7
1144..33

직 업 별
구 분

학생 사무직 전문직

평균

매우잘담고있다

담고 있는 편

담지 못하는 편

전혀 담지못함

2.68
14.3
35.7
17.9
3322..11

주부

3.29
4.8
4.8
47.6
4422..99

3.24
0.0
19.6
37.3
4433..11

3.13
4.4
15.6
42.2
3377..88

성 별
전체구 분

남 10대

연 령 별

평균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4
4.1
6.7
44.1
4422..11

여

3.26
6.9
10.3
32.8
5500..00

3.23
2.3
9.2
51.7
3366..88

20대

3.14
0.0
18.2
5500..00
22.7

30대

3.11
1.6
11.3
5511..66
35.5

40대

3.26
9.3
5.6
35.2
5500..00

3.71
0.0
0.0
28.6
7711..44

직 업 별
구 분

학생 사무직 전문직

평균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8
0.0
17.9
4466..44
35.7

주부

3.48
0.0
4.8
42.9
5522..44

3.10
7.8
9.8
4477..11
35.3

3.33
4.4
6.7
40.0
3388..99



성 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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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에에 대대한한 태태도도

1133..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 구구입입의의사사

제4 장

1) 전체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9명은 과학문화

재를 응용한 문화상품에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슴. 

▷ 성별에서 남자의 86.5%가 긍정적이며
여자는 93.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여주고 있다. 연령별에서 10(3.50)와
자녀가 성장한 40대(3.43)의 긍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업별에서는 학생(3.36)과 전문직
(3.28)의 긍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과학문화재를 응용한 문화
상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태도가 긍
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Target이 학샹
층이라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전망은
어느정도 밝을 것으로 보여짐.

문) 해시계, 물시계, 첨성대와 같은 과학문화재를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 분석

1)전체 응답자 분석
▷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 7,8명이 과학

문화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성별에서는 여자의 구입의사(80.5)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에
서는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40대
(85.7)의 구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남.

▷ 직업별에서는 주부(95.2)의 구입의사
가 가장 높으며, 다으므ㅇ로 학생
(78.6)�사무직(78.4)�전문직(71.7)순
으로 나타남.

문) 혹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과학문화재를 응용한 과학문화상품을 판다면 구입할 의사가 있으세요?

구 분
남 10대

연 령 별

평균
매우안좋다

별로 안 좋다

괜찮은 편이다

매우 좋다

3.24
0.7
8.9
5566..22
34.2

여

3.24
0.0
13.6
42.4
4444..11

3.20
1.1
5.7
6655..66
27.6

20대

3.50
0.0
9.1
31.8
5599..11

30대

3.11
1.6
4.8
7744..22
19.4

40대

3.25
0.0
12.7
4499..11
38.2

3.43
0.0
14.3
28.6
5577..11

직 업 별
구 분

학생 사무직 전문직

평균
매우안좋다

별로 안 좋다

괜찮은 편이다

매우 좋다

3.18
0.0
10.7
42.9
4466..44

주부

3.10
4.8
4.8
6666..77
23.8

3.20
0.0
15.7
4499..00
35.3

3.28
0.0
2.2
6677..44
30.4

평균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학생 주부 사무직전문직

78.8
76.3

80.5

77.3

82.3

74.5

85.7

78.6

•전체 응답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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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 비비구구입입 이이유유

제4 장

1) 비구입자 분석
▷ 과학문화상품구입하지 않으려는 응답

자 10명중 4,5명은 비실용성을 지적하
고 있슴. 다음으로“필요성 못느낌
(16.1)�”비쌀것같다.(12.9)”

▷ 전체적으로 실용성�가격�제품질 순으
로 나타남. 

문) 과학문화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면?

비실용성 필요성
못느낌

비쌀것 질안좋음 디자인
안좋음

비관심소재 직접관찰
좋다

D / K

45.2

16.1

12.9
9.7

6.5

3.2 3.2

9.7

•비구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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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대대문문형형무무소소역역사사관관내내 기기념념품품점점 탐탐방방조조사사

1)조사개요

•조사기간: ‘98년 11월~99년 2월

•조사방법: 격주 1회씩부정기방문조사

•상담및인터뷰대상: 역사관내기념품점방문자 60여명

(외국인15명포함)

•조사목적: 설문조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실증적

자료수집

2) 역사관개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갖은 옥고를 치르

고 마침내 목숨까지 빼앗겼던 서대문형무소는 우리민족 독립

의살아있는현장이며역사의터이다.

이곳의 옥사와 사형장, 망루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악명

높았던 구 보안과 건물을 보수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새롭게개관하였다.

•위치 : 서대문독립공원내

•개관 : 1998년 11월 4일

•전시관규모 : 지하1층, 1층, 2층 약 2,000여평

•보존시설 :  9, 10, 11, 12, 13옥사, 지하옥사, 

나병사, 사형장, 담장, 망루, 전시관

•전시관구성

1층 : 영상실, 안내실(서대문형무소관련정보를관람객이

터치스크린으로검색)기획전시실, 자료실

2층 : 민족저항실(항일저항사를시대적, 사건별전시)

형무소역사실(서대문형무소의 변천 과정과 전국 형무소

현황), 옥중생활실(옥중생활의 실상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체험)

지하: 임시구금실및고문실 (애국지사를고문했던보안과

지하감방에서일제가저지른잔혹한고문모습들을

문헌과고증을통해재현)

3)기념품판매소

•위 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후문

•규 모 : 약4평의팔각정모형건물

•판매물건 : 액세서리(열쇠고리, 목걸이, 동전지갑등), 인쇄

류(엽서, 도서), 컵, 도자기, 수저받침, 문구류

(책갈피, 메모꽂이 등), 복제모형, T셔츠, 시계 등

약30여종

•방문객 : 역사관방문객의대부분은학생들로서기념품판매소

의 주된 구매 고객이며 외국인 방문객은 거의 일본인

기념품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경

▲ 내부전경

▲ 내부전경

▲ 기념품점 판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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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별입장객수

②판매된기념품

구분

총입장객수

뮤지업숍 방문객

구매자

98/11

30.000

2.000

390

98/12

26.000

900

200

99/01

18.500

380

135

98/02

14.500

100

60

TOTAL

89.000

3.380

785

구분

악세사리(열쇠고리, 목걸이등)

인쇄류(엽서,  도서등)

컵, 도자기, 콜크화, 수저받침등

문구류(책갈피, 메모꽂이등)

복제모형(광개토대왕비등)

기타(필름, 시계등)

계

98/11

판매액(원)/갯수

218.500/  70

436.600/455

184.000/  29

151.000/  97

70.000/    2

108.000/  25

1.168.100/678

98/12

판매액(원)/갯수

146.000/  40

175.700/133

25.000/   5

86.000/  48

70.000/    2

112.000/  31

614.100/259

99/01

판매액(원)/갯수

145.000/  41

198.900/141

64.000/  11

61.500/  39

0/    0

207.000/  53

676.400/285

99/02

판매액(원)/갯수

49.000/  14

72.400/  40

27.000/    5 

26.000/   7 

0/   0

63.000/  15

237.400/  91

TOTAL

판매액(원)/갯수

558.500/   165

883.600/   769

300.000/     50

324.500/   201

140.000/       4

490.000/   124

2.696.600/1.313

③ 가격대별판매기념품

구분

3000원미만

3000원이상~   5000원미만

5000원이상~  10000원미만

10000원이상~  30000원미만

30000원초과

계

98/11

판매액(원)/갯수

547.000/567

258.500/  71

232.600/  33

85.000/    6

45.000/    1

1.168.100/678

98/12

판매액(원)/갯수

282.200/181

247.000/  66

49.500/    8

45.000/    3

45.000/    1

614.700/259

99/01

판매액(원)/갯수

256.900/187

258.000/  75

116.500/  19

45.000 /    4

0/    0

676.400/285

99/02

판매액(원)/갯수

72.400/  55

74.000/  21

91.000/  15

0/   0

0/   0

237.400/  91

TOTAL

판매액(원)/갯수

1.105.435/   990

837.712/   233

489.660/     75

175.013/     13

90.002/       2

2.697.822/1.313

3) 기념품판매소운영결과분석을통한소비자반응

먼저 역사관 입장객 수와 기념품점 방문객, 구매자 관계를 살펴

보면 월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체 입장객 수는 11월 이후 계

속 감소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의한 일반적 현상이며 다만 기념

품점 방문자와 실 구매자 숫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충동구매나현장구매보다는확실한목적구매자들에의해구매가

이루어지고있음을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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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의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방문율에 비

해 전체적으로 구매율이나 판매량이 작은 것은 앞서의 설문에

서 조사되었듯이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은 기념성을 가장 중요

하게 반응한 바, 기념품 판매소의 구비 상품이 이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다만 품목별로는 악세사리, 인쇄

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만 가격적인 면이 크게 작

용한 것이라 생각된다.실제로 상담과 인터뷰에 의해 이러한 점

이 방문객들의 최대 불만 요인으로 조사되었다.상담에 응한 소

비자들의 대부분은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와 관련 있는(즉 기념

성이강한) 제품의구비를요구하고있었으며또한편으로는제

품의 실용성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특히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외국관광객(주로 일본인)의 방문율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이들

도 역시 이러한 점에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대문형무

소 기념품판매소 방문 고객들의 종합적 의견을 계층별로 정리

하며다음과같다.

①학생

·방문목적 :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교육의 연장선으로 단체

관람을 하거나 과제물 해결을 위한 자료수집이

주요한목적임

·초등학생 : 메모꽂이, 스티커, 책갈피(1000원) 등을주로구

매하며 선호하는 구매단가는 500원 2000원 상

당의 금액임. 뺏지나 문구류 등의 상품도 찾고

있음

·중고등학생:공부할 수 있는 자료, 내용 (인쇄매체), 학생들

이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의 상품을 찾고 있음,  현재 중고등학생의

구매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②일반관람객

일반관람객의 대부분은 학부모 층이며 아이들에게는 교 육

적인 상품 (문화엽서, 도서 등)을 권하고 있으며 자신은 실용

적인측면을고려하여상품을구매하는기준으로삼고있다.

·청장년층(학부모) : 수저받침, 열쇠고리, 엽서등

주말에 주로 방문하는 젊은 커플들은 역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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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리위주의구매력이높은편임

③외국인

방문하는 외국인은 대부분이 일본인이며 자신들의 과거 발자취

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방문 목적으로 판단됨. 물품

의 구매는 방문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을 찾

고 있으며 일반적인 관광상품이 아닌 독특한 제품에 대한 관심

도가매우높고구매력도상당하다

·일본인 : 지금까지 도서, 우편엽서, 도자기(소형 샘플) 등의

제품을많이구매하고있음

가가격격대대별별 판판매매액액 가가격격대대별별 판판매매 갯갯수수

기기념념품품 판판매매액액 및및갯갯수수 기기념념품품 판판매매 갯갯수수

가가격격대대별별 판판매매액액 및및판판매매갯갯수수 기기념념품품 판판매매액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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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응용용화화의의 제제한한요요소소

가⃝가⃝ 그그 형형태태와와 기기능능이이 복복잡잡하하다다..

세종대의 천문관측기기로 대표되는 한국의 과학문화재는

현재의 관점 즉 서구 과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코 과학적

이지 않다. 첫째 그 형태와 기능이 매우 복잡하다(간단하지 않

다). 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혼의는 흔히 혼천의로 알려져 왔

고 동양의 대표적인 천문관측기구로 발달해 왓다. 고대에 있

었다고 전해지는 선기옥형도 일종의 혼천의였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또 혼상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혼의와 혼상을 두가지 서로 다른 장치이다. 혼(渾)이란 원(圓)

또는 구(球)를 뜻하는 것이고 의(儀)는 실제 관측장치를, 상(象)

은 모델을 뜻한다. 따라서 혼천의란 실제 천체운동을 관측하

여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려는 것인데 반해 혼상은 천상을 그

대로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려는 모델장치인 것이다. 원래 혼

천의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관측기구로서 그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다. 외층은 육합의라 불렀는데 자오환, 지평환, 적도환

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층은 삼진의로 그 안에 선기환, 적도환,

백도환, 황도화 ㅣ있었다. 가장 안쪽 측은 사유환인데 여기에

적경쌍환과 관측구멍이 있어 별을 관측하게 되어 있다. 혼상

은 검은 천을 가지고 둥글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요 별자리

를 모두 그려 넣고 이들이 하루 한번씩 돌게 만들어 황도에 태

양을 매어 두고 별자리 위를 태양이 하루에 1도씩 옮겨가게 만

들었다. 이것은 실제 천체의 운동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이

모든 운동은 뒤에 숨겨진 수력장치로 동력을 얻게 되어 있어

자동식 천체운동 모델이었다.

㉯㉯‘‘과과학학적적’’이이라라는는 개개념념의의 차차이이가가 있있다다..

둘째, ‘과학적’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 예로서 물

시계에서 쓰인 부정시법(不定時法)이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은 정시법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하루는 24시간으로

등분되고 1시간은 60분으로 등분된다. 이것은 등분의 원리,

보편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겨울이거나 여름이거나 1시간

의 길이는 같다. 그러나 계절의 따라서 해지는 시각이나 해뜨

는 시각은 변화한다. 겨울에는 겨우 저녁5시인데도 해가 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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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다. 그러나 여름에는 5시는 아직도 더운 한나절이다. 한국

에서는 조선시대까지 해가 지는 때를 언제나 초경(初更)이라

해서 인경이 울리고 해가 뜰 때를 오경(五更)이라 하여 바라의

종을 친다. 한밤중은 언제나 자시(子時)이고 한낮은 언제나 오

시(五時)이다. 이 시각의 간격은 대체로 현재의 정시법, 등분법

의 2시간쯤 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2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

다. 계절에 따라서 밤낮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름밤의 1경(更)은 겨울밤의 1경보다 짧다. 길건 짧건 하루

밤을 5등분해서 1경으로 했기 때문이다.  추야장(秋夜長) 긴긴

밤이라고 옛사람들이 잘 표현했는데 정말 겨울밤의 1경은 여

름밤의 1경보다 훨씬 길었다. 이것이 부정시법이다. 그래서 긴

겨울밤의 시간과 짧은 여름밤의 시간을 같은 물시계로 나타내

려면 여러가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이 흘러내리

는 속도가 계절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조선시대에는 계절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경(更), 점(点)의

눈금을 새겨 넣은 잣대를 바꿔가며 사용했다. 즉 24계절에 따

라 24개의 잣대를 쓴 것이다. 정시법과 부정시법을 비교해 보

면, 부정시법이 조금 불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계절에 따라

서 밤시간과 낮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는 달

리, 햇빛이 밝은 낮에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의 사람들

에게는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

은 편이 생활감각으로는 오히려 편리했다. 시간은 공간과 물

질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과거 우리조상들은

지금과 다른 시간의 흐름속에 살았다는 것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 자자연연에에 대대한한 연연구구목목적적이이‘‘과과학학적적’’이이거거나나‘‘실실용용적적’’이이지지 않않

았았다다..

셋째, 자연에 대한 연구목적이‘과학적’, ‘실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측우기에서 이런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농경사회의

윤리를 발전시킨 유교의 정치사상에 의하면 자연속에서 일어

나는 모든 부조화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잘못에서 비롯하는 것

이었다. 이러한 관념으로 인해 심한 가뭄 등의 재이는 천명을

받아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잘못을 범하고 정치를 잘못

할 때 생겨나는 경고하고 여겨졌다. 세종대의 측우기는 이러

한 정치사상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즉 세종의 가뭄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표현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방편의 하나였으며 강우량을 통해 그해의 풍흉을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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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정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단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측우기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과학

적이고 실용적인 통계처리라는 목적보다는 유교적인 정치이

념에 바탕한 기우(祈雨)적인 측면이 더 중요했다.

㉱㉱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는는 문문헌헌자자료료만만 남남아아있있고고 복복원원되되어어 있있지지 않않은은 실실

정정이이다다..

한편 이같은 과학문화재의 특징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대부분 과학문화재는 문헌자료만 남아있고 실제로 복원

이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은 경복궁 복원과

함께 과학문화재 복원10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세종대의 복

원대상 과학문화재는 간의대, 혼의, 혼상, 간의, 규표, 옥루, 자

격루, 일성정시의, 앙부일구, 정남일구, 천평일구,  현주일구

등 15점이다. 문화재관리국은 97년까지 천문관측기기를, 그리

고 2001년까지 시간측정기기들을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앙부

일구와 일성정시의 등의 일부만이 복원되었다. 특히 자격루는

15억의 예산을 들여 경복궁에 99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992년에 처음 복원작업에 착수하여 수년간에 걸친

노력을 쏟고 있는 셈이다. 자격루외에도 우리 과학문화재의

가치는 과학사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알려진 바가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중국과학사

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니덤이 1950년대 복원하여 복제품을

세계의 유수한 과학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문화제의 복원이 이처럼

늦어진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그 모형에 대한 기능과 운영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제대로 된 복원물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

에서 상품화한다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에에 반반영영된된 한한국국과과학학의의 특특징징은은‘‘전전통통과과의의 단단절절’’

이이다다..

전통사회에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전통이 현재에 와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현재의 과학기술은 전통적 과학

기술과 그 맥을 전혀 달리한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에서 세계

적인 발명을 이룩한 성과와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업적들이 전혀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텐베르크보

다 200여년 앞선 금속활자를 비롯하여 고려청자, 분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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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백자, 정교한 기계장치를 지닌 물시계 자격루, 임진왜란

을 극복하는 데 공헌한 거북선의 제작기법 등이 더 이상 발전

되거나 계승되지 목하고 서구의 과학기술 앞에서 스러져 간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서구 과학

기술의 결과물들이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힘의 형태로 밀려들

었을 때 한국은 거의 무방비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더구나 곧이어 시작된 일제의 통치로 인해 조선의 관료

체제가 와해됨으로써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담당해 온 모든

기구들이 소멸되고 이와 전혀 무관한 일제의 통치기구가 이

모두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로서는 서구의 과

학기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이를 기

왕의 토대를 바탕으로 토착화시켜 나갈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

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가 물러간 1945년에는 일제

에 의해 버티고 있던 이러한 체제가 와해됨으로써 주체적 과

학기술을 새롭게 구축할 계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사

회는 이미 이를 독자적으로 이룩할 토대를 거의 완전히 상실

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간 남한 지역

에서는 다시 그 과학기술의 토대를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제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과학기술은 완전

히 서양의 과학기술로 재편되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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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응응용용화화의의 주주요요접접근근방방향향

①① 문문화화,,  이이념념적적 접접근근

과학문화재는 서구과학의 관점에서 과학적이지 않다. 하

지만 전통시대의 과학정신이 숨쉬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과학문화재의‘과학성’과 일반 문화재나 전통과학기술의‘과

학성’은 다른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문화재인 앙부일구

와 우리 전통문화의 하나인 옹기나 초가에 담긴‘과학성’의

의미는 다르다. 과학문화재에는 15세기 첨단 과학기술도구였

다는 과학성이 있고 옹기나 초기에는 우리조상들이 생활속에

서 터득한 과학적 슬기가 있는 것이다. 즉 과학성이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문화재 문화상품은 분명 과학적 도구나 실험기

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대체로 두가

지 종류의 교육을 조화시키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하나는

솔로몬 왕국의 실험실을 건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른 하나

는 작은 꽃들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진지하게 감상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할 때, 과학문화재 문화상품은 어떤 목적에 더 근

접해 있다고 할 수 있나? 과학문화재 문화상품은 앞서 지적했

듯이 문화적 질을 충족해 주는 미적인 요소를 갖춘 상품이다는

점에서 후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과학문화재 문화

상품은 과학문화재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가가‘‘과과학학적적’’이이지지 못못하하다다고고 해해서서 한한계계점점이이라라고고

는는 할할 수수 없없다다..  과학문화재의 형태에 현대 과학기술의 기능을

복합시키거나, 과학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현대 과학기

술의 기능을 바꾸면 된다. 즉 앙부일구의 경우, 앙부일구의 형

태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기능적 요소를 첨가하

여 상품화하던가, 아니면 앙부일구의 시계라는 기능을 15세기

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디지털 시계

기능으로 바꾸어 시계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면 되는 것이

다.

해시계, 물시계에서는‘시계’, 측우기에서는‘측정’, 천문

도, 천문기기에서는‘관측’이라는‘과학적’이미지가 있다. 당

시 해시계, 물시계, 혼천의 등에서 관측, 측정되던 복잡한 기능

과 메카니즘을 과감히 버리고 현대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이

미지로 대체시킨다. 15세기에는 시계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필

요하지 않았고 측우기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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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문화재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과학문화

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데 주력한다.

과학문화재에 있는 형태적, 기능적 요소에만 국한되지 말

고 전통문화의 세계관(사상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도 고려

할 만하다. 즉 서구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화적 의미들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시계나 물시계에 주기와 순

환을 기초로 한 동양적 시간관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천

체관측 장비들의 경우에는 하늘과 인간, 선조들의 공간관이

어떻게 배어있는지 등을 담아낸다.

결국‘과학정신’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시대의 과학

성을 기능적인 현대의 과학기술로 바꾸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통시대의 과학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②② 자자원원의의 가가치치지지향향적적 접접근근

과학문화재를 문화상품화할 경우, 이 제품이 가지는 특징

을 분석해 보자. ‘과학문화재의 문화상품’이 가지는 성격은

그 단어에 들어있다. ‘과학’, ‘문화재’, ‘문화’, ‘상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과과학학적적이이다다..  문화의 여러분야 중에서 자연과학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② 전전통통적적이이다다..  문화재는 한국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여주

는 것이다. 전통적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닌다.

③ 문문화화예예술술적적이이다다..  문화적, 예술적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비(非)물질적인 성격을 지닌다. 때로는 예술적이란 고

품격이란 뜻을 담고 생활적, 대중적과 대립되는 의미로

쓰이기로 한다.

④ 상상품품이이란란 경경제제적적 가가치치로로 평평가가받받는는다다..  문화상품도 어쨋

든 상품으로 생산, 유통, 판매의 경로를 거친다. 최근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마케팅개념이 도입되어, ‘예술

경영’, ‘예술경제’등이 등장했다. 문화예술과 경제의

접목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다.

㉮㉮ 문문화화 요요소소

과학문화재의 문화적 요소는‘전통적’, ‘한국적’, ‘동양

적’, ‘귀족적’등의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이라는 말의 뜻풀이를 하자면 그것은‘전하여(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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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統)’것이다. 그것은 그저 전해져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받드시 현재에 이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전통의 한

쪽 끝은 과거 역사로부터 전해져오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 끝

은 바로 지금 여기의 삶에 이어져 있어야만 한다. 현재로 이어

지지 않는 전통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통일 수 는 없는 것이다.

전통은 재현, 계승되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 발전시켜야 한

다. 문화의 전통성 확립은 과거의 것을 회고하는 과거지향적이

라기 보다는 현재의 적합성을 갖는 문화적 유산을 뜻한다. 즉

현대화가 더욱 계속되더라도 적합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문화적 연속성을 확립하는 것이 문

화적 전통을 확립하는 길이다. 이번 과학문화재 문화상품화에

는 이런 관점이 베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동양적’관점이 미래 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전세계와 선진제국의 관심사는 산업사회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에 대한 반성

으로 인하여 자연과의 유기적인 조화와 함께 한정된 지구 자

원을 갖고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인류가 살아갈 것인가가 초미

의 관심사가 되어있다.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지

나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이고 능률위주의 기능

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모두 함께 공존하고 연대될 수 있는 공

동체 의식이 다시 부활되고 있는 상황이며, 디자인 분야의 구

체적인 현상 또한 모더니즘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기능위

주의 물질에 대한 관점을 인간과 물질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의미를 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들을 돌이켜 생각하면 산업사회에서의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

제는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통합화, 일원화하는 현상이라고

볼 때, 미래의 디자인에서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

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동양의 자연과 인간, 주체

와 객체, 인간과 물건과의 일원론적인 사고방식, 불교적인 경

제관(최소의 것이 가장 좋은 것), 관조적인 입장과 삶의 의미와

부할 등이 새로운 미래사회의 디자인의 패러다임과 일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제 우리는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 속에서 좀 더 자신을

갖고 우리의 것-한국적인 것을 세계시장에 내보일 수 있는 시

점이라고 생각된다. 단 이것은 과거의 색채나 문양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특성을 세계화할 때이다.

지금까지 한한국국에에서서‘‘한한국국적적인인 것것’’은은 대대개개‘‘전전통통적적’’인인 것것

을을 앞앞세세워워 옛옛 것것의의 형형식식적적인인 재재현현이이나나 모모방방이이었었다다고고 할할 수수 있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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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었다.

이러한 속설의 배후에는 용에 대한 외경심과 신비감이 숨어

있다.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용을 말하는 것을 보면 <설문(設

文)>에“용은 비늘이 있는 동물 중의 우두머리이다. 능히 어둡

거나 밝을 수 있고 가늘거나 커질 수 있으며, 짧거나 길어질 수

있다. 춘분에 하늘에 오르고 추분에 연못에 잠긴다”하였고 <

회남자>에서는“깃털과 털, 비늘과 딱딱한 껍질을 가진 모든

것을 모두 용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본초강목>

에는 "비늘을 가진 것들의 우두머리"라 하였다. 이와 같이 용

은 모든 동물의 근원이며 조화의 변실을 자유 자재로 할 수 있

는 동물이며, 지상과 천상을 오르내리는 동물이다.  또한 용은

81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99의 수를 갖추고 있어

陽의 동물이며 용염(입 언저리에 나는 수염)과 용주(턱 밑에

있는 구슬), 용조(발톱), 그리고 용각(뿔)을 갖춘 신체적 특징을

지닌다.

㉯㉯ 기기능능 요요소소

과학문화재는 기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형태

적인 미를 추구하는 다른 문화재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과학문화재는 15세기 자연을 관찰하는 과학적 기구였다. 그

기능은 시간의 측정, 천문관측, 우량계, 측량기기 등의 실용적

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당시의 기능을 그

대로 복원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 변용을 거

쳐적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적 기구로서 상품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적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과학적 기구라는 이미지에 겉맞는 기능적 요소를 재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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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이이제제 가가장장 한한국국적적인인 것것이이 가가장장 전전통통적적인인 필필요요는는 없없다다는는 인인

식식전전환환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가가장장 한한국국적적인인 것것은은 현현대대의의 관관점점에에서서 옛옛

것것의의 새새로로운운 창창조조에에 있있다다..

과학문화재의 전통적인 요소에 현대적 요소를 복합하여

‘한국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 형형태태 요요소소

과학문화재의 형태적(조형적)특징은 한국적인 단아한 선

으로 곡선, 곡면이 사용. 화려한 장식이 거의 없는 자연적 모

양. 무겁고 깊은 느낌을 주고 용과 같은 대범한 문양을 쓰고 있

다. 

그리고 과학문화재에서 특이하게 등장하는 용의 형상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용은 전통시대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

는 대표적인 디자인이다. 동양에서 나타나는 용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옛 동양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을 우주의 가운데 놓

고 모든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

고 그 결과를 인간사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자연물은 그것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화면의 그것은 이미 본래의 자연이 아니며

다만 인간적으로 해석되고 탈바꿈된 자연임과 동시에 화가의

사상과 정서를 매개하는 상징물인 것이다. 이렇듯 동양미술에

등장하는 소재는 화가의 사상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매개체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이나 봉황 등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줄기차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용은 소위 사령(四靈) 중의 하나인 상상적 동물로 그 권위

와 조화 능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물이다. 실제로

는 신비와 초능력을 지닌 복합적인 개념의 동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용이 지니는 천변만화의

조화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용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

되는 천변만화의 조화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끝

없는 욕구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용은 고래로 동양사람들에 있어서는 신령의 걸물이요 권

위의 상징었다. 전설에 의하면 용이 구름 속에서 학과 연애하

여 봉황을 낳았다고 하고 땅에서 암말과 결합하여 기린을 낳

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사자도 용의 아홉자식 중 하나라고까

지 생각할 정도로 용은 천변만화가 무궁하여 사람들이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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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응응용용화화 기기술술모모델델 --  복복합합화화

11))  복복합합화화 개개념념설설정정
복합화디자인이란 개발목표에 맞추어 선택된 2가지 이상

의 요소들을 디자인적으로 결합시키는 문화상품개발 방법을

권한다.

이러한 다요소간의 결합방법을 크게 형태적, 기능적, 문

화적결합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적 결합형태가

목적에따라혼용될수있다.

이러한 복합화를 통해 개발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

으며, 이는 다양한 상품개발에 대한 방향설정을 가능케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 기호 및 구매능력에 능동적으로 대

처할수있을것이다.

개발방향에맞추어디자인전개시앞서의접근방향모색에

서 검토된 소비자요구(NEED)의 사항이 고려되어 상품성 확

보에노력해야할것이다.

22))  복복합합화화의의 분분류류 및및특특징징

복합화는 복합되는 자원요소의 성격에 따라 또는 복합되

는 형태에 따라 방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

적· 성격적 분류에 따라 일괄된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결결합합형형태태 특특 징징 요요소소결결합합
·자원의특성이유지
·자원의가치중심적개발 형태+문화
·상품적가치를높이는다양성결여
·제품개발의다양성가능
·자원의특성, 자원가치의감소 중심+기능
·특정목적개발에용이
·주로외국의문화자원을결합하는
형태
·복합화의다양성에제약
·복합화되는요소의인지도에따라 중심+문화
상품성획득
·자원가치, 특성유지곤란
·특정목적에적용용이
·자원의특성, 가치, 고유성유지
곤란 중심+형태
·문화상품으로서의 identity 부족
·개발의다양성확보

중중심심요요소소
++11차차요요소소

중중심심요요소소
++22차차요요소소
((연연관관문문화화재재))

중중심심요요소소
++22차차요요소소
((해해외외문문화화재재))

부부분분요요소소
++부부분분요요소소

십이지상

십이지상

일성정시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중심요소

1차요소

2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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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화에서 발생되는 자원의 고유성, 문화, 복합

화 되는 요소와의 관계는 적용되는 요소와 중심요소와의 문화

적, 형태적, 기능적 관련성이 적을수록, 또한 본광화되는 요소

의 개체 수가 많을수록 중심자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가치가훼손된다할수있겠다.

즉, 문화상품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 볼 수 있으며 디

자인전개에따라서오히려상품성을높일수있다. 

따라서문화상품개발이추구하는고유한목적, 문화의보

급, 해당문화의 일상화, 생활화를 통항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에서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발 다양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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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복합합화화 디디자자인인의의 전전개개과과정정

문화상품의 복합화 개발은 수요창출과 그로인한 수익창출의 일반적 상품디자인

과달리, 문화상품으로서의고유의가치, 즉 해당문화의전파, 문화의생활화를통한

삶의질향상이라는목적에이바지해야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상품의 재료가 되는 문화자원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수반되면

서 진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미 많은 문화자원이 그 개발의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문화상품 디자이너는 개발 전과정에 이러한 자원의 이해에 기초한 감각

적 접근을 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연구에서 다루는 복합화 디자인기술 전개

를정리해본다.

개발목표설정·개발된상품을통해 무

엇을전달하는가

·개발의소재는무엇이 적

당한가

·어떠한상품이요구되는

가

·요구되는상품의개념적

모습찾기

·상품으로다듬어진모습

찾기

개발 Theme 설정
주소비층결정

자원 메트릭스 구축

대상문화자원조사및분석
관련자원조사분석
분야별요소추출
상품방향설정에따른요소보완

상품개발 방향설정

유사상품조사및분석
소비자기호분석
유통환경을고려한마케팅전략검토
소비자반응기초조사
소비자구매력분석에의한생산가이드라인설정
제품기능설정
상품성을고려한디자인가이드라인설정
- 복합화형태결정
- 요소간결합형태결정
- 응용개발방향설정

개념디자인 개발

Idea Sketch
생산체계검토
소비자반응조사
평가및선택

개념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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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체체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문문화화요요소소))  --11

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앙부일구 소재로 우리문화를 느낄 수 있

는 기능적 상품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호상품

··개개발발방방향향

앙부일구의 고유 특성(형태적, 문화적)

을 살리면서 특히 12지신에 담겨있는

조성들의 시간, 방위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강조한다.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12지신을 입체캐릭터화하여 12시간의

해당시간에 위치시키고 기존의 앙부일

구의 시간선, 절기선을 그대로 이용한

시간계시 기능을 유지한다. 시보기능은

시간선을 따라 움직이는 추, 혹은 바늘

의 형태로 하며, 본래의 앙부일구에서

와 같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입체캐릭터

가 자체 회전, 혹은 위치를 움직이며,

시보한다. 야간에는 상부조명Ⓐ을 이

용, 시보 혹은 계시 기능을 첨부할 수

있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입체캐릭터의 동작시 각 캐릭터의 특

색있는 음향을 작동시킬 수 있다.

-제품의 운반등을 고려. 상부조명대와

몸체, 입체캐릭터, 받침대등을 분리형

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저가품의 개발일 경우. 저가 양산가능

소재 적용 및 Ⓐ부분을 생략할 수 있

다.

Ⓐ

십이지상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44))  타타입입별별 복복합합화화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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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체체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문문화화요요소소))  --22

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앙부일구를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을 생

각케하는 제품

··개개발발방방향향

앙부일구의 시보기능을 세종대왕의 일

과와 연계시켜 표현함으로서 세종대와

의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

러한 앙부일구를 만들어낸 세종의 과학

문화업적을 느끼게 한다. 

·주소비층: 청소년/성인

·사용장소: 주거공간, 사무실등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앙부일구 형태를 비교적 원용하고,  Ⓐ

부분은 계시기능을 위한 LED로, Ⓑ 부

분의 레일을 따라 세종대왕의 입체상

이 회전함. Ⓒ부분을 세종대왕의 일과

를 일러스트등으로 표현, 장식한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세종대왕의 입체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보기능시, 약간의 동작을 첨가

할 수 있다.

-동작시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등의 고

유음악이 처리될 수 있다.  

-저가품의 개발시 전체적인 형태를 보

다 단순해지며, 입체상을 중앙에 위치

시키고, 시보기능은 입체상의 회전에

따라 계시한다.

Ⓐ

Ⓒ

Ⓑ

조회 석강 저녁식사 집무 문안인사 취침

기상 문안인사 아침식사 조회 점심식사 주강



중중심심요요소소++기기능능요요소소 요요소소추추출출표표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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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심심요요소소 ++  기기능능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

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앙부일구와 그외의 대표적 과학문화재

를 결합시켜 전통과학문화의 우수성을

표출

··개개발발방방향향

앙부일구와 천상열차분야도를 결합하

여, 조선시대의 우리별자리를 보다 입

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태양을

통해 시간을 추정하고, 밤하늘의 별자

리를 관측 기록, 우리선조의 과학기술

을 느끼게 한다. 

·주소비층: 청소년/성인

·사용장소: 주거, 사무실내공간 등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부분은 앙부일구를 원용하여 전자시

스템을 이용하여 계시. 시보기능을 둔

다. Ⓒ부분은 인쇄, 혹은 부조의 형태

로 천상열차분야도의 별자리를 표시하

고, 야간시 광섬유LED등을 이용한 조

명기능을 첨가한다. 주,야간 모두 Ⓒ부

분의 별자리모습이 Ⓑ부분의 광택계소

재 를 사 용 .거 울 효 과 (MIRROR

EFECT)를 부여, 별자리의 모습이 보

다 입체적으로 투영되도록 한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고가품의 개발시 Ⓒ부분의 별자리조명

을 순차적으로 점멸시킬 수 있다.

-저가품개발의 경우 Ⓒ부분의 조명효과

를 생략될 수 있다. 

Ⓐ

천상열차분야도

Ⓒ

Ⓑ



중중심심요요쇼쇼++현현태태요요소소 요요소소추추출출표표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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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심심요요소소 ++  형형태태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

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우리과학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형태미

를 최대한 부각시켜 우리선조의 높은 조

형의식을 보인다.

··개개발발방방향향

앙부일구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동시대 관련 과학문화재 중 조형미가 우

수한 일성정시의를 결합시켜 조형미를

강조한다.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일성정시의 관측부분에 조명을 부착

그 기능을 대신하게한다.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조명의 방향, 혹은 조명자체

를 움직이게 하여(Ⓔ) 시표에 의한 그

림자Ⓒ가 나타나게하여 시보를 하게한

다. 조명의 제어는 전자계를 이용한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저가품의 개발시 조명을 이용한 그림

자 시보기능대신 바닥선(Ⓓ)을 이용,

시보한다. 또한 앙부일구의 다리구조

를 보다 단순처리할 수 있다.  

Ⓐ

일성정시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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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우리과학문화재를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

근하게 알리고, 아울러 앙부일구가 우리

가 창안한 독특한 시계이며, 이러한 시

계를 통해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는 교육적가치가 있는 상품개발

··개개발발방방향향

과학문화재의 특성상 어린이들이 이해하

기 힘들며, 다소 딱딱한 점을 쉽게 접근

시키기위해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친근

한 미키마우스, 둘리 등의 캐릭터를 복

합화한다. 아울러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

게 할수 있도록. 자신의 하루일과를 시

계에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시간의 소중

함을 일깨워 준다.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앙부일구의 시보대신 입체 미키마우스

케릭터Ⓐ를 통해 시보할수 있게 하며,

자신의 시간대별 사용계획을 시간대의

조립식 키트(KIT)Ⓒ를 사용해 작성하여

조립Ⓑ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저가품개발일의경우 앙부일구의 하단

부를 단순처리 할 수 있다. 

-입체캐릭터의 계시기능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요, 효과음향 등을 삽입할

수 있다. 

-저가품일 경우 전자식제어보다는 테

엽을 이용하여 어린이들 스스로의 힘

으로 동력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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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심심요요소소 ++  문문화화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22

중중심심요요소소 ++  문문화화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22 요요소소추추출출표표

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외국인들에게 우리 과학문화재의 우수성

과 우리의 세종대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제품개발

··개개발발방방향향

세종대왕을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vinci)라고, 과학사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점에, 서양

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미지와 세종

대왕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과학적 업적

에 대해서는 동등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아울러 서양인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다

빈치를 통해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시계의 계시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세

종대왕상에 따라 Ⓒ면상에서 표시된다.

바탕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공

학 설명도가 인쇄되어 두 인물간의 상관

관계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한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외국인들에게 보다 더 호감을 주기위

한 방안으로 앙부일구의 다리부분Ⓓ를

이태리의 대표성있는 가구 양식의

(Classic한 양식)의 일부를 결합, 디자

인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춰, 다리와 몸체,

인물상 등을 조립식으로 하여, 본인들

이 조립, 설치할 수 있다. 

-저가품 개발시는 시보 동작을 단순화

하며, 하부구조를 저가형으로 단순 처

리 할 수 있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종대왕

개개념념스스케케치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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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심심요요소소 ++  기기능능요요소소 복복합합화화--33

제4 장

··개개발발목목표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선조의 과

학성을 앙부일구를 통해 일깨워 주고,

아울러 우리 과학의 앞날을 생각케 할

수있는제품

··개개발발방방향향

앙부일구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

문화재와 현 우리나라 기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 무궁화 위성을 결합시켜, 과

거의 우수한 과학문화가 현재에도 이어

져오고있음을알릴수있도록한다.

··개개념념디디자자인인

주 사용층이 청소년층임을 감안, 그들

이가깝게사용할수있는탁상용시계로

개발하며, 앙부일구의 계시원리를 그대

로 이용하되 자연광대신 무궁화위성 형

태의 조명을 이용한다. Ⓐ의 위성이 움

직임Ⓒ에 따라 시표Ⓑ에 의해 그림자가

계시되며, 시간에 따라 시보는 청소년

들의 성향에 맞추어 용비어천가나 우리

의 대표적 국악을 컴퓨터 음악(MI·DI)

로 표현한다. 

··응응용용개개발발예예시시

앙부일구는 시간의 계시뿐 아니라 절기

의 변화도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위성의 위치(●)를 절

기마다 조절하여 앙부일구의 과학성을

체험하도록했다.

무궁화위성

Ⓐ

Ⓑ Ⓒ Ⓓ

시간의 변화 절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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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속장식의 목걸이, 마우스패드, 게임기, 장난감, 고급 펜 셋트 등

㉮ - 5 펜, 테이블, 컵과 컵받침 등

㉮ - 6 실내블라인드, 청동거울, 머그잔 세트 등

그래픽을 이용한 마우스 패드 ▼

◀ 게임기 / 그래픽, 입체 등 이용

(10대, 장난감)

고급 펜 셋트 / 선물용 ▶

금속장식 / 

목걸이(20대, 악세사리) ▶

저가형 펜, 기타제품 ▶

▲ 해시계의 모형 펜

▼ 저가형 CUP 받침

해시계 입체 패턴 테이블 ▲

실내“브라인드”인쇄(실내장식품) ▲
◀“앙부일구”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머그잔 Set

용의 형상 + “앙부일구”, 거울(청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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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기타타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 개개발발예예시시

제4 장

㉮㉮ 기기타타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개개발발예예시시 --형형태태요요소소를를 중중시시으으로로 한한 복복합합화화

소형 앙부일구 복제품 ▶

여러가지 해시계를 한곳에서 ▶

▼ 중·대형 복제품 (장식, 소장품)

▲ 휴대용 앙부일구

㉮ - 1 복합화

㉮ - 2 기념공간이나 공원의 대형 조형물

㉮ - 3 해시계의 복제 상품

◀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대형 설치용

※ 복제화(현대화)

- 단순복제보다는 현대 Desktop에

적합한 장식품으로 개발.

- 1:1, 축소복제품

- 다중복제, 변형복제

- Image 평면화(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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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앙부일구 악세사리를 부착한 모자, 열쇠고리, 우산 등

㉮ - 8 거실용 대형조명, 휴대용 장신구 등

㉮ - 9 해시계 테이블

▼ 입체“모형”부착시킨 모자

▲ 그래픽을 우산에 적용◀ 열쇠고리

▲“앙부일구”의 디자인 요소(형태, 그래픽) 적용

◀ 거실용 대형 장식품(조명)

야외용 대형 복제품 ▲

◀ 휴대용 소형제품

▼ 장식용 복제품(다양한 제품)

양양부부일일구구의의 디디자자인인 응응용용

- 실내 Teble(Tea)

- 예술성을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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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앙부일구 형태를 재현한 조명등

㉯ - 2 CD, 필통, 퍼즐, 타일, 거울 등

㉯ - 3 해시계 테이블

㉶㉶ 기기타타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개개발발예예시시 --기기능능요요소소를를 중중시시으으로로 한한 복복합합화화

◀ 실내 조명 기구

◀ 달력과 시계를 앙부일구처럼

동시에 볼 수 있음(전자식)휴대용 앙부일구를 현대화. 포켓용(나침반기능/시계기능)

◀ 예술성이 가미된 청동 거울

Computer프로그램 ▶

(시계, 게임 등)

필통이나 보관함에 적용 ▶

▲ 빛에 따른 그림자 변화를

디자인적으로 응용한 타일

1000pcs 이상의 퍼즐 ▲

▼ 해시계의 기능을 살리기 위

해서 내부에 조명을 장치,

조명이 움직이게 함.

▲“앙부일구”+ 달력(시계기능)

해시계를 이용한 달력 ▶

(그래픽 기본)

전화카드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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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스탠딩 조명등

㉯ - 5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용시계

㉯ - 6 탁상용시계, 다이어리

간간접접조조명명 SSttaanndd

- 용의 Image Legs.

- “앙부일구”의그래픽을천정면에

비춰서이미지표현

단순화 / 조형성

(“앙부일구”시계)

·앙부일구의 과학적요소의 복합화

·앙부일구의 특징인 시간측정 + 절기측정기능을

현대화

- 앙부일구의 시선을 그래픽화하여 다이어리로 응용

- 형태적 특징 중 하나인 불꽃시침과 오목반구형태를
그대로 현대 시계에 적용

·용도 - 탁상용 시계 / 다이어리

·재질 - 나무, 청동, 종이

◀ 탁상용 시계

소형“앙부일구”응용 손목시계

(오목반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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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짜에 불이 켜지는 달력

㉯ - 8 손목시계

㉯ - 9 휴대용 앙부일구

▲ 시간을 전자식으로 표기하여

전체적 모던함과 기능적 요소

를 강조 할 수 있다.

·앙부일부의 특징 중 하나인 시간측정 + 절기측정을 현대 과학에 복합

화 시킨모델(현대문명(과학) + 조선시대 과학)

·형태요소와 기능요소의 결합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이 전자식 표기(디지털화)

·앙부일구의 오목반구의 형태와 왕권의 상징인 용문양을 밴드에 처

리하였다.(상징성 강조)

·서양문화와의 형태/기능적 요소의 복합화 모델

·시침과 분침은 오목반구 형태를 따라 수직이 아닌 곡선 형태

날짜에 불이 켜짐. ▶
(한눈에 날짜를

알아볼 수 있다.)

·휴대용 앙부일구의 현대화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 시계/ 나

침반 기능 첨가

·앙부일구의 오목반구형태를 그대로

살리되 휴대하기 편리한 캡슐형태

·재질

- 플라스틱

뚜껑은 투명재질, 몸체는 선명한 칼

라의 불투명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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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앙부일구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 제품

㉯ - 11 앙부일구의 오목반구형과 용 이미지의 시계

㉯ - 12 해시계를 응용한 탁상시계

손손목목시시계계

- 앙부일구의 형태를 살린 Body

- 가죽벨트(용의 이미지)

- 차별화된 디자인

-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디자인

·그림자를 이용한 앙부일구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

(그림자를 이용한 시간측정)

·태양광선 아래서만 측정가능했던 시간을 실내에서도

측정 가능하도록 조명을 시계안에 설치

·조명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해당시간에 위치하

도록 조정

·형태요소와 기능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델

DDeesskk  TToopp형형 시시계계

- 앙부일구의 이미지 형상화

- 조성의 움직임을 이용한 해

시계 기능 수행

- 60。, 90。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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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4 장

㉯ - 13 해시계를 응용한 벽시계

㉯ - 14 조명이 움직이는 해시계

조조명명을을 움움직직여여서서 그그림림자자를를 나나타타냄냄

- ON/OFF → 시간 볼때만 라이트

- OUT DOOR 상품 → INDOOR 상품

SSiimmppllee  DDeessiiggnn

- 간결한 현대적인 벽시계 디자인

- 불화살, 앙부일구 형상적용

- 디자인의 응용

- 시간측정 + 현대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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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학문화재의 소개책자, 포스터, 엽서 등

㉰ - 2 캐릭터 개발, 영상·CD 타이틀 제작

㉰ - 3 세종대왕 캐릭터와 도장형태 글자디자인

기기타타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기기타타

캐릭터화 ▶

용을 주제로한 캐릭터 ▶

◀ 영상비디오

소개, 실영 영상

교육용
◀ computer cd-rom title

메모지 & NOTE ▶
▲ 소책자, 설명서, 엽서류

▲ 벽걸이 대형 포스터

“천”인쇄

▲ 앙부일구의 역사적 의미, 

제품설명 책자

㉰㉰ 기기타타 시시뮬뮬레레이이션션개개발발예예시시 --  복복합합화화



-153-

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4 장

㉰ - 4 장식용 액자, 벽걸이, 스티커 등

㉰ - 5 T셔츠, 가방의 바클, 열쇠고리, 쇼핑백, 손수건, 스카프 등

▼ 벽걸이 장식형 인쇄

◀ 단순화 시킨 장식품 / 모조품

▲ 다양한 그래픽의 스티커

(에폭시, 입체 등등)

◀ 고급 장식용 액자

▲ 그래픽 이용한 T-셔츠

열쇠고리(축소형) “앙구일구”▶

손수건, 스카프에 장식으로 적용 ▶

◀ 소형 입체 바클로 이용

(예) 핸드백

▲ 그래픽을 이용한 쇼핑백





㉱ 기타 시뮬레이션개발예시 -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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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복복합합화화 디디자자인인 개개발발을을 확확대대 적적용용한한 CCAASSEE  SSTTUUDDYY

과학문화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복합화 디자인기술 모

델을 기타의 문화상품개발에 응용 적용해 봄으로서 본 연구의

확대적용가능성을타진하기로한다.

적용대상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마다 지방 고유의

문화를자원으로상품화하려는노력이경주되고있다.

이러한노력은비단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라기보다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및 지역문화의 보급 전파라는 문화지

향적욕구의현상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상품개발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

운 점은 그 개발의 필요성에 비해 개발방법 및 개발소재에 대

한 자신감 결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

의하나의대안으로본연구의개발패러다임

(Paradigm)을 적용해본다.

따라서복합화디자인방법을적용 CASE STUDY해 봄으

로서본연구의활용성을검토해보고자한다.

··대대상상지지역역

부여일원

··개개발발배배경경

부여는 백제의 수도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도시

이며, 또한 많은 백제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다. 부여를 포함한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신라

문화권의활발했던개발에비해저조한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내·외국인은 백제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신라문화권의

중심인 경주보다는 오히려 부여, 공주 등의 백제문화권에

관심이크다는것은이미실증적조사가되어있는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실제 문화관광 소비

로 이어 줄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상품화 해야 하는

것은당연히요구된다하겠다.

개 요

개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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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그러한 문화 중심지가

부여라는이미지를심어줄수있는제품

·백제의 대표적 유물인 백제금동향로를 통해 백제인의 탁월

한 조형세계와 제작기술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품개발

금동향로로 백제유물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조형성과

제작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백제문화는 당나라의 문

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당시의 일본 고급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

다.

따라서 2차 문화요소에는 당과 일본의 문화자원을 포함시

킬수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제사때의“향로”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는

관련“제기”나 오늘날의 방향제, 가습기와 구조적으로 유사

했다.

·형태적으로는 동시대 백제의 기타 문화재와 일련의 동질의

성격을지닌다하겠다.

개발 목표 설정

개발방향설정



대상 자원인 금동 향로는 백제 시대 황을 위한 제기의 용도이거나 왕
의 행차시의 의식용으로 사용된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하단부(A)의 용은 대표적 수중 생물로, 상부하단(B)
의 연꽃은 신비의 광명과 환생을 담는 상징으로, 뚜껑(C)는 지상계의
산악과 짐승 및 신선을, 정상(D)에는 봉황과 원앙을 배치 양을 대표
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 향로는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7세
기 초에 백제인들의 정신게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
제 공예품의 진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교와 신선 사상이라는 동양
인의 사고 체계를 형성한 장어한 듀바퀴가 불꽃처럼 어우러져 성취된
백제인들의 세련된 공예 문화요, 화생 예술인 것이다.

<백제금동대향로, 극립청박물관>

댁제 금동 대향로와 관련된 연관요소를 추출하여 보면, 

- 형태 연관요소로는 백제의 기타 문화재들이나 동시대의
신라, 고구려의 문화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기능 관련요소는 향을 피우고 뚜껑을 씌어 구멍을 통해 밖으로 배
출했던 것에 비추어 오늘날의 방향제 관련 제품이나, 가습기 등과 연
관되어진다. 
또한 제사나 행사에 사용되어진 점을 오늘날 의식에 사용되는 촛대의
역할과 비슷하다 하겠다.

- 문화 관련 요소로는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의 유사 문하재가 있을수
없으며 동양의 신선사상과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소재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동향로로 대표되는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
시대 일본의 기타 문화제도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자원 메트릭스(metrics)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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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향향11

금동향로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대표적 문화자원을

보다 가깝게 생활화 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백제의 장신구와

의형태적결합으로새로운백제장신구를개발한다.

방방향향22

백제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을 위해, 백제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일본문화와 문화적 결합형태의 제품으로, 장식성과

기념성을중심으로개발

방방향향33

금동향로의 고유기능인 제기로서의 이미지를 살린 제품으로,

장식성과기능성을겸비한생활용품으로서의개발

방방향향44

금동향로로서의 기능적 역할, 즉“향”을 내보내는 역할을 강

조하는 제품으로, 유물의 고유 기능을 이해시키며, 생활화할

수있는일반제품개발

개발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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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되는 금동향로와 백제장신구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가

급적 살린 형태로 유지하면서 장신구로서의 기능적인 최소

의고려를한다.

-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그 크기나 기능적 다양성 즉 목걸이,

장식용액세서리(Accesory) 등으로발전시킨다.

- 제품의 기념성을 강조하는 구성으로, 특히 하단부의 일본

법륭사 5층탑과의 형태적 결합으로, 일본인들에게 문화적

인지도를높이고, 상품적흥미를유악시킨다.

- 상부의 소형 디오라마적 기법의 연출은 조명, 배경은 악중

의결합도고려한다.

- 금동향로와타백제유물을결합시킨장식용촛대로서, 우아

한형태적특징을최대한살리는디자인

- 크기의조절이나판매가에따라전기를사용한장식용등이

나, 실제의촛대로서의기능개발도가능하다.

- 금동향로의장식성을최대한살리는디자인으로, 낮에는장

식으로, 밤에는 무드조명(MOOD LAMP)로서의 기능을 부

여한다.

- 제작시적용, 소재에따라다양화할수있다.

개념 디자인 개발

CONCEPT DESIGN 1

CONCEPT DESIGN 2

CONCEPT DESIGN 3

CONCEPT DESIG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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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복복합합화화 디디자자인인개개발발에에 대대한한 소소비비자자반반응응조조사사

·조사개요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1번과 2번이 3,4에 비래 상대적으로 높

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1의경우 자체요소만으로 구성된

자체복합화의 경우이며, 2의 경우 자원(천상열차분야도)과의

복합화가가장두드러진방법이다.

1은 제품의 기능상 시보를 알리는 작동과 음향이 수반되는 형

태로 소비자는 그러한 제품의 특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

로판단된다. 

2는 제품의 실용성면에서 기타제품과의 관계는 차별화되는

요소, 즉 시계와 실내조명 등의 겸용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나

타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 향후 상품

개발에활용하고자한다.

-제품의상품적(친근, 재미, 흥미) 요소

-제품의실용성, 기능성

등의배려가요구된다. 하겠다.

성 별
전체

1155..  가가장장 호호감감가가는는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 디디자자인인

1)전체 응답자 분석
▷“2번”이 가장 높은 41.8%, 다음으로 1번

(30.1)�3번 (16.4)�4번(11.6)순으로 나타
남.

▷ 성별에서는 남자는“1번(37.3)”과“2번
(39.0)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자는“2번”
을 선호하고 있으며, 연령별에서는 10대와
20대와 40대는“2번”, 30ㄷ는”1번(36.4)”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에서는 2번은 학생(46.4)과 주부
(47.6), 사무직(43.1)의 선호도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문화상품 개발 디자인은 기념품 구
입경험이 가장 많은 40대와 주부, 그리고
주요 Target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2
번”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문) 4가지 문화상품 개발 디자인 방법중 가장 호감이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 분
남 10대

연 령 별

1번

2번

3번

4번

30.1
4411..88
16.4
11.6

여

37.3
3399..00
13.6
10.2

25.3
4433..77
18.4
12.6

20대

36.4
4455..55
9.1
9.1

30대

22.6
4488..44
17.7
11.3

40대

36.4
3322..77
18.2
12.7

28.6
4422..99
14.3
14.3

구 분
학생

연 령 별

1번

2번

3번

4번

32.1
4466..44
14.3
7.1

주부

28.6
4477..66
9.5
14.3

사무직 전문직

29.4
4433..11
19.6
7.8

30.4
3344..88
17.4
17.4

•전체 응답자 분석

① 시계

② 야간조명등을 겸한 시계

③ 시계

④ 하루일과를 표시하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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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1..  가가장장 호호감감이이 가가는는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을을 구구입입의의사사

1155--22..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 적적정정 가가격격대대

제4 장

15-1) 전체응답자 분석
▷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문화상품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중 약 7명은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서는 여자의 구입의사가(71.3)
로 남자(69.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연령별에서는 자녀가 어느정도 자
란 40대(85.7)의 구입의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직업별에서는 전문직(82.6)의 구입의
사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70.6)�주부(61.9)�학생(57.1)순으로
나타남.

문) 가장 호감이 가는 과학문화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세요?

15-2) 전체응답자 분석
▷ 전체응답자가 10명중 약5명은“만원-

2만원(47.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제품별에도“만원-2만원”을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떠한 제품을 디자인하더라도
“만원-2만원”이 가장 적절한 가격대

로 보여짐.

문) 호감가는 과학문화상품의 적정 가격대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가격
1번선호 2번선호

연 령 별

5천원~만원미만

만원~2만원미만

2만원~3만원미만

3만원미만

14.4
4477..99
26.0
11.6

13.6
4455..99
26.0
11.6

18.0
4455..99
23.0
13.1

3번선호

12.5
4455..88
37.5
4.2

4번선호

5.9
7700..66
11.8
11.8

70.5 70.5 73.8

79.2

47.1

80

70

60

50

40

30

20

10

0
평균 1번선호 2번선호 3번선호 4번선호

•전체 응답자 분석

•전체 응답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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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55장장..    상상품품화화 기기술술 연연구구

11..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상상품품에에 대대한한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개개발발의의 근근
거거와와 요요소소

과학문화재 상품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특성이 모두 들

어있다. 과학문화재상품은 일반인들에게 팔리기 위한 상품이

며, 동시에 일반상품과는 다른 문화상품이고, 그중에서도 우

리나라의 과학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문화상품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서 마케팅 전략의 특성도 규정된다.

그러면 먼저 간략하게 과학문화재 상품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하는 근거와 마케팅 전략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1))  일일반반 상상품품적적 근근거거

마케팅(marketing)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소비자 욕

구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시장활동, 시장조사, 제품계

획, 유통경로, 물적 유통, 창고, 세일즈맨 판매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마케팅은 시장경제가 시작되면서부터 기업들에 의

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탄생, 그리고 상품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문화상품은 그 자체가 상품으로 개

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케팅의 관점이 부여되고, 적

절한 마케팅 전략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라 하겠다. 특히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의 다양한 욕구와 세

련된 취향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적절한 소재의 개발

·상품의 질 향상

·세련된 디자인

·사용상의 편리함

등등을을 고고려려해해서서 고고객객지지향향주주의의를를 통통한한 소소비비자자 만만족족의의 극극대대화화를를 위위한한

노노력력이이 요요구구된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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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문화화상상품품으으로로서서의의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개개발발의의 근근거거

과학문화재 상품은 상품이면서 아울러 문화상품이라는 특

성을 갖는다.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치약이나 휴지를 사는

행위와 박물관 뮤지엄 샵(museum shop)에서 유물의 복제품

이나 그밖의 문화상품을 사는 행위는 같은 구매행위이면서도

큰 차이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도 일반 상품의 마케팅과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 상품이 이윤의 창출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갖는데 비해, 문화상품은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과학이든

간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문화의 의미를 전파하고, 그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

진시킨다는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문화화상상품품으으

로로서서의의 마마케케팅팅은은 단단순순히히 판판매매를를 늘늘리리는는 것것에에 국국한한되되지지 않않고고

그그동동안안 일일반반인인들들이이 향향유유하하기기 힘힘들들었었던던 고고급급문문화화,,  전전문문가가들들 이이

외외에에는는 접접하하거거나나 이이해해하하기기 힘힘들들었었던던 전전문문가가문문화화를를 대대중중화화시시

키키고고 널널리리 확확산산 보보급급한한다다는는 주주요요한한 목목적적을을 갖갖는는다다..  

·판매지향주의가 아닌 문화의 보급

·전문가주의의 극복

·해당 문화의 일상화와 생활화

·삶의 질 향상

33))  우우리리의의 고고유유한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상상품품으으로로서서의의 마마케케팅팅

이 연구는 과학문화재 상품의 개발과 상품화 가능성을 모

색하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이 연구는 과학문화

재상품의 요소를 문화적 요소, 형태적 요소, 기능적 요소로 분

석했고, 이러한 요소들을 복합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과학문화재상품은 일반적인 상품으로서의 특성과 문화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지만 우리의 고유한 과학문화재를 자

원으로 삼아 그 자원화 요소를 추출하고 그를 기반으로 개발되

는 상품이다. 따라서 과학문화재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은 앞에서 설명한 근거 이외의 독특한 근거를 갖는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교육적인 측면이다. 

문화상품 전반이 갖는 문화의 일상화와 생활화, 그리고 그

에 의한 일반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특성은 이미 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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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욱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문화(科學文化,

scientific culture)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

지 과학문화, 또는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낮선 형편

이지만 과학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의 끊임없는 대화

(communication)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은

아득한 구석기 시대부터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이르

기까지 독창적인 과학기술문화를 꽃피워왔다. 이 연구에서도

많은 근거들이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수 많은 세계적인 과

학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유형 무형의 이루 헤아

릴 수 없는 고유한 과학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상당부분은 아

직도 우리의 의식주와 문화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

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극소전자혁명(micro-electronic

revolution)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사회

의 도래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어 놓고 있

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생물공

학(biotechnology)은 체세포(體細胞) 복제를 통한 생물복제에

성공하면서 인간복제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어 생명윤리를 둘

러싼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양상은 자칫 과학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만

들어낼 수 있다는 과학주의(scientism), 즉 과학기술 만능주의

를 팽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에서 거의

매년 되풀이되다시피하고 있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로 인한 기상이변(氣象異變)은 그동안 인류가 과학기술의 힘

을 빌어 자연에 가한 무리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재

앙이 되어 인류에게 되돌아올 수 있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힘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양과학이 자연을 개발의 대상, 개발을 위한 자원

(source)으로 보면서 자연을 대상화(對象化)시키고 나아가 인

간과 생명까지도 자원으로 삼는 기계론적, 역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과학은 자

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세계관, 생명중시를

기본으로 삼는 생명존중 세계관을 그 토대로 한다. 따라서 오

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과학 전통은 전지구적 위기로

까지 불리우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서양의 과학관과 서양 과학

기술이 빚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

점을 준다. 앞에서 분석한 우리 과학문화재의 여러 가지 요소

들(원형적, 순환적)은 환경문제의 근원에 깔린 우리의 인식론



-169-

제1 장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5 장

적 세계관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고 교육하는 훌

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상상품품은은 우우리리의의 고고유유한한 과과학학문문

화화를를 올올바바로로 인인식식하하고고,,  그그 현현대대적적 적적용용 가가능능성성을을 연연구구하하고고,,  바바

람람직직한한 과과학학문문화화를를 정정립립하하기기 위위한한 중중요요한한 수수단단이이 될될 수수 있있다다..

그그러러므므로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상상품품에에 대대한한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은은 학학생생과과 일일반반

인인들들에에게게 필필요요한한 바바람람직직한한 과과학학문문화화의의 정정립립,,  그그리리고고 과과학학교교육육

이이라라는는 측측면면에에서서 그그 중중요요한한 근근거거를를 갖갖는는다다 할할 수수 있있다다..  

·우리의 과학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

·우리의 고유한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첨단과학시대의 바람직한 과학문화의 정립

·학생과 일반인에 대한 과학교육

따라서 과학문화재상품의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여러 가

지 측면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

립되어야 할 것이다. 

22..  문문화화상상품품 마마케케팅팅을을 둘둘러러싼싼 현현황황

과학문화재상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여러 가지 특성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따

른 적절한 방향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작업을 실제

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제반 조건과 현

황은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마케팅 철학

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

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을 둘러싼 우리나라

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적으로 실현가

능한 마케팅 모형과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과

시스템 속에서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장기적인 전략은 맺음말

에서 다루고자 한다. 

문화상품이라면 물질적, 하드웨어(hardware)적인 상품 뿐

아니라 비물질적(非物質的), 소프트웨어적인 상품까지를 포함

한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과학문화재상품이라는 주제로 한정

해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고, 비물질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상품과 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하드웨어로서의 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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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뜻한다.

11))  시시급급한한 개개념념정정립립과과 용용어어통통일일의의 필필요요성성

과학문화재상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우리리나나라라의의 현현재재 상상

황황은은 문문화화상상품품이이라라는는 개개념념과과 용용어어마마저저 제제대대로로 통통일일되되지지 못못하하

고고 있있는는 상상황황이이다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한 문화

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대전국립과학관 등의 문화산업 개

발과 지원담당자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문화상품이라면 고

작 공예품이나 토산품을 가리키는 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기초적인 연구 성과를 집적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문

화예술총서(전 14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간)에서도‘문화용

품’(제 13권“문화산업”1장 문화산업분류에 관한 국제동향)

과‘문화상품’(같은 책, 2장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이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상품과 문화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부존

자원(賦存資源)이 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아직 문화상품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은 60, 70년대 이래 토산품과 공예품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상황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이 갖는 위상과 성격을 감

안한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에 대한 용어통일과 개념정립이 무

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22))  공공예예품품 산산업업의의 현현황황과과 판판매매 수수준준

앞의 용어 혼란이 시사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은 공예품이 대표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역시 공예산업이 대

표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우선 공

예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학문화재상품과 연관된

문화산업의 현황에 대해 수집할 수 있었던 자료는 한국공예품

협동조합연합회(韓國工藝品協同組合聯合會, KOREA

FEDERATION OF HANDCRAFTS COOPERATION)의 공

예품 생산업체 현황과 수출실적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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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1962년에 창설되었다. 

동 연합회의 참고자료(1997년 10월 발간)는 공예산업의

정의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 공공예예산산업업의의 정정의의

가. 민간에 의해 전하여 내려오는 기능, 기술, 기법 또는

토속 원재료를 근간으로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造

形製品)으로서 제조 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공업적 특

성을 가진 제품(다만, 일부 생산공정이 기계화되어

대량생산되는 제품을 포함한다.)

나.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풍속(風俗), 유적(遺跡) 등

의 특성을 재료로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 당해

지역의 전통적 또는 예술적 특성을 가진 제품.

■■ 공공예예산산업업의의 특특성성

가. 전통적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현하는 예술성이 가

미된 공예제품.

나. 현대인의 소득수준 및 문화생활에 비례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다. 대부분 순수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고부

가가치(高附加價値)의 산업

라. 특히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으로서 관광수지의 개선

과 국가적인 행사에 국가를 상징하는 기념상품으로

유망한 산업

마.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전문업종으로 주로 가내 수공

업에 의해 제조되는 노동집

약적인 산업

이러한 정의와 특성 기술(記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인 공예산업은‘수공업적 생산’

과‘가내수공업에 의해 제조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띤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인 공예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공

예품의 종류로는 크게 나누어 섬유(纖維)공예품, 목(木)공예품,

나전칠기(螺鈿漆器)공예품, 도자(陶磁)공예품, 석(石)공예품,

보석(寶石)공예품, 금속(金屬)공예품, 초자(硝子)공예품, 죽세

(竹細)공예품,  초경(草莖)공예품, 피혁(皮革)공예품, 종이공예

품, 기타(其他)공예품 등이 있다.

공예품의 여러 종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공공예예품품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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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류류’’를 참조한다. 

이들 업체는 전국에 걸쳐 855개에 달하고 있으며(97년 12

월 현재),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제주 등 모두 10개 지방조합

과 1개 사업조합에 가입되어있다. 공예업체들이 가입되어 있

는 11개 공예 회원조합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 산하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에 조직되어 있다. 조직과 기

구, 지역별 업체 수에 대해서는 부록의‘‘조조직직과과 기기구구표표’’. ‘‘품품

목목별별 지지역역별별 업업체체 분분포포표표’’를 참조한다.

우리나라의 공예품은 주로 각 지역 공예조합과 사업조합

의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전통공예전시관을 통한 판매, 국

제선물용품전이나 장신구박람회 등의 행사를 통한 판매, 국내

공 예 품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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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免稅店)을 통한 판매, 수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

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공공예예품품 전전시시판판매매장장 현현황황’’과‘‘전전통통

공공예예전전시시관관 현현황황’’, 그리고‘‘서서울울국국제제선선물물용용품품--장장신신구구박박람람회회

역역대대 개개최최실실적적 현현황황’’을 각각 참조한다. 

공공예예품품 수수출출동동향향(1998년 3월말 현재)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공예품 수출은 대체적으로

감소세(전체 -14.6%)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갑각류 공예품

과 비금속공예품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인건비 상

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가(低

價)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 상품 대비 수출경쟁

력 상실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33))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 및및 판판매매 지지원원체체제제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개발과 판매를 지원,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서는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상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관광

부는 2년 전에 문화산업총괄과를 설치해서 문화상품의 아이

공 예 품 의 수 출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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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발굴해서 문화상품 생산업체에 제공하고 생산을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90년부터

민간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3백여점의 문화상품을 개발

해왔고, 체계적으로 문화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1995년에 디자인연구실을 설치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연구실의 임무는 문화상품 개발, 박물관 전시디자인, 박물관

관련 출판물 발간 등이며, 96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

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문화상품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

을 대상으로 한 넥타이, T-셔츠, 장신구, 기념품, 출판물등 소

품(小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1993년에 부여 능산리

(陵山里) 유적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

국보 278호)를 복제한 문화상품을 개발한 것은 복제를 통한

문화상품 개발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7세기

중엽에 제작된 백제금동대향로는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향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평가되는 세계 수준의 문화재

이다. 높이가 64센티미터에 달하는 이 향로는 발굴 당시 거의

원형 그대로 출토되었고, 조형적 구성이 빼어날 뿐 아니라 향

로 전체에 조각되어 있는 인물, 동물, 크고 작은 봉우리는 불교

사상과 신선사상의 동양철학을 담고 있어서 복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 향로의 복제품은 1995년 보광퓨터라는

회사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1 : 1 원형과 축소형, 금도금과 주

석 청동 제품 등 여러 종류와 가격대의 상품으로 개발되어 국

내외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부여군청을 통해 지역상품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의 문화상품 개

발과 판매는 과학문화재의 복제를 통한 문화상품화의 가능성

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한 박물관 관계자

의 말에 따르면 중장년층 관람자 중 상당수가 앙부일구를 보

고 복제품을 가지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문화상품의 판매는 박물관과 과학관의 뮤지엄 샵, 면세점,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한 판매, 지역 판매(지역 문화상품의 경

우), 해외 수출 등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재 공예품을 제외하고 그밖의 문화상품의 판매 현황이나 실적

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물관과 과학관의 뮤지엄 샵은

박물관이나 과학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물품의 구입경로나 판매 실적이 종합되

지 않으며, 면세점의 경우도 한국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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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는 이

제 막 출발 단계에 처해있고,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아

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문화재상품의 마

케팅을 위한 조건은 매우 취악한 형편이다. 조사 과정에서 방

문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은 문화상품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지만,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부 산하에 자연사

연구실, 과학기술사연구실, 종합전시연구실 등을 갖추고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학관과는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사연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과학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끌어낸“겨레과학기술”을 과학관 전시를 통해 일반

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어서 매우 인상

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과학관으로는 거의 유일한 연구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과학문화재상품 개발

을 위한 중요한 연구지원체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훌륭한 문화상품은 연구-개발, 디자인-제작-판매의 유

기적 체계(system)가 형성될때에만 탄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기적 체계를 수립하려는 폭넓은

노력이 없이는 문화상품 개발이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크며, 설령 좋은 문화상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판로를 얻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절

감하게 되었다. 현재처럼 연구, 개발, 제작, 판매가 연결되지

않고 제각기 분산 고립되어 있고, 지원기능도 여러 부서에 분

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33..  해해외외 현현황황

국내 현황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기반

으로 활발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상품개발-판매 회사인 영영국국의의

브브리리티티시시 뮤뮤지지엄엄 컴컴퍼퍼니니((TThhee    BBrriittiisshh  MMuusseeuumm  CCoommppaannyy))와

오랜 전통을 자란하는 미국의 뮤지엄 스토어 협회(Museum

Store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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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는 1973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이

회사는 박물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부 보조는 전혀 받

지 않는다. 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의 활동은 크게 출판, 상품

개발, 관람객 관리와 문화유산 여행, 상품판매의 4개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다. 

출출판판

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의 여러 부서 중에서 이 출판부서

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

판부서는 아동, 일반인, 연구자 등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수

백종의 단행본, 가이드북, 기념엽서, CD-롬 타이틀 등을

개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상품품개개발발

개발부서는 뛰어난 품질의 세계적 문화유물의 복제품, 전세

계에서 오직 대영박물관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독창적으로

특징적인 선물과 풍부한 사진이 들어있는 선물용 서적 등을

개발한다. 개발부서는 독창적이고 역사적인 선물용품들을

개발해내는 아이디어의 근원에 해당한다. 

관관람람객객 관관리리와와 문문화화유유산산여여행행

대영박물관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관광명소이다. 브

리티시 뮤지엄 컴퍼니는 이 점을 십분 활용해서 충분한 지

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활용해 다양한 연령, 관심,

학력, 방문목적을 가진 관람객들을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안내하면서 상품판매와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있다. 또한 매

해 큐레이터가 동참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박물

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을 직접 둘

러보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1998년에 계획하고 있는 고대문명 여행프로그램

(Splendours of Ancient Civilizations with the British

Museum  Traveller)은 튀니지아의 로마군과 십자군 유적,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요르단의 유적 발굴현장 참여, 실

크로드, 그리고 한국의 경주 탐방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 여행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경주 여행 프로그램(Korea; Land  of

Morning Calm, 1998년 5월 9일-22일, 14일간)은 2000년

까지 대영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한국의 미술품전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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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상상품품판판매매

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의 상품판매분과는 대영박물관 뿐

아니라 인류박물관, 히스로(Heathrow) 공항 등 여러곳에

상점을 가지고 있다. 이 상점들은 선물용품 상점, 서점, 어

린이용품점 등 다양한 전문상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브

리티시 뮤지엄 컴퍼니에서 개발한 상품 이외에 전세계에서

온 다양한 문화상품들까지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고 있다.

상품판매는 이런 상점을 통해서 뿐아니라 인인터터넷넷 사사이이버버

상상점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 이외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도 박물관 내에 자체 사업부를 두고 소장 유물의 복제

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로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또하나의 진품이라는 명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박물관이나 과학관과 독립된 문화상

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

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

략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이 가능한

것은 상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사후 평가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브브리리티티시시 뮤뮤지지엄엄 컴컴퍼퍼니니는는 철철저저한한 고고객객지지향향적적 마마케케

팅팅을을 통통해해서서 고고객객,,  즉즉 관관람람객객들들의의 다다양양한한 유유형형과과 성성향향을을 분분석석

하하고고 연연령령별별((성성인인,,  아아동동)),,  관관심심 분분야야별별((연연구구자자,,  유유물물 애애호호가가,,  단단

순순 관관광광객객))  문문화화상상품품을을 개개발발하하고고,,  상상품품 판판매매에에서서도도 여여러러 종종류류

의의 전전문문상상점점들들을을 관관람람객객들들이이 접접근근하하기기 쉬쉬운운 장장소소에에 설설치치하하는는

적적극극성성을을 보보이이고고 있있다다는는 점점에에서서 우우리리에에게게 많많은은 시시사사점점을을 주주고고

있있다다.. 따라서 대영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어떤 연령층이든

어떤 관심분야의 사람이든 한두가지 문화상품에 관심을 갖게

끔 되어 있다. 이런 관심은 단순히 상품 구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국에 돌아가서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파자의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문화상품을 통한 자연스러운 문화사절(文化

使節) 역할을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전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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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뮤지지엄엄 스스토토어어 협협회회((MMUUSSEEUUMM  SSTTOORREE  AASSSSOOCCIIAATTIIOONN))

는 1955년 뉴욕(New York)시의 뮤지엄 스토어 관리자들에 의

해 설립되었고, 제 1회 회의는 미국 전역의 13개주에서 24명

의 뮤지엄샵 관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뮤지엄 스토

어 협회는 뮤지엄 샵 담당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상품

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 민간협회라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에서 뮤지엄 샵의 중

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고, 지금부터 무려 40여년 전에 벌써

뮤지엄 스토어 협회가 결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독특

한 박물관 설립과 운영체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일찍부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면 어떤 단

체든 자기 지역에서 기업과 공익단체들에서 기부금을 모아 재

단을 설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박물관 운영의 수입원은 입장

료,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뮤지엄 샵의 수익금이 거의 전부였

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뮤지엄 샵의 수익금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초기부터 뮤지어 ㅁ샵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박물관의 존립을 위해 다양한 문

화상품의 개발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전이 적

극적으로 모색되었고, 이렇게 해서 관람객의 숫자가 늘어나면

수익금이 늘어나고 수익금은 다시 문화상품의 개발에 투자되

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상품이 개발되고, 관람객들의 관심

을 끌 수 있는 갖가지 기획전이 계획되었다.

뮤지엄 스토어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지역사회를 인식하고 일반대중의 교육효과를 높인

다.

둘 째, 교육적, 도덕적 또는 시대에 어울리는 상품의 개발

과 판매를 촉진한다.

셋 째, 회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출판, 서비스 제

공

넷 째, 뮤지엄 스토어 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전문기

관과의 상호이해를 높인다.

다섯째, 뮤지엄 스토어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동

향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뮤지엄 스토어 협

회는 판매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의 개발과 마케팅에 대해 포

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을

문화상품 개발과 결함시키고 관람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결합한 마케팅을 모색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며, 우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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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미국의 박물관들은 60년대부터 뮤지엄 샵의 중요

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70년대에는 이미 단순한 토산품점의 차

원을 넘어서 박물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판매업으로 발전

하게 되었으며, 80년대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그

결과 80년대에는 협회에 가담한 미술관과 상업공간의 숫자가

5백여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미국내 뿐아니라 해외의

박물관이나 뮤지엄 샵도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뮤

지엄 스토어 협회는 인터넷의 온라인 상점(On-line shop)을

통해 다양한 문화상품과 교육용 장난감 등 1,500여가지의 상

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일러의 디스크

빛, 소리 운동의 리드미컬한 디스플레이, 

오일러의 디스크는 술리학이 재미있어지는 책상위의 홀로그램 디스플레

이 입니다.

중력과 에너지보존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학습됩니다.

레비트론, 떠오르는 팽이

놀라운 반중력 팽이! 

여러분은 줄 없이도 공중으로 떠오르는 팽이를 볼 수 있다. 

8세 이상.

우주시대의 결정 성장 키트

여러분만의 놀라운 우주시대 결정을 키워보세요. 그 과정에서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결정이 성장하는 과정에 얽힌 자연법칙을 배울 수 있답니

다.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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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상상품품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컴

퍼니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조

직의 등장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과학문화

재를 비롯해서 우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다양하고 독

창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

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는

문화상품이 공예품과 소수의 복제품밖에 없고, 전시 판매가 가

능한 매장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과학문화재상품의 마케팅은 현재의 상황에서 박물관, 과

학관의 뮤지엄 샵과의 적극적인 결합, 학교 등의 교육기관의

과학교육과의 결합, 과학문화재 모형의 해외 기증 등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과학문화재 전시회 등의 특별 행사와의 결합,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과학문화재의 홍보와 판매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박박물물관관,,  과과학학관관과과 결결합합하하는는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상상품품의의 마마케케팅팅

㉮㉮ 뮤뮤지지엄엄 샵샵의의 기기능능에에 대대한한 통통합합적적 사사고고

- 부수적인 공간이 아닌 주요 공간으로서의 뮤지엄 샵

현재 박물관과 과학관의 뮤지엄 샵은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있으며, 일반 선물용품점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뮤지엄 샵에서의 구매행위

를 관람의 연장으로 보지 못하고, 관람과는 별도의 부수

적인 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의 박물관이나 과

학관이 시설 내의 식당, 휴식공간, 뮤지엄 샵을 일관된

관점에서 기획하고, 관람객들이 이런 여러 시설을 돌아

다니는 전체 시간과 과정을 관람행위로 파악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관람과는 무관한 보조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보는 시간만을 관람시간으로

생각하거나, 전시장만을 박물관이나 과학관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관람객들은 온 몸

으로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오고, 그곳의 모든 시설을 통해 그

곳에 온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구체적으

로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온 관람객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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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박 물 관 이 나 과 학 관 을 찾 는 관 람 객 들 은 동 질 적

(homogenous)이지 않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연령층에서도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표6-2> 국립중앙과학관 계층별 관람인원 현황(1995년)

자료출처 : 국립중앙과학관 발행 과학관연보(통권 9호, 1997)

관람객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찾

는다. 그 목적은 단순 관광, 휴식과 여가활용, 관심의 충족, 과

제 해결, 자녀교육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그 목적의 충족 과정

또한 다양하며,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여러 공간은 나름대로

다양하고 이질적인(heterogeneous) 목적의 충족을 위해 기능

할 수 있다.

자료출전; 문화시설의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또한 관람객들은 눈과 머리만 가지고 이런 시설에 들어오

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 몸 등“온 몸으로" 들어온다. 따라

서 전시물을 눈으로 보는 것 만이 아니라 손으로 작동시켜보

고 싶어하고,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

으며,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는다. 관람객들은 관

람 도중에 또는 관람이 끝나면 매점이나 뮤지엄 샵에 들려 필

요한 일상잡화나 관심이 있는 상품을 구매한다. 이때 자신에

게 깊은 인상을 주었거나 관심있게 관람했던 과학문화재의

구구분분 유유 초초 중중 고고 성성인인 노노인인 기기타타

인인원원 47,620206,451206,06457,23737,333 6,195

응답인원(%)관관 람람 동동 기기

문화유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녀 교육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상의 이유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에

관광여행 중에

여가활용 차원에서

기 타

총총 계계

25 (7.0)

203 (56.5)

15 (4.2)

23 (6.4)

57 (15.9)

36 (10.1)

359 (100.0)

<표6-3> 국립중앙과학관 관람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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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품이나 그 형태적, 기능적 요소를 기초로 개발한 과학문

화재상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만약 그

상품을 구매한다면 그 관람객은 그 상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

지고 돌아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과

정에서 과학문화재상품은 우리의 과학문화재의 우수성과 독

창성, 그리고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도구

가 된다. 

이처럼 과학문화재 상품은 관람객들의 관람행위의 연장으

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학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물로

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과 과학관의 뮤지엄 샵은 박

물관의 기능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뮤지엄 샵의 기능을 박물관과 과학관의 기능과 통합적

으로 보려는 노력이 과학문화재 상품 나아가 문화상품 전체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된다. 실제로 미국의 과학센

터, 과학관, 전시관의 연합조직인 미국과학기술센터협회

(Association of Science-Technology Centre incorporated,

ASTC)는 과학관을 휴식, 교육, 유희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만

족시킬 수 있는 공간(space)으로 보는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람객들의 다양한 욕구와 활

동은 과학관 내의 다양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개발할

때에만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 따라서 전시관은 다양한 공간

중의 하나의 공간이며, 휴식이나 상품 구입을 위한 뮤지엄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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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도 관람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공간인

것이다. 

휴 식

관 람

문화상품 구입

�통합적 행위로서의 관람 �

유 희전시품관람

휴식공간

과학관·박물관공간

뮤지엄샵

�복합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과학관 �

놀이공간전시공간

< 관람객들의 관람행위와 박물관-과학관 공간에 대한 통합적 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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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특성성화화를를 통통한한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뮤지엄 샵을 박물관이나 과학관

과 적극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과학관의 특성

에 따라 뮤지엄 샵을 특성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박물관과 과학관의 뮤지엄 샵은

어느 곳이나 비슷비슷해서 그곳만의 특성이나 독창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박물관과 과학관의 관람과 뮤지엄 샵에

서의 구매행위는 전혀 별개의 활동으로 분리되는 셈이다.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상상품품의의 마마케케팅팅은은 해해당당 박박물물관관이이나나 과과학학관관의의 특특

성성에에 따따라라서서 뮤뮤지지엄엄 샵샵을을 특특성성화화시시키키는는 방방향향으으로로 추추진진될될 수수

있있다다.. 예를 들어,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과학적 생활

방식이 담겨있는 과학문화재의 복제품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주요 상품을 복제품으로 설정하고, 뮤지

엄 샵의 벽면 등을 활용해서 주요 복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해서 관람객들이 전시실에서 보았던 유물에 대한 기억을 환기

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지역역박박물물관관은은 앞앞에에서서 예예로로 들들었었던던 백백제제금금동동대대향향로로의의 경경우우

처처럼럼 해해당당 지지역역의의 역역사사적적 특특성성과과 그그 문문화화적적 유유산산에에 부부합합되되는는

복복제제품품이이나나 형형태태요요소소,,  기기능능요요소소를를 응응용용한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상상품품을을

간간판판 상상품품으으로로 삼삼을을 수수 있있다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찾아

온 관람객들은 상품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

적 특성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마케팅은 지

역박물관 뿐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관공서 등을 통해서

도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과학관이나 과학박물관은 박물관이 과학문화재상품의 역

사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그 기능성과

과학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특성화 마케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앞의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과학관을 찾는 사람들은 절

반 이상이“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관람 동기를

밝혔다. 이것은 과학관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과학교육의

연장선에서 과학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학

관과 과학박물관의 뮤지엄 샵은 기능성과 과학교육적 측면에

서 도움이 되는 과학문화재상품과 과학문화상품들을 주된 상

품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박물관과 과학관의 특별 전시나 기획 전시와

결합해서 뮤지엄 샵도 그에 따른 유유연연한한((fflleexxiibbllee))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기획전시의 주제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뮤지엄 샵의 디스플레이나 상품 배열을 바꾸고 적절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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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준다면 관람객들은 항상 새롭고 참신한 분위기 속에서 뮤

지엄 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박박물물관관과과 과과학학관관 전전체체에에 대대한한 마마케케팅팅 관관점점의의 도도입입

문화상품의 마케팅은 단순히 판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마케팅을 통해 해당 문화를 전파하고 대중화시키는 것

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박물관이나

과학관과 같은 문화시설 자체를 처음부터 마케팅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

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뿐아니라 얼마전부터 공연 등의 예술분

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술마케팅은 예술을 상

품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서“보다

많은 잠재관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의 성

격을 갖는다. 따라서 예술마케팅은“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

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과 예술의 가치를 공

유하기 위해 마케팅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문화예술분야에 마케팅 기법의 도

입과 적용,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따라서 기기존존의의 박박물물관관과과 과과학학관관의의 운운영영에에 마마케케팅팅 관관점점을을

도도입입하하고고,,  계계획획중중인인 박박물물관관과과 과과학학관관을을 마마케케팅팅 관관점점에에서서 기기획획

하하는는 노노력력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특특히히 계계획획단단계계의의 박박물물관관과과 과과학학관관은은 지지

역역주주민민과과 관관람람객객들들의의 요요구구를를 조조사사하하고고 지지역역 내내의의 다다른른 문문화화시시

설설과과의의 연연계계를를 고고려려해해서서 특특성성((iiddeennttiittyy))을을 가가진진 문문화화시시설설이이면면

서서 주주민민들들의의 휴휴식식공공간간으으로로 활활용용될될 수수 있있는는 복복합합공공간간으으로로 기기획획

되되어어야야 할할 것것이이다다.. 기존의 박물관과 과학관을 마케팅 관점에서

새롭게 기획하는데 구조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가 있는 반면, 새로 건설되는 박물관과 과학관은 처음부터 마

케팅 관점에서 기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

다. 과학문화재상품을 비롯한 문화상품의 마케팅이 박물관과

과학관의 전체 운영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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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과학학교교육육과과의의 연연계계를를 통통한한 마마케케팅팅 전전략략

1980년대 이래 세계 과학교육계에서는 교실 내에서의 과

학지식만을 위한 수업을 지양하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

의 상호관련성(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을 중

시하고 실제로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수방법

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과학교육자인 미국의 로버트 예거(Robert

E. Yager)교수는 정규수업이나 교실, 학교의 공간을 초월한 과

학수업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지역

사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일상생

활과 연관시키고 직접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이며, 이러한 과학교육의 중요한 학습자료의 활용처 및 정보

공급지로서 과학박물관, 자료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과학교육도 이러한 세계적 과학교육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992년에 개정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STS 교육정신을 도입하였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1997년 12월 30일에 개정

발표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STS 교육이 강조되어‘생

활과 과학’이라는 선택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수업방법도 기존

의 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견학 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앞으

로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

견학, 사례연구, 자료조사 등 학생중심의 좀더 적극적인 수업

방법의 도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과학교육의 개혁은 학교 공간에 국한된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활용한 입체적인

교육, 그리고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의 활

동을 통한 교육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과학관을 찾는 학생

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시품이 일방적인 설명이나 전시보다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작동할 수 있는 전시품이라는 사실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자체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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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4> 국립중앙박물관의 좋아하는 전시품 내용

자료출처 ; 국립중앙과학관 발행 과학관연보(통권 9호, 1997)

<표6-5> 설치희망하는 전시품 종류

자료출처 ; 국립중앙과학관 발행 과학관연보(통권 9호, 1997)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시품 순위 1, 2위를 차지한 환상체

험코너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자신이 축구경기장의 골 키퍼

가 되어 공을 막아내는 전시품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고, 질의

응답 역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높았다. 앞으로 설치를 원하는 전시품 역시 체험가능

한 동작전시품이 압도적으로 1위였다. 

따라서 우우리리의의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를를 기기초초로로 개개발발되되는는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상상품품을을 비비롯롯해해서서 과과학학의의 일일반반 주주제제들들을을 흥흥미미롭롭게게 이이해해할할 수수

있있게게 해해주주는는 폭폭넓넓은은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들들이이 교교육육과과 결결합합되되어어야야할할

필필요요성성은은 한한층층 높높아아지지고고 있있다다.. 이러한 상품들은 학교교과교

육과 특별활동의 보조 재료, 가정학습과 놀이의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교적 값이 비싼 복제품은 과학실

을 비롯한 교육시설의 전시용으로, 조립이 가능한 과학문화재

상품은 교과나 특별활동 가정학습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완구로 개발되는 과학문화재상품은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과학교육의 재료가 될 수 있다. 특히 과학교육과

순순 위위

응응답답자자

전전시시품품목목

환상

체험

코너

137 98 93 73 71 70 66 65 62 59

질의

응답

철도

파노

라마

푸코

진자

담수

생태계
공룡

자동차

의구조

즐없는

하프

너는

나
인터넷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00

순순 위위

응응답답자자

전전시시품품목목

체험
기능
동작
전시품

262 140 119 100 67 49 48 48 39 39

첨단

미래

과학

컴퓨터

관련

항공

우주

관련

로봇 공룡 천체
기초

과학

인체

구조
동식물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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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과학문화재상품의 마케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과학문화상품의 개발

이 요구된다.

33))  해해외외마마케케팅팅의의 활활성성화화

㉮㉮ 해해외외문문화화상상품품 판판매매회회사사를를 통통한한 위위탁탁판판매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 여러나라에서는 문화상품개발

과 판매를 담당하는 전문기업과 협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

고 있다. 이 회사들은 자국내의 문화산업업체나 뮤지엄 샵 뿐

아니라 외국의 업체와 뮤지엄 샵도 가입시켜 전세계의 독특하

고 가치있는 문화상품들을 자체 판매망을 통해 홍보 및 판매

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많은 문화상품을 확보해서 자국과 국

외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양적 특성

을 기초로 삼는 우리의 문화상품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와 미국의 뮤지엄 스

토어 협회는 모두 인터넷 사이버 상점을 통해 자신들이 다루

는 문화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다. 

특히 뮤지엄 스토어 협회는 1,500여 품목의 상품을 인터

넷을 통해 판매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문화상품회사의

판매망을 이용해 우리의 문화상품을 위탁판매할 경우 우리의

문화상품을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복제품과 같은 동양적

가치와 사상이 잘 드러나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화

상품을 해외판매회사에 위탁판매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

이다.

㉯㉯ 인인터터넷넷을을 통통한한 판판매매

최근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통한 상품판

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쇼핑몰

(Cyber Shopping Mall)이라는 명칭으로 화장품, 교육용 기자

재 등 여러가지 품목의 사이버 서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

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판매공간이 앞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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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통구조를 상당부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

다.

인터넷 사이버 상점은 국내 뿐아니라 국외의 바이어나 개

인 고객들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상품을 홍보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절의 해

외유통회사의 판매망을 통한 위탁판매와 결합시킬 경우, 해외

판매망에 소개된 우리의 문화상품과 연결(Link)시켜서 자연스

럽게 우리나라의 문화상품들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모모형형의의 해해외외박박물물관관 기기증증을을 통통한한 홍홍보보

우리 민족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첨성대, 측우기,

해시계 등 수많은 세계적인 과학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문화

재 이외에도 의식주의 일상생활, 농경과 건축, 조선, 놀이와 생

활문화 등에 과학기술을 슬기롭게 적용해서 매우 독창적인 과

학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의 고유한 과학문화

재와 과학문화는 아직까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부터 우리의 과학문화재를 전세계의

유명 박물관과 과학관에 기증해서 전시하게 하는 활동이 시작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기증문화재의 모형은 보물

845호 앙부일구, 보물 561호 금영측우기의 2종이며, 기증 대

상처는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 중국 북경 자연박물관, 미국

샤롯트과학박물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독

일 도이체스 박물관,  프랑스 라빌레트 박물관, 인도 네루과학

관, 호주 파워하우스 박물관, 헝가리 과학기술박물관 등 9개국

이다. 

과학문화재 모형의 해외 박물관 기증은 우리나라의 우수

한 과학문화재를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재상품을 외국의 주요 박물관과 과학관의 뮤지엄 샵

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

는다.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 컴퍼니가 대영박물관에서 열리

고 있는 한국 미술전과 연계해서 자사(自社)의 고대문명 여행

프로그램에 한국의 경주여행을 포함시킨 것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번 과학문화재모형의 기증과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

은 우리의 전통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연관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완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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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라 불리는 김치,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해서 자연과의 조

화를 이루는 황토방과 초가집, 도자기와 같은 전통과학을 관람

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보는 전통과학체험프로그램, 한국의

고대과학 여행 등으로 개발한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상품

으로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4))  행행사사를를 통통한한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상상품품의의 마마케케팅팅

㉮㉮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와와 결결합합한한 과과학학행행사사의의 개개최최

과학과 의사소통(Science and Communication)이라는 주

제로 1998년 8월 14일에서 20일까지 7일간 아시아 태평양 경

제협력체(APEC) 13개 회원국 454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서울에서 APEC 청소년 과학축전이 열렸다. 이 행사는 크게

국내 행사와 국외 행사로 나뉘어 치러졌다. 국제행사는 과학

체험 한마당(8.14-15), 친구와 한국탐색(8.16), 과학고등학교

탐방(8.17), 과학문화유적 탐방(8.18)으로 구성되었고, 국내 행

사는 국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8월 15일 오후부터 8

월 20일까지 과학싹 큰잔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강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APEC 과학축전에서 외국참가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나

타낸 행사는 과학문화유적지 탐방이었다. 외국과 한국의 학생

들은 한국민속촌, 창덕궁, 이천 도예마을, 청주 고(古)인쇄 박

물관, 99칸 한옥 등을 방문해서 각각의 유적 속에 들어있는 과

학적 내용과 구조를 두루 살피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가령

창덕궁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넓은 인정전에서 어떻게 마이

크도 없이 토론을 할 수 있었는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인 온

돌이 어떻게 열을 전달하는지를 살펴보고, 비원에서는 한국

정원의 특성과 연못인 부용지의 부영양화를 막는 방법 등 한

국의 전통적인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이

번번 과학축전의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외국에서도 유례

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행사로 외국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독특한 과학문화의 고유성과 우수함을 널리 알렸다. 또한 전

통과학기술 한마당에서는 도금(鍍金), 짚으로 여치집 만들기,

매듭으로 장신구 만들기, 연 만들기 등 국내외 청소년들이 직

접 활동에 참여해서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보면서 우리의 전

통과학기술과 문화를 폭넓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행사도 국내외의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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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PEC 과학축전은 우리나라에서 제안

한 행사로 성공적인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우

려했지만 전통과학기술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2차 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나섰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

된 셈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과학행사라면 공룡전, 물로켓 발사,

모형비행기 날리기 등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답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의 과학문화유산과 전통과학을 주제로

한 과학행사와 전시가 가능하며, 청소년과 일반인 나아가 외

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실

제로 이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전통과

학과 과학문화재에 대한 주요한 마케팅이다. 과학문화재 전시

회나 전통과학을 특성화시킨 행사는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자연스러운 연장선에서 과학문화

재상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결합시킬 수 있다. 

㉯㉯ 프프로로그그램램으으로로서서의의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 상상품품

이번 APEC 과학축전은 그밖에도 우리의 과학문화재를

여행과 결합시키거나 고궁 관람을 전통과학과 과학문화재와

연관시켜서 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서 과학적 소양

(scientific literacy)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그 프로그

램이 외국인 뿐아니라 국내의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

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문화재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

근이 가능할 것이다. 

--  과과학학문문화화 유유산산 답답사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소중한 과학문화유산을 한국

과학기술을 연구한 전문가와 함께 직접 답사하면서 우리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  고고궁궁 관관람람과과 결결합합한한 과과학학문문화화유유산산 탐탐방방

그동안 단순한 관광과 휴식으로만 방문하던 고궁을 우리

의 과학문화유산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그 과학적 내용

을 개발해서 외국인과 국내인을 대상으로 고궁 과학문화

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현재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은 과학문화재

복원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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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 세종대의 복원대상 과학문화재는 간의대, 혼

의, 혼상, 간의, 규포, 옥루, 자격루, 일성정시의, 앙부일

구, 정남일구, 천평일구, 현주일구 등이다. 문화재관리국

은 1997년까지 천문관측기기를, 그리고 2001년까지 시

간측정기기를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앙부일구와 일

성정시의 등 일부만 복원이 이루어졌다. 자격루는 15억

의 예산을 들여 경복궁에 99년까지 복원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경복궁의 복원과 과학문화재 복원이 이루어진

다면 우리의 고궁은 과학문화재의 견학실로 훌륭한 기능

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궁과 과학문화유산을

한데 결합시킨 견학과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은 매

우 높아진다. 

--  전전통통과과학학을을 주주제제로로 한한 전전시시회회

과학문화유산 이외에 우리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

시킨 독창적인 전통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프

로그램으로 개발한다. 특히 전통과학 행사는 참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직접 전통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가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가령 전통 한옥의 황토벽이나 구들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떡을 치고, 된장이나 간장을 만드는 등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전통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그 속에 어떤

과학원리가 들어있는지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은 참가자

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진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양성된다면 전

국적인 순회 행사나 해외 파견 행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다. 과학문화재상품의 마케팅은 이런 행사의 일부로

결합하게 되며, 과학문화재상품 이외의 전통 상품들의

판매도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통

과학으로 뭉뚱그려서 개발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아이

템을 특성화시켜 개발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체

험 가능성, 과학교육과의 연계 등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

이다. 

행사를 통한 과학문화재상품 마케팅은 적절한 홍보와 결

합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의 박물관과 과학관, 과학교육과 연계된 마케팅이라는 토대가

없이는 자칫 일회성으로 그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 프



-193-

제1 장문화상품디자인기술개발에관한연구 제5 장

로그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흡수되어 과학문화재와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고, 그 결과 과학문화

재상품이 과학교육 등의 여러 가지 효과와 결합해서 안정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의 구축이 장기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문화재상품은 지역

사회, 과학관, 박물관, 학교 등과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서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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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66장장..    맺맺음음말말

이 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문

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의 연

구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기로 하겠

다. 문제점(7.1)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주체와

지원부서의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구체적

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7.2)를 다룬 절

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서 나타난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결합해서 과학문

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1..  문문제제점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개발은 아직 발

생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자료

수립, 개발방향 정립 등 어느 분야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

거나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문화상품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

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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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주주체체의의 명명확확한한 설설정정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상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면서 문화상품을 개발하거나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들은 문화상품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

고, 규모와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문화상품

을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문문화화상상

품품을을 개개발발해해야야 한한다다는는 목목표표는는 세세워워졌졌지지만만,,  어어떤떤 문문화화상상품품을을

누누가가 어어떻떻게게 개개발발할할 것것인인지지의의 구구체체적적인인 방방법법론론이이 마마련련되되지지 못못

하하고고 있있는는 실실정정이이다다.. 실제로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설치된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연구실은 박물관의

전시디자인, 각종 기획전 준비 등의 일상업무 때문에 문화상

품의 연구나 체계적인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몇 종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위에

서 떨어지면, 그에 맞추어 소품 위주로 문화상품을 디자인하

는”수준이다. 연구실 담당자는““문문화화상상품품의의 개개발발을을 위위해해서서는는

공공익익법법인인과과 같같은은 독독립립적적인인 개개발발주주체체를를 세세우우고고,,  많많은은 유유물물을을

가가지지고고 있있는는 박박물물관관이이나나 연연구구인인력력이이 풍풍부부한한 대대학학과과 결결합합할할 수수

있있어어야야 한한다다””고 주장한다. 공익법인과 같은 개발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화상품의 개발이 일과성 유행으로 그치거나“몇

종을 개발했는가”의 실적위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

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개발업체와 극소수의 지원체계

들이 서로 고립,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개발주체는 공익법인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전문기업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22))  학학제제간간 연연구구를를 결결합합한한 개개발발과과 지지원원 시시스스템템이이 필필요요
하하다다

개발주체가 세워진 다음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형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매

우 중요하다. 공익법인이나 전문기업과 같은 개발주체는 연구

와 아이디어 개발등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힘들다. 유물을

발굴, 소장,  연구하고 있는 박물관과 과학관,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관계부서가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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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형성할 때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

템이 없는 개발주체는 또하나의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발주체는 처음부터 이러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33))  관관계계법법규규의의 마마련련과과 유유통통현현황황에에 대대한한 자자료료조조사사가가 필필요요
하하다다

연구과정에서 인터뷰한 공예협동조합 연합회의 관계자들

은 한결같이 문화상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현재 공예업체가

850여개에 달하지만 5인 이하의 영세한 업체가 전체의 50%

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

은 선진국의 경우 국가차원이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찍이 관계법규가 마련되어서 정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상품의 중요성을 말

로만 강조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담을 개별 업체에 지우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국내에서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현황에

대한 자료나 통계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공예협동조합은 자

체적으로 조합 산하 업체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

럼 독자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문화상

품의 개발이나 유통현황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44))  국국내내 및및 해해외외의의 마마케케팅팅 정정책책과과 판판로로 개개척척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문화상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내와 국외에 우리의 문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세한 공예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

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판로개척이다. 이것은 공예업체들 뿐

아니라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여타 업체들도 공통으로 직

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재 상황은 해외 홍보와 판로개척

은 차치하고 국내의 토산품점에서까지도 우리의 문화상품들

이 값싼 중국산과 동남아시아산 물건들에 밀려나는 실정이다.

공예산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현재“토산품점들에서 중국산,

동남아시아산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전

통공예상품들이 축출되고 있는”실정을 개탄하면서“토산품

점을 정부가 관리하고, 원산품 표시를 규격화시켜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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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해외 판로개척의 문제에서 문화산업체들은 당장 외국 바이

어에 대한 홍보의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한다. 외국의 바이어

들에게 국내에서 어떤 문화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알리

는 작업은 개별업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KOTRA(대한무

역진흥공사)와 같은 기구가 외국에서 행사를 개최할때 전통공

예품과 국내 문화상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공예품을

비롯한 문화상품을 세계적인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전세계로

수출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문화상품의 국내 및 해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위

해서는 앞에서 제기되었던 공익법인이나 전문기업과 같은 개

발주체가‘개발에서 마케팅까지’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절실하다. 현재와 같이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와 판매를

관장하는 부서가 분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자료수집이나 통계조사도 어렵다. 

5))  각각 단단계계별별 연연구구에에서서 나나타타난난 문문제제점점

공익법인이 과학문화재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의 관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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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이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보면, 우선 자원화단계에서는 아직도 편협한 선택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적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는 경쟁력있는 자원을 찾아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문양 등의 부분적이고 형태적인 미(美)만

을 추구하는 협소한 디자인 개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응용화단계에서는 요소를 추출하고 복합화하는 기술과정

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고 이루어져서 현대적인 미

를 창출해야 한다. 

상품화단계에서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개발주체와 그에 따

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통일적이고 일관

성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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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앞앞으으로로의의 연연구구과과제제

11))  과과학학기기술술문문화화상상품품의의 개개발발,,  마마케케팅팅을을 위위한한 제제도도적적 장장
치치의의 필필요요성성

과학기술문화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폭넓은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상품의 개발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연구, 개발, 디

자인, 상품제작, 마케팅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시킬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도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만났던 문화상품 개발의 관계자들은 거의 한결

같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업무 연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학, 박물관, 연구소 등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과 아이디어가 상품기획이나 개발

과 원활하게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문화상

품의 안정적인 개발과 전문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영국의 브

리티시 뮤지엄 컴퍼니와 같은 전문회사나 공익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이 탄생하면 과학문화상품을 비

롯한 여러 가지 문화상품들의 개발, 생산관리, 마케팅, 판매 등

의 작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은 대학과 박물관의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아이

디어를 받아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전문제작업체에 의

뢰해서 고품질, 뛰어난 디자인의 상품을 제작한다. 또한 전문

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상품판

매와 사회문화적,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꾀한다. 문화상품의

전문 판매장은 공익법인의 관리하에 두어서 마케팅 전략이 실

효를 얻을 수 있게 한다.

22))  전전통통과과학학문문화화에에 대대한한 폭폭넓넓은은 연연구구 필필요요성성
이 연구는 과학문화재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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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

학문화재만을 소재로 삼을 때 많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과학문화재는 왕실이나 몇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탄생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5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

서 몸으로 느끼고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일궈낸 과학기술문화

라는 넓은 토대 위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삶이라는 크나큰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따라서 과학문화재상품의 개발과 판매는 우리 조상들의 생

활 속에 배어있는 전통과학을 발굴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이고 있는 우리 고유의 과학

적 사고와 세계관을 다시금 확인해내서 되살리기 위한 노력

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학

문화재 상품은 복제품이나 간단한 응용제품의 범주를 크게 벗

어나지 못할 것이며,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우수하고 독창적

인 과학문화를 알리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우리가 살고 있는 한옥, 독특한 음식

문화,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서양의 분석적 기계론적 세계

관과 대비되는 유기체적, 환경친화적 세계관까지도 우리가 개

발하고 전파해야할 중요한 과학문화상품의 소재들이다. 이러

한 소재들은 형태를 띤 물건인 경우도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이러한 소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연구는 선구적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

부분 과학기술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선구적인 학회와

개인적인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로

까지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개

념확장과 과학기술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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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과학학--기기술술 문문화화상상품품의의 개개념념 확확장장

과학-기술문화(Science-technology Culture)란 매우 포괄

적인 개념이다. 이것은‘문화로서의 과학-기술(Science-

technology as culture)’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 관

점은 과학-기술을 문학,  미술, 학문 등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인 산물인 문화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이것은 최근 과

학기술사회학, 과학철학의 새로운 접근방식인‘과학기술의 사

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기본관점이다. 이러

한 관점은 과학기술이 과학자나 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당시 사회, 문화

의 요구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문화로서의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과학-기술을 보다 넓은 범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기관이나 제도에 속한

사람, 또는 그 시대의 과학자 사회(Scientist community)나 기

술자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

반인(lay people)들이 사용하고, 보다 친숙하게 관계를 맺는

총체(總體)로서 인식할 수 있다.(민속,  풍습, 생활양식, 자연조

건, 환경 등과 긴밀히 연관된)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

과학-기술 문화상품이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 문화상품이라는 확장된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첫째째,,  기기존존의의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는는 그그 범범위위가가 제제한한적적이이어어서서 그그 기기능능

적적,,  디디자자인인적적 응응용용의의 가가능능성성이이 그그리리 크크지지 못못하하다다.. 또한 대표적

인 과학문화재(특히 세종조의 천문기상과 연관된 과학문화재)

들의 경우, 아직까지 그 연구나 복원을 위한 노력이 충분치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능적 변용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둘둘째째,,  과과학학문문화화 상상품품이이라라는는 확확장장된된 개개념념은은 과과학학을을 문문화화적적 구구

성성물물로로 본본다다는는 측측면면에에서서 단단순순한한 상상품품으으로로 그그치치지지 않않고고 학학생생,,

시시민민들들의의 과과학학적적 소소양양((SScciieennttiiffiicc  LLiitteerraaccyy))을을 높높여여준준다다는는 중중요요

한한 기기능능((확확장장된된 기기능능))을을 할할 수수 있있다다.. 이러한 상품은 우리 선조

들의 삶에서 과학-기술적 요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연스

럽게 알려주는 과학교육적 기능, 우리의 과학-기술을 친숙하

게 익힐 수 있는 과학사 교육적 기능, 우리 선조들의 생활방식

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친화적, 생태친화적 측면을 자연스럽

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러한 측면들을 단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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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아는데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변용시키고 응용

할 수 있는 함축도 갖는다. 

셋셋째째,,  오오늘늘날날 전전지지구구적적인인 위위기기인인 환환경경문문제제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이이 높높

아아지지고고 있있는는 상상황황에에서서 동동양양의의 과과학학--기기술술이이 가가지지고고 있있던던 생생명명

중중시시,,  생생태태적적,,  환환경경친친화화적적 특특성성에에 대대한한 관관심심은은 날날로로 높높아아지지고고

있있다다.. (몇해전 미국의 식품 연구단체에서 한국의 승려들의 식

생활 습관과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과

거 동양, 특히 불교의 생활 문화와 식생활문화는 오늘날 문제

시 되고 있는 대장암 등의 발병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서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얼마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신과학(新科學, New Age Science)은 그동안 개

발과 발전을 모토로 삼아온 기계론적, 분석적 세계관의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일적(holistic), 체계적(systemic) 접근방

식을 제기하면서 동양의 사상에서 그 모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최근 생태주의의 접근방식은 기존의 세계관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움직임과 결합해서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 속의 인간이라는 그물망(web)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움직임들은 우리의 과학문화상

품의 독창성을 그동안 서양 중심의 세계관의 척도로 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기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서양

이 동양보다 우월한 독창성을 발휘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점에서 독창성 대결을 해서는 승산

이 별로 없는 셈이다. “누가 먼저 개발했는가?”“누구의 과

학-기술 발명품이 더 기능적으로 우수한가?”라는 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극히 제한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품 역시 그 폭이 너무 협소해진다. 따라서 최

근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관점을 기초로“자연

과 인간, 생태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 우주와

의 교감, 생명 존중”등의 특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제

시할 수 있는 진정한 독창성인 셈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능적,

디자인적 변용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될 수 있다.     

44))  전전통통과과학학기기술술의의 소소재재 개개발발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할 때 과학-기술 문화상품의 연구개

발은 과학문화재상품, 전통과학과 생활과학을 기반으로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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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품 개발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과학문화재상품은 이 연

구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통과학을

기반으로 한 개발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전통과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 개발은 의식주, 의학, 문

화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적 요소를 연구하고, 그중

에서 현대에 응용하거나 상품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다. 초가집(최근 지진에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등 우리의

주택이 가지고 있던 장점과 기능적, 디자인적 변용 가능성, 식

생활과 식품의 과학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변용 가능성, 한

복과 옷감이 갖는 특성과 장점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의 많은

요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한다. 

특히 한의학(漢醫學)의 경우 양의(洋醫)와 뚜렷하게 대비되

는 세계관, 인체관, 생명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과학문화상

품 개발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된다. 양의는 데카르트와 뉴턴

의 분석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인체를 기계의 일종으로

보는‘기계로서의 인체’라는 접근을 기본으로 삼는다. 따라서

양의는 질병을 부품의 고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한의는 질병을 부품의 고장이 아니라 신체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부조화, 균형 파괴로 보며 기(氣)의 흐름을 통해 건강

유무를 인식한다. 외과적 처치에서는 양의가 앞설지 모르지

만, 한의는 질병을 보다 근원적인 조화와 균형으로 보는 심신

상관적(心身相關的)인 관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오

늘날 전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중심 연구국이 중국과 한국이라

는 사실도 우리들의 독창적인 과학-기술로서 한의가 갖는 중

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55))  프프로로그그램램으으로로서서의의 과과학학문문화화상상품품 개개발발

과학기술문화상품을 좁은 의미로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생

태기행, 과학문화유산 답사, 선사시대 생활유적지 답사, 한국

의 공룡탐험, 전통 과학기술 체험장 등등 우리의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이벤트와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연관 상품판매와도 연결지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인, 내국인 등 일반인 뿐아니라 학생

들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작업은 단순

상품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나 시설의 마련과 같은 작

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가집 지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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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조를 짜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직접 초가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어보는 프

로그램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전통가옥의 과학성-생태친화

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생태기행이나 공룡탐험의 경우 현

재 현장 보존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새로운 발굴 등의 작업이 함께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으로서의 과학문화상품은 외국인

들에게는“볼거리없는 한국관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과학-기술 체

험의 장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생태적,

환경친화적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66))  소소결결론론--  연연구구의의 의의의의

㉮㉮ 과과학학문문화화재재를를 문문화화상상품품의의 자자원원으으로로 활활용용

한국 문화의 발전은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전통문화 유산인 문화재는 문화적 자원이며 또한 경

제적 자원이다. 지금까지 과학문화재는 상품화로 응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많은 문화재 중 과학문화

재에 주목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21

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되고 인간의 생활양식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었

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문화활동에 과학기술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과학문화재는 지금까지 서양과학 중심의 근대문화 속에서

그 가치가 발굴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전통

시대 우리의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이유였다. 그래

서 과학문화재에 대해서는 연구와 교육, 홍보가 뒤따르지 못

하고 앙부일구와 같은 우수한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

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과학문화재는

우수한 문화상품의 자원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수한

과학문화재를 발굴하고 이것을 한국적 문화상품으로 개발하

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개발연구에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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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화화상상품품에에 기기능능성성의의 결결합합을을 연연구구

지금까지의 문화상품은 주로 기능보다는 형태에 초점을 맞

추었다. 이 연구는 과학문화재 문화상품에 기능성을 결합시키

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과학문화재의 형태적, 기능적, 문

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각 요소를 복합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과학문화재 중에서 해시계, 물시계는‘시계’, 측우기는‘측

정’, 천문도나 천문기기는‘관측’이라는 과학적 기능이 있다.

당시 해시계, 물시계, 혼천의 등에서 관측, 측정되던 복잡한 기

능과 메카니즘을 과감히 버리고 현대의 실용적이고 기능적 이

미지로 대체시켰다.   

앙부일구의 경우, 앙부일구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

리면서 다른 기능적 요소를 첨가하여 상품화하거나, 앙부일구

의 시계라는 기능을 15세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디지털 시계기능으로 바꾸어 시계라는 기능을

살리도록 디자인하였다.

㉰㉰ 디디자자인인 기기술술개개발발에에 다다양양한한 복복합합화화를를 연연구구

지금까지 문화상품개발에 적용된 기술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복제 또는 축소복제, 현대적 재현 등을 포함한 형태적 변용

기술, ②자원의 형태적 요소를 취하며 실용적 기능을 첨가하

는 1차 복합기술, ③자원의 부분적인(특히 문양 등) 형태 요소

를 상품 대상에 복합하는 1차 응용기술을 등이었다.  이러한

단순 복합응용기술은 한정된 자원과 자원대상의 인지도와 경

쟁력의 취약으로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적용기술과 응용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과학문화재는 문화상품화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이 있었다. 특히 현대적 관점에서 과학적이지 못한 한계점을

복합화 기술로 극복하고자 했다. 즉 과학문화재를 그대로 복제

할 때, 그 형태와 기능면에서 복잡하여 과학적 기능을 살릴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합화 모델을 제시하

여 문화상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문화간 복합화 모델과 형태적, 기능적 요

소간의 복합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문화간 복합화 모델은 앙

부일구를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고 이러한 요소에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다른 문화요소를 복합화한 모델이다. 형태적, 기능

적 요소간 복합화 모델은 앙부일구의 형태적 요소를 그대로

두고 기능적 요소를 변형한 경우와 형태적 요소와 기능적 요

제5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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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약간씩 변형하여 복합화한 경우의 두가지를 연구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앙부일구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리고 시계라는

기능적 요소를 버려, 다른 용도로 쓰임새를 바꾼 것이다. 그리

고 후자는 앙부일구의 시계기능을 유지하면서 형태적 특징을

변형하여 상품화한 모델이다.

㉱㉱ 전전통통문문화화의의 창창조조적적계계승승 연연구구의의 일일환환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란 무엇인가?  전통문화가 화석화

되어 잔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실생활에 적합하도록 재

해석하는 것,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나 왜곡되어 있는 부

분들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과학문화재를

문화상품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포함한다

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대중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경제적 질만이 아닌 문화

적 질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상품은 한국문화를 바탕

으로 고부가가치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집약된 상품이다. 결국

과학문화재 문화상품개발은 전통문화유산을 일상 생활용품으

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문화전통을 만들어 나가고 세계 속에서

문화적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우리

의 전통문화를 일상용품에서 가까이 접하면서 우리문화에 대

한 자부심을 키워나가게 된다. 

㉲㉲ 문문화화상상품품의의 마마케케팅팅을을 연연구구

문화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마케팅 과정에서 사회문화

적, 교육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문화상품의 판매는

해당문화의 전파와 보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역으

로 해당 문화의 보급과 전파를 위한 노력의 과정은 자연스럽

게 문화상품의 마케팅과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문화재

상품이라는 주제를 통해 문화상품의 마케팅이 어떻게 요소를

추출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의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해당분야의 연구→문화상품개발→마

케팅’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제안하고 있다. 

㉳㉳ 문문화화상상품품 기기술술개개발발의의 효효율율적적인인 모모델델 정정립립을을 시시도도

기술개발의 효율적 모델 정립은 과학문화재의 상품개발을

자원화, 응용화, 상품화 등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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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분석,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의 기술모

델을 중심으로 통합화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개발 모델의 확대 적용을 위한 것이다. 이 연구가 과학문화재

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연구의 개발모델이 다른 문화재에 적

용되어 참고가 될 것을 가정하고 연구범위의 확대를 염두에

두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디자인 산업육성에 실

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 고유의 기술개발 모

델을 만들어내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여

우리 문화상품의 세계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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